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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 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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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요 
 

일반사항 

 

국 명 벨기에 / BELGIQUE(불어), BELGIE(화란어), BELGIUM(영어) 

위 치 북유럽, 프랑스, 화란, 독일, 룩셈부르크와 접경 

면 적 32,547 ㎢ (유럽의 1/330, 경상남북도 크기) 

기 후 해양성 (연평균 11.2℃)  

수 도 브뤼셀 / BRUXELLES(불어), BRUSSEL(화란어), BRUSSELS(영어) 

인 구 10.3 백 만명 

주요도시 
브뤼셀(96만명), 안트워프(70만명), 리에주(50만명) 

샤를르루와(30만명), 겐트(25만명)  

민족(인종) 백인 

언 어 

플란더스 지방 : 화란어 

왈로니아 지방 : 불어 

브뤼셀 : 불어, 화란어 공용 

독일어 공동체 : 독일어 

종 교 로만 카톨릭 (88%), 그외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유태교 

독 립 일 1931년 7월 21일 (화란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연방정부, 지방정부  

(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 등 3개 지방정부) 

언어공동체 (왈로니아- 브뤼셀의 불어공동체  

화란어 공동체, 독일어 공동체)로 구분  

국가원수 알베르 2세(국가원수), 연방정부수상 Guy Verhofstadt (실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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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2004년) 

 

GDP 283,334 백만 유로 

실질경제성장률 2.7% 

실업률 7.8% 

물가상승률 1.9% 

화폐단위 EURO (2002년 1월1일부터) 

환율 1 EURO = 1.2323 US$ (2005.8.16) 

외채 37.2 억 유로 

산업구조 
서비스업(64.3% : 상품서비스 51.4%, 비상품 서비스 12.9%) 

제조업(19.2%, 전기,가스,물 제외), 농업(1.4%)  

교역규모 
수출 :  246,408 백만 유로 (2004)   

수입 :  229,480 백만 유로 (2004) 

교 역 품 

- 수출 : 화학.의약품, 기계.전기전자기기, 운송기기  

플라스틱, 철강제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 수입 : 기계, 전기,전자기기, 화학 및 의약품,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 귀금석, 철강제품 

 

한.벨 관계 

 

체결협정 

사증면제협정(70), 투자보장협정(74), 항공협정(75) 

이중과세방지 협정(77),  경제협력 협정(78)  

문화협정(78) 해운협정(87)  

운전면허 상호승인 교환각서(90)  

이중과세 방지협정 보조협약 개정 서명(94)  

항공 협정 개정(95), 상호 사회보장 인정협정 

교역규모 우리나라의 수출 US$ 1,436백만, 수입 US$ 910백만 

교 역 품 

- 우리나라의 수출 : 자동차,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칼러 TV, 모니터, 선박, 프린터, 비디오카메라  

- 우리나라의 수입 : 기타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가축육류, 기타화학공업제품, 중후판, 합성수지 

사진영화용재료, 펌프 등 

투자교류 
벨기에의 대한 투자 : 105건, 23억불(62-2004) 

우리나라의 대벨기에 투자 : 11건, 110 백만불(62-2004) 

교민 및 체류자 약 400명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겸 EU대표부집계)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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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동향 및 전망/2004년 4분기 
 

< 2004 년 벨기에 경제 현황 및 2005 년 전망 > 

 

벨기에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의 물결을 타고 2003 년 중순부터 향상되기 시작한 것이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년 GDP 성장률이 2003 년의 1.3%보다 훨씬 높은 

2.4%, 2005 년은 2.5%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기획원의 전망에 

의한 것이다. 

 

ㅇ 경제성장율(GDP) : 2004 년 2.4%, 2005 년 : 2.5% 

   

전통적으로 벨기에 경제성장은 수출이 이끌고 있는데 2003 에는 예년과 달리 수출이 

위축되어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그나마 민간소비의 신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하였다. 그런데 2004 년에는 수출이 증가하여 GDP 성장에 0.4% 기여함으로써 또 

다시 벨기에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었다.  

 

ㅇ 국내 총 수요  

  - 민간소비 : 2.0%(2004 년), 1.7%(2005 년)  

  - 정부지출 : 1.3%(2004 년), 1.9%(2005 년)  

  - 총 고정자본 형성(투자) : 1.7%(2004 년), 5.8%(2005 년)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내 총 수요는 2% 증가하여 2003 년 

보다(1.7%) 향상될 것이며, 2005 년도에도 계속 성장하여 2.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간소비나 정부 지출보다는 특히 투자의 전반적인 활성화에 기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ㅇ 수출입(상품+서비스)  

  - 수출 : 4.2%(2004 년), 5.5%(2005 년)  

  - 수입 : 3.8%(2004 년), 5.6%(2005 년)  

 

벨기에는 소비재는 물론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 의존도 역시 큰 국가이다. 따라서 수출이 

성장하면 똑 같은 비율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2004 년도에는 수출 (상품+ 

서비스)증가율이 4.2%, 수입 증가율은 3.8%로 증가하여 수출의 GDP 성장 기여율이 0.4%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2005 년에는 수출입이 각각 5.5%, 5.6%가 전망되어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은 거의 0%가 될 것으로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기획원은 보고 있다.   

    

- 인플레 : 2004 년 2.1%, 2005 년 2.0%  

 

금년도 인플레는 2.1%, 내년도에는 2%로 전망되고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기획원은 

금년 초 2004 년과 2005 년도의 인플레를 각각 1.6%, 1.5% 예상했으나 근래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상향 조정한 것이다.  

 

- 가처분 소득 : 2004 년 1.7%, 2005 년 : 1.7%  

 

2004 년에 정부가 결정한 세제 감소 정책의 영향이 2004 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금년과 

내년도 가정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02 년, 2003 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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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전반적인 경제 전망 역시 비교적 긍정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는 한편 주택보수, 수리, 집 마련 등 특히 주택 투자에 여분을 할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벨기에 주요 경제 지수 > 

    (전년대비 성장률, 2004 년 10 월 30 일 기준 전망)  

 2002 2003 2004 2005 

민간소비 0.3% 2.2% 2.0% 1.7% 

정부지출 2.3% 2.7% 1.3% 1.9% 

총 고정자본형성(투자) -3.7% -0.9% 1.7% 5.8% 

최종 국내수요 0.5% 1.7% 2.0% 2.6% 

수출(상품+서비스) 1.5% 1.7% 4.2% 5.5% 

수입(상품+서비스) 1.0% 2.3% 3.8% 5.6% 

순수출(GDP 성장기여율) 0.4% -0.4% 0.4% 0.0% 

GDP 성장율 0.9% 1.3% 2.4% 2.5% 

소비자물가지수 1.6% 1.6% 2.1% 2.0% 

실질 가처분소득 0.1% 1.1% 1.7% 1.7% 

저축율(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16.6% 15.5% 15.2% 15.2% 

실업율 7.3% 8.1% 8.6% 8.5% 

경상수지(GDP 대비 비율) 5.3% 3.8% 3.9% 3.7% 

은행간 단기 이자율(3 개월) 3.3% 2.3% 2.1% 2.6% 

장기 이자율(10 년) 5.0% 4.1% 4.2% 4.3% 

자료원 : 벨기에 연장정부 경제기획원(Bureau du Plan)  

 

 

3.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경제 전망 
 

금년도 벨기에 경제는 전년보다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의 

경우 2004년 벨기에는 실질 경제 성장률 2.7%를 기록하여 유로지역의 평균 성장률 1.2%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금년에는 이 같은 성장 기세가 수그러질 것으로 벨기에 주요 

은행중 하나인 KBC은행이 최근 전망했다 

 

ㅇ GDP 성장율 : 1.9 % 

 

이 은행은 금년도 벨기에 성장을 잠식하는 주 원인은 높은 임금 수준으로 벨기에 고용 

비용이 주변 인근 경쟁국(주로 독일, 프랑스, 화란)보다 더 빨리 인상되는데다가 현재 높은 

유로 환율이 겹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벨기에 중앙 

은행은 2.5%로 KBC 은행보다는 높게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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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년도 벨기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요소는 민간수요와 투자 

 

따라서 금년 벨기에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요소는 민간수요와 기업 및 공공투자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세제 개혁(조세 감축) 결과로, 실질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가정의 

저축 경향도 다소 낮아짐으로써 민간소비가 계속 활발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기업 투자도 2004년보다 6.8%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2006년도에 있을 

지역선거(구청)에 대비해 공공투자도 대폭(11.9%)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국내 총수요 : 30.% 

. 민간소비 : 2.3% 

. 정부지출 : 2.9% 

. 고정자본투자 : 6.1% 

. 기업투자 : 6.8% 

. 공공투자 : 11.9% 

. 주택건설투자 : 2.0% 

 

ㅇ 수출입(상품+서비스) : 각각 5.2%, 6.5% 

 

높은 임금과 유로 환율이 벨기에산 제품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특히 상품 

수출의 증가가 2004년에 비해(5.4%)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출 저조로 인해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도 작년에 비해(7.0%) 다소 감소할 것이다. 

 

ㅇ 인플레 : 1.8% 

 

2004년에는 특히 높은 국제 유가로 인해 연간 인플레율이 2.1%로 예년에 비해 높았다. 2005년에는 

석유가가 다소 하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물가 상승율은 작년에 비해 낮은 1.8%가 예상된다. 

 

< 2005년 벨기에 주요 경제지표(전망> 

(실질 증가율 : %) 

 2004 2005 

민간소비 2.2 2.3 

공공지출 3.1 2.9 

고정자본투자 4.8 6.1 

기업투자 5.4 6.8 

공공투자 10.2 11.9 

신주택건설투자 1.0 2.0 

총국내수요 3.9 3.0 

수출(상품+서비스) 5.4 5.2 

수입(상품+서비스) 7.0 6.5 

GDP 2.7 1.9 

가계실소득 1.8 2.0 

저축율 15.3 15.0 

인플레 2.1 1.8 

(자료원 : KBC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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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동향 및 전망/2005-2006년 경제 전망 
 

< 2005, 2006년 벨기에 경제 전망 > 

 

2005년 5월 중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2005-2010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금년도 벨기에 경제는 전년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벨기에는 실질 

경제성장율 2.7%를 기록하여 유로지역의 평균 성장율 1.2%보다 훨씬 높은 성장율을 

보였는데 금년 2분기에 들어서 성장기세가 기대 밖으로 수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기관은  금년 초 벨기에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2.5%보다 훨씬 낮은 1.7%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ㅇ GDP 성장율 : 2005년 1.7%, 2006년 2.6% 

 

금년도 벨기에 경제 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원인은 세계 경제 특히 유로 

지역의 경제 둔화에 기인한다. 이는 벨기에 경제가 개방 경제라 특히 국제 경제 환경의 

영향을 어느 국가보다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다가 특히 유로 지역에서는 

유로화의 강세로 인한 경쟁력의 약화로 더욱 경제성장이 잠식되고 있다. 

 

앞으로 벨기에의 경제 성장은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 곡선을 따를 것이나 벨기에 정부의 

봉급인상억제 정책(벨기에와의 직접 경쟁국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봉급 인상폭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노사간 봉급인상율을 협상함)과 2006년 10월의 지역선거를 앞두고 

공공 당국의 투자 활성, 조세개혁에 따른 세금 인하(평균 2%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가(0.9%) 등의 요인으로 2006년에도 유로지역의 평균 성장율 보다 높은 2.6%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ㅇ 금년도 벨기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요소는 투자와 민간수요 

- 공공투자 : 2005년 20.9%, 2006년 15.3% 

- 민간소비 : 2005년 1.4%, 2006년 2.3% 

 

따라서 금년 벨기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요소는 정부 및 기업의 투자와 

민간수요로 예상된다. 2006년 10월에 있을 지역선거(구청)에 대비해 공공투자는 20.9%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수년 동안 긴축 투자를 해 오던 기업들도 다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돌아서 2004년보다(1.6%) 투자 활동이 활발(3.2%)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 악화로 민간소비 성장율이 2004년(2.1%)보다는 낮을 

것이나(1.4%)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0.9%)을 감안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ㅇ 수출(상품+서비스) : 2005년 4.6%, 2006년 5.8% 

 

세계 경제성장이 기대보다 저조한 가운데 2005년 벨기에 잠재 수출 성장율은 2004년보다 

낮은 6.7%로 예상되나 높은 유로 환율로 인한 경쟁력(가격경쟁력) 약화로 실질 수출 

중가율은 4.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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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6년에는 잠재 수출 증가율이 6.8%에 달할 것이며 그 때 가서는 유로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 수출 성장율이 5.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수입(상품+서비스) : 2005년  5.0%, 2006년 6.3% 

 

수입도 수출 추세에 따라 2005년에는 2004(6.1%)년 보다 낮은 5.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아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여율은 제로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에 벨기에 수입은 수출 증가와 6.3%의 높은 비율로 증가하여 결국 무역 수지의 

축소로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기업투자 : 2005년 3.2%, 2006년 4.0% 

 

2000년 들어 둔화했던 기업투자가 2005년부터 활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봉급인상 억제 정책으로 임금 인상폭이 제한되고(2005-2007 년간 5.2%) 유로 환율의 재 

균형으로 기업의 수익 마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재정적으로 투자 능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2003년 동안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거의 중단하여 그 간 과잉 

생산력이 점진적으로 흡수되어 재투자가 필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인플레 : 2005년 1.9%, 2006년 1.7% 

 

2005년 연간 인플레는 금년 5월부터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전 까지 계속 오름세는 

보이던 있는 유가의 영향으로 1.9%의 다소 높을 것이나 2006년부터는 유가가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르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1.7%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2010년간 경제전망>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5-2010 평균

GDP 2.7 1.7 2.6 2.2 2.2 2.2 2.2 2.2 

민간소비 2.1 1.4 2.3 1.8 2.0 2.0 1.9 1.9 

정부투자 -3.4 20.9 15.3 -10.7 -2.5 4.2 3.9 5.2 

기업투자 1.6 3.2 4.0 3.8 3.6 3.0 2.8 3.4 

수출 5.5 4.6 5.8 5.9 5.7 5.6 5.6 5.5 

수입 6.1 5.0 6.3 5.8 5.8 5.7 5.6 5.7 

장기이자 4.1 3.7 4.3 4.9 5.3 5.4 5.5 4.9 

단기이자 2.0 2.2 2.6 3.3 3.8 4.0 4.2 3.4 

인플레 1.6 1.9 1.7 1.7 1.8 1.8 1.8 1.8 

(자료원 : 경제기획원) 

(자료원 : 벨기에 경제기획원, 벨기에 경제성,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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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경제전망(8월 전망) 
 

2005년 벨기에 경제 전망(8월 전망) 

 

금년도 벨기에 경제성장이 전년보다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8월 12일 발표한 금년도 경제 전망에서 2005년 실질 GDP 성장률이 2004년도의 2.7%보다 

크게 낮은 1.4%에 그칠 것으로 당초 예상을 하향 수정했다. 동 기관은 금년 초에 금년도 

실질 GDP 성장율이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금년 상반기 동안에 경제 활동이 금년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했고 하반기에 회복한다 해도 예상 수준을 만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ㅇ GDP 성장율 : 1.4% 

 

금년도 벨기에 성장을 잠식하는 주 원인은 전통적으로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이 

저조한데다가 민간 소비까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유로 

지역의 경제 성장 미약으로 동 지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고 임금과 높은 유로 

환율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ㅇ 금년도 벨기에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요소는 정부 및 기업 투자 

 

금년도 벨기에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소는 공공 및 민간 투자라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있을 지역선거를 계기로 공공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10.3%) 수년 

동안 침체했던 기업투자도 비교적 활발히 회복(5.2%)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국내 총수요 : 2.2% 

. 민간소비 : 1.0% 

. 정부지출 : 1.2% 

. 고정자본투자 : 4.8% 

. 기업투자 : 5.2% 

. 공공투자 : 10.3% 

. 주택건설투자 : 1.9% 

   

ㅇ 수출입(상품+서비스) : 각각 3.6%, 4.6% 

 

높은 임금과 고 유로 환율이 벨기에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특히 상품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수출 위축으로 인해 수출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도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인플레 : 2.2% 

 

유가가 금년 초에는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6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이 같은 고 유가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물가 상승율은 작년(1.9%)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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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벨기에 주요 경제지표(전망)> 

(실질 증가율 : %) 

 2004 2005 

민간소비 2.1 1.0 

공공지출 2.6 1.2 

고정자본투자 1.0 4.8 

기업투자 1.1 5.2 

공공투자 -1.0 10.3 

신주택건설투자 1.5 1.9 

국내총수요 3.1 2.2 

수출(상품+서비스) 5.4 3.6 

수입(상품+서비스) 5.9 4.6 

GDP 2.7 1.4 

인플레 1.9 2.2 

(자료원 : 중앙은행)  

 

 

6. 한국과의 무역관계 
 

벨기에는 한국과 1970년 중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경제협력협정을 체결이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었으며 근래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벨기에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대한국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2001년 한-벨 100주년 수교와 참전 50년을 기해 벨기에 정부는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키 위해 필립스공이 주도하는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2004년 한-벨 교역규모는 한국의 대벨기에 수출 1,436백만 불, 수입 910백만 불로 총 

2,346백만 불을 기록해, 한국이 526백만 불의 수출흑자를 보였으며, 이 같은 무역흑자 

기조는 1998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의 대벨기에 수출은 2003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칼라TV, 모니터, 

선박, 프린터, 비디오카메라 등이다. 

 

한편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도 910백만 불로 2003년 대비 18.7%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벨기에에서 수입한 주요 수입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석유화학합성원료, 의약품, 가축육류, 

기타화학공업제품, 중후판, 합성수지, 사진영화용재료, 펌프등으로 소비재는 거의 없다. 

 

2005년 1-7월 현재 한국의 대벨기에 수출 규모는 1,247,543 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1%가 

증가했는데 이 같이 큰 증가는 특히 작년에 거의 없었던 탱커 수출에 기인한다. 탱커 

수출이 1-7월 총 수출의 29.6%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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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중 벨기에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538,654 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했으며 

증가율이 현저한 제품은 액스 및 방사선 기기, 열연강판, 낙농품, 합성수지등이다. 되었다.   

 

(자료원 : KOTIS, 2005년 8월) 

 

 

7. 한국과의 투자관계 
 

1962년부터 2005년 6월말까지 벨기에의 대한국 투자는 총 122건, 2,530백만불이며 2003년에 

13건(1,346백만 불), 2004년 16건(178.5백만 불)이었다. 

 

2005 상반기 신규 대한투자는 3건으로 투자액은 29.9백만불로 투자업체는 Heraeus 

Elect-Nite사(우진 지분 인수, 645 천불 신고), GSK(백신센터설립, 2004년 130 백만 불 신고, 

금년 중 도착 예정)이다. 현재까지 벨기에의 대한 투자 누계(62-05.4)는 총 122 건으로 

25.3억 달러에 달한다. 

    

첨단제조업 분야에서는 Umicore사의 리튬배터리 천안 제조 공장 증액 투자(8.9백만불)과   

GSK Biologicals 사의 백신연구제조공장설립 신규투자(130백만불)가 대표적이다.    

 

벨기에의 대한투자분야는 통신,정보분야를 비롯하여 산업용필름,자동차용 복합수지판제조, 

화공약품, 맥주, 에너지, 소프트웨어, 섬유기계, 의약품 분야등 비교적 다양하다. 

 

벨기에 대표적 대한 투자기업은 Solvay(신소재), Interbrew(맥주), Atofina(화학), 

Tractebel(에너지), UCB(화학,의약), Agfa-Gevaert(사진필름), Umicore(Litium cobaltide) 

등이다. 

 

한편,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는 1건으로 2만9천 불에 지나지 않고  

1962-2005년 상반기까지 총 투자건 수는 15건, 153.7백만 불이다. 대표적 투자기업은 Mons 

소재 EuroDaewoo로 대우중공업이 12,201천불(91년)을 투자하여 굴삭기등 건설 장비를 생산, 

유럽지역에 판매하고 있다. 

 

그 외 현지진출 기업으로는 일진,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기아, LG, 선경, 

대경(철강)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현지제조를 위한 투자 진출이라기 보다는 현지 판매를 위한 

지사들이다. 

 

최근 벨기에 왈로니아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기관(Office for Foreign Investors) 은 

한국 기업 OMNITEX(digital controller equipment for yarn manufacturers 제조)와 KWANGWOO 

CO(PVC flexiblee sheeting for printing industry) 사가 각각 왈로니아 지방에 유럽 판매 

본사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금년 7월 중에는 벨기에의 대 한국 투자가 전무하고 한국의 대벨기에 투자도 전무하다. 

  

(자료원 : Invest Korea, 2005년 8월; 수출입은행, 2005년 8월)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11

 

 

8. 수입규제사례 
 

 

2005년 8월 23일 현재 EU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은 9개 품목이며 

반덤핑 조사 중은 1건, 상계관세조치 관련 규제 대상은 1건이다. 한편 조선 산업에 대한 

보조금 관련 문제는 현재 분쟁 중이다.  

 

ㅇ 반덤핑 규제품목   (종료시기)  

 

 1. 칼라TV(전규격) :   (2007년 8월)   

– 반덤핑 관세율 : 15.1%(LG, 삼성제외)  

 

 2. 3.5'플로피 디스켓 : (2006년 6월22일) 

– 반덤핑 관세율 : 8.1% 

 

 3.주철제 관연결구류  (2005년 8월 19일)  

– 반덤핑관세율 : 13.4-23.4% 

 

 4. 전자저율 : (2005년 12월 1일) 

– 반덤핑관세율 : 00-4.9% 

 

 5. 칼라 TV브라운관  : (2005년 10월 21일) 

– 반덤핑관세율 : 19.7% 

 

  6.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 : (2010년 3월) 

– 반덤핑관세율 : 0-10.6% 

 

 7. PET칩(점착성 173mg/l이상의 PET) (2005년 12월 1일) 

– 반덤핑관세율 : 0-148.3% 

 

 8. PET필름 : (2006년 8월) 

– 반덤핑관세율 : 0.0-13.4% 

 

  9. 철강제 관연결구류 (2007년 8월) 

 

ㅇ 반덤핑 조사 중 : 양문형 냉장고 

 

ㅇ 상계관세 규제 중 :  DRAM(Hynix)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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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지히트상품/디지탈카메라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디지털 카메라가 여전히 인기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는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를 결정하기에는 비싼 인데다 

영상의 질도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여 대중적 제품으로서 부상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센서기술이 현저히 향상되고 가격 또한 크게 내려 소비자의 구매욕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그 동안 기술 부족으로 이미지 측면에서 영상 질이 미약했던 것이 디지털 카메라의 

약점이었지만 이미지 센서 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현재에는 특히 고가 모델의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센서 기능이 뛰어난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의 픽셀 수는 

14백만 개까지 달한다.  

 

벨기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디오.비디오기기 판매 체인인 'Fnac'에서  판매된 디지털 

카메라 수는 2004년에 2003년보다 거의 2배가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디지털 카메라의 주 구매자는 특히 신기술 정보기기에 관심에 큰 젊은 층의 소비자인데  

가격 인하 추세로 구매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한편 사진 전문가들의 관심도 기술 

향상과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은 붐이 계속되어 연간 판매는 30만대 선을 초과하고 있다. 

 

Gfk(오디오.비디오.정보기기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카메라 구매자의 40%가 

2-3백만 픽셀의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고 5백만 픽셀을 원하는 소비자는 5%정도의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기술 향상과 병행한 가격 인하의 경향으로 앞으로의 구매 성향은 달라질 것 

으로 본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더불어 아날로그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 2001년 이후 재래식 필름 카메라의 시장이 디지털 카메라 선호로 후퇴하고 있다. 

 

판매량으로는 보면 아직까지 아날로그식 카메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사진기 총 매출의 2/3가 디지털 카메라 판매이다. 현재 판매추세를 감안할 

때 벨기에 전문업계는 조만간 물량적으로도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기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벨기에시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주요브랜드는 삼성을 비롯하여 Nikon, Canon, Fujifilm, 

Minolta, Olympus, Pentax, HP, Kodak, Sony등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 기능의 14백만 픽셀의 디지털 카메라용 센서가 벨기에 산학 

기업인 Fillfactory에서 개발되었으며 최근 Kodak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illfactory는 디지털 카메라용 센서 뿐 아니라 영상의료기기, 자동차 산업, 우주 

산업, 여타 공업용 시각적 감식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 조만간 22백만 픽셀의 센서가 

생산될 것이라고 한다. Fillfactory사는 센서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품질만 감독, 점검 

하며 생산자체는 이스라엘에서 하청생산하고 독일에서 포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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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지히트상품/평면 스크린 TV 수요 급등 
 

< 평면 스크린 TV 판매 급등 >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벨기에 시장에서 평면 스크린 TV의 판매는 천 대 미만으로 

판매량이 매우 적었으나 2003년에 7천 3백대로 증가한 이후 금년에는 30,000대를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벨기에 시장이 평면 스크린 뭄을 이루고 있다. 

 

< LCD 스크린 TV 선호 > 

 

이 같은 TV판매 붐은 특히 LCD 스크린 TV의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한 덕분이다. 플라즈마 

스크린  TV의 판매도 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다. 

 

2004년 8월까지 벨기에에서는 총 321,000 대의 TV가 판매되었으며 평균 구매가는 500유로가 

조금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CD 스크린 TV가 17,290대로 구매 평균가는 

1,977유로였던 한편 플라즈마 스크린 TV 는 8,052대로 구매 평균가는 5,023 유로 였다.   

 

이는 GfK(정보.통신, 오디오비디오분야의 전문 마켓팅 서베이 업체) 의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다. 동 보고서는 벨기에가 금년 들어 LCD와 플라즈마 스크린 TV의 판매가 붐을 

이루었지만 금년 8개월 동안 총 TV판매의 8%에 불과하여 시장 여유가 큰 제품으로 향후 

전망하고 있다. 

   

금액면으로는 동 기간 동안 판매된 TV 가운데 LCD와 플라즈마의 평면 스크린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달한다.  

 

벨기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LCD 스크린 TV모델의 스크린 크기는 17-32인치이며 소비자 

가격은 예를 들어   Panasonic 의 경우 1,300-3,000 유로 사이에서 판매된다. 

 

플라즈마 스크린의 경우, 시판되는 모델의 스크린 크기는 37-50인치이며 소비자 가격은 

예를 들어 Panasonic의 경우 3,000-7,000 유로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한편, 필립스(Philips)의 42인치 플라즈마 스크린 TV(모델명 42PF9966)는 5,000유로에 

판매되고 있고 같은 크기의 LCD 스크린 모델(42PF9986)은 9,000유로에 판매되고 있다. 

 

물론 더 큰 크기의 평면 TV도 있다.  삼성의 LCD 모델 가운데 46인치의 모델은 19,000 

유로로 판매되고 63인치의 플라즈마 스크린 TV는 20,000 유로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LCD 스크린 TV가 플라즈마 스크린 TV보다 판매 비율이 높은 것은 전자의 가격이 

후자보다  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면에서 현재로서는  LCD와 플라즈마는 서로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업계의 의견이다. 물론 제조업체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LCD스크린은 광도가 높고 전력 소비가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플라즈마는 칼라와 시각 및 음영의 대조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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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TV 가격의 전반적 인하와 수요 확대 전망 > 

 

아직까지 LCD 와 플라즈마 스크린의 TV 가격이 브라운관 TV 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브라운관의 재래형 TV는 영상의 질이 플라즈마나  

LCD보다 낮을 뿐 더러 스크린의 모양이 완전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플라즈마나 LCD TV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TV 구매에 있어서 “어떤 모델을 구매할 것인가’가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고 

“LCD냐 플라즈마냐”가 문제되는 추세 앞에서 앞으로는 플라즈마와 LCD 스크린이 TV 

시장을 압도할 것으로 벨기에 오디오.비디오 업계는 보고 있다. 

 

 

11. 현지히트상품/홈시네마 기기 
 

< 벨기에 홈시네마기기 시장 붐 > 

 

금년 들어 벨기에의 홈시네마 기기 시장이 특히 붐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LCD 

/플라즈마/DVD PLAYER, AUDIO 시스템과 같은 TV와 음향기기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TV 분야의 경우 벨기에 가정의 TV 보유대수는 1가정 당 1.4대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대체수요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4년 1-8월 동안 벨기에에서 17,290대의 LCD 와 

8,052대의 플라즈마 스크린 TV가 판매되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배가 증가했으며, 

브라운관의 대형 평면 스크린(16:9) TV의 판매를 합하면 금년 3분기 동안에 5만대 이상의 

대형 평면 스크린 TV가 판매되었다. 

 

홈시네마용 오디오 시스템과 DVD PLAYER 수요도 증가해 금년 1월부터 4월 동안 홈시네마용 

오디오 시스템이 31,500대나 판매되어 지난해 동기간 대비 무려 41%가 증가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2% 감소했는데 이는 홈시네마용 오디오 시스템 수요가 확대되고 

모델도 다양화되면서 저렴한 제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홈 시네마 덕분으로 LCD/플라즈마 TV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브라운관 TV 

판매 비중은 90%로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직도 벨기에 소비자들이 LCD/플라즈마 

TV의 구매를 망설이고 전통적 브라운관TV 구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싼 

가격때문이다.  

 

벨기에 유명 가전제품 체인인 New Vanden Borre와 Media-markt 책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벨기에 소비자들이 LCD/플라즈마 TV의 가격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2-3년 내로 동품의 가격이 크게 내릴 것이며 그렇게 되면 5년 후면 전통적인 브라운관 TV 

수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GfK(마켓팅 조사업체)에 따르면 2003년 5-6월 중 LCD/플라즈마 TV의 평균가격은 3,620 

유로였으나 2004년 5-6월에는 2,966 유로로 1년 동안에 가격이 18%나 내렸는데 이같은 가격 

인하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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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판매되고 있는 LCD와 플라즈마 TV중 2/3이 LCD 인데 이 같이 LCD TV가 선호, 

판매되고 있는 것도 LCD의 가격이 플라즈마보다 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벨기에에서 판매되고 있는 LCD TV 가운데 500유로 상당의 저렴한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의 평균 가격은 2,000 유로인데 반해, 플라즈마 TV의 판매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2,300유로 수준으로, 대부분 4000-6000유로 아직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자료원 : LE SOIR 

보고자 : 최광희(ckchoi@skynet.be) 

 

 

12. 현지히트상품/휴대폰 
 

벨기에 휴대폰 시장은 그 동안 다소 주춤하다가 지난해 12월 큰 폭의 호조를 보이면서 40만 

대가 판매됨으로써 전년 동월 대비 44%나 껑충 뛰었다. 이 덕분에 2004년 총 판매 대수는 

3,200, 000대에 달했다.  

 

3년 전부터 벨기에 시장에서 첨단제품으로 인기를 몰고 있는 한국 휴대폰이 이제는 현지 

시장을 탄탄하게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벨기에에서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 

위상은 판매량 기준으로 Nokia, Sony-Ericsson, Siemens 다음의 4위였지만 금액기준으로는 

Sony-Ericsson, Siemens를 앞서고 2위를 차지했으며 Siemens 판매액보다 무려 2배나 

높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삼성 휴대폰이 2001년 8월에 처음으로 벨기에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시장 진출 역사가 긴 Nokia, Sony-Ericsson등의 전통 브랜드와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업체인 Gfk에 따르면 2004년에 벨기에 시장에서 판매된 삼성 휴대폰 수는 

256,000대로 총 판매의 8%를 차지했으며 금액 면으로는 67.6 백만 유로에 달해 13%를 

차지했다.  Data Quest는 2004년 1-9월 판매기준으로 삼성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물량으로는 13.7%, 금액으로는 16%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년 12월 시장 붐을 타고 시장에 깊숙이 침투해, 12월 한달 동안 삼성 휴대폰의 벨기에 

시장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12%, 판매액 기준 20%를 기록했다. 

 

삼성 휴대폰의 벨기에 시장확대 추이를 보면 진출 다음 해인 2002년의 경우 

시장점유율(물량기준)은 2%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2003년에 4%, 2004년에 8%로 매년 2배 

성장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무려 15%를 목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휴대폰이 여러 계충의 모델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고급 첨단의 모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객층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1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평균 휴대폰 

판매가격은 149유로 인데 반해 삼성 휴대폰의 가격은 249 유로로 거의 100유로 이상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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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벨기에에서 판매된 휴대폰의 77%가 150 유로 미만의 저렴한 제품이지만 모바일 

콘턴츠가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동안 이동통신업체들에 의한 휴대폰 판촉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풀려 앞으로 오히려 고가 휴대폰이 선호 구매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3. 현지히트상품/벨기에 양면 냉장고 시장 확대 
 

< 벨기에 양면 냉장고 시장 확대 > 

 

민간소비 둔화로 가전제품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양면 대형 냉장고 수요만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Gfk사에 따르면 2004년 벨기에에서 판매된 냉장고는 총 32만 2,200대로 

전년대비1.2% 증가해, 사실상의 정체를 시현했다. 그러나 양면 냉장고(side-by-side)의 

경우 한해동안 9만 9천대가 판매되어 총 판매의 30.7%을 차지하면서 전년대비 19.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14.2%의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양면 

대형냉장고의 판매가격이 점차 인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냉장고 시장은 독립형이 70%(22만7000대 판매), 붙박이형이 30%(9만5200만대)을 

차지하고 있다. 양면 냉장고 시장에서도 독립형의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단독형(9천500대) 

수요가 압도하고 있으며 붙박이형(400대)은 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양면형 냉장고와 함께 에너지절약형 냉장고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04년 

한해동안 판매된 냉장고의 경우 에너지효율성 등급이 A 카테고리가 총 20만5600대, A+는 

4만5200대, A++는 900대로 아직도 A카테고리의 수요가 압도적이지만, 전년대비 판매 

증가율을 보면 A 카테고리는 물량기준 0.4% 감소한 반면 A+는186.8%, A++는 무려 390.7% 

증가하여 에너지 절약형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벨기에 

판매업체들은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200년 벨기에 독립형 냉장고 판매 > 

                                                         (단위 : 천 대, 퍼센트)  

  박스형 1 도어형   2 도어형 양면형 3 도어 이상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9.0 6.8(-24.4) 92.1 95.8(4.0) 113 109.9(-2.7) 7.9 9.5(19.9) 0.1 0.1(75.7)

  주) 1. 박스형 : 휴대용 소형 냉장고(주로 캠핑용으로 사용)  

      2.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원 : Argus) 

 

이처럼 양면 냉장고 시장이 커지는 이유는 다기능성과 우수한 냉장기능, 큰 용량으로 많은 

식품을 적재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는 그간의 

단점이 최근 냉동 기술의 발달로 해결되어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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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면 모델들은 전부 ‘No Frost, Zone 0° 기술’이 적용된 

냉장고로서 냉장고 내에 성에가 끼지 않을 뿐더러 냉동온도 바로 직전의 온도가 유지되어 

식품이 냉동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No Frost와 Zone 0° 기능’이 있는 냉장고는 그 

기능이 없는 모델보다 전력소모가 크다. 그러나 2004년부터 에너지 효율성 등급을 정할 때 

이 같은 기능이 감안되고 있어 동 기능을 가진 모델의 에너지 효율성 등급 산정에 유리한 

요인이 되고 있다.  

  

 

14. 현지히트상품/조리형 소형가전제품 수요확대 
 

< 벨기에 조리용 소형 가전제품 수요 전망 밝아 > 

 

그 동안 특히 직장 여성 가운데 편의상 공업적으로 조리된 식품을 애호하는 여성들이 

많았었는데 광우병과 다이옥신 파동이 일고  유전자 변형제품의 인체 건강의 유해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들이 운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업적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벨기에 

주부들 사이에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이 식사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조리에 사용되는 소형 가전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일시적인 경향이라기 보다는 건강식생활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경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 7.3% 증가 

 

‘Food preparation’용 소형 가전제품의 수요추이를 보면 2003년 3월‾2004년 2월간 

302,700 피스가 판매되고 매출액은 18,271,920 유로에 달했고 1년 후인 2004년 3월‾2005년 

2월에는 324,800 피스가 판매되어 전년대비 7.3%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18,710,060 유로로 

2.17% 증가했다 

 

동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으로 핸드 비터(beater,크림, 달걀, 우유등을 휘젖고 마요네즈 

등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기), 막대기형 긴 믹서기(특히 soap 등 국물이 있는 음식을 섞을때 

믹서용으로 사용됨), 믹서기 또는 고기나 양파등을 잘게 갈 때 사용되는 가는 기기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도 핸드 비터의 수요가 현저하다. 1년 사이에 동품의 수요는 물량으로 

10%, 금액으로  5% 증가했다. 

 

 저가 제품 선호 

 

1년간 소형 가전제품의 수요가 물량으로는 7.3% 증가했는데 반해 매출액은 2.17%로 물량의 

1/3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고가 제품에 비해 저가격 제품의 판매가 압도적 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 시판되고 있는 핸드 비터 (hand beater, 휘젓는 기기)의 판매 가격은 

20유로에서 80유로 사이인데 특히 25유로 이하의 제품 판매가 현저히 증가했다. 즉, 2003년 

3월‾2004년 2월 사이에 25유로 이하의 제품이 총 판매(물량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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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지 않았었는데 1년 후에 12%로 증가한 반면 35-80 유로대의 제품의 판매 비중은 

77%에서 71%로 오히려 감소했다. 동 제품의 가격차이는 특히 모터의 파워에 따라 다르며 

모터 파워는 150‾600W 사이이다. 

 

<핸드비터의 판매 추이> 

  

물량(대) 금액(천 유로) 

2003.3-2004.2 2004.3-2005.2 2003.3-2004.2 2004.3-2005.2 

63,621 70,100 2,978 3,122 

* 자료원 : GfK 

* 유통 : 일반 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 증가 

 

대형가전제품의 구매 장소의 경향과는 달리 소형가전제품의 구매는 전문 가전 제품 

판매점보다 일반 슈퍼마켓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터(beater)의 구매 

장소 비중을 보면 물량기준으로는 일반 슈퍼마켓의 비중이 20%에서 26%로 증가했다.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21%에서 22%로 소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슈퍼마켓이 이 같은 소형 

가전제품들을 고객을 끌기 위한 판촉 전략 용품으로 사용하여 저가격으로 스폿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같이 저가품은 주로 슈퍼마켓에서 구매되고 반면 고가품은 

여전히 가전 전문 체인점에서 구매되는 경향이 크다. 

 

<유통 채널별 시장 점유율> 

 

물 량 금 액 
 

2003.3-2004.2 2004.3-2005.2 2003.3-2004.2 2004.3-2005.2 

대형 20% 26% 21% 22% 

독립 상점 23% 19.% 23% 20% 

그룹구매점 14% 12% 14% 13% 

체인 43% 43% 42% 45% 

(자료원 : Gfk) 

 

 한국 품목의 동향 

 

벨기에 시장에서 널리 시판되는 동 카테고리 제품 브랜드는 Moulinex, Philips, Petra, 

Braun 등올 전통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다. 

 

전자렌지, 냉장, 냉동고, 최근 세탁기등 대형 한국산 가전제품들은 현지 시장에 진출하여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반면에 소형 가전제품들은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업체 가운데 코트라를 통해 현지 소형 가전제품의 시장 진출을 시도한 업체들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렇다고 할만한 성과를 서두지 못하고 있다. 현지 업체를 접촉한 결과 

한국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잇는 이유로 첫째, 제품용도가 현지 생활에 잘 맞지 

않는다는 점, 둘째, 디자인과 색상이 미흡한 점(대부분 몸체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색상이 매끄럽지 않음), 셋째. 모델이 다양하지 않은 점(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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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모델로는 시장진출이 거의 불가능함), 넷째, 가격이 비싸다는 점, 다섯째. CE 

마킹이 없다는 점, 여섯째, 브랜드명을 인식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구매시 특히 보는 포인트 

 

ㅇ 비터의 경우 음식과 닿는 부분이 플라스틱제 보다는 스테인레스스틸로 된 것을 선호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스틸제가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플라스틱제의 

경우 홍당무나 토마토 스프 같은 일부 식품과 닿을 때 색깔이 배거나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ㅇ 비터의 길이가 길어야 함 : 스프를 갈 때 냄비에 비터를 넣고 돌아가게 하므로 음식에 

잠기는 비터의 길이가 짧으며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임. 

 

ㅇ 전기 부품이 장착된 부분과 휘젓는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것 (설겆이 하기가 편함) 

 

ㅇ 음식물을 갈 때 액체가 밖으로 튀기지 않도록 돌아가는 팬과 막대 사이에 디스크가 

부착된 것. 

 

ㅇ 전기줄 간수가 편리하도록 디자인 된 것 등임. 

 

(자료원: ARGUS) 

 

 

15. 현지히트상품/진공청소기 수요 증가 
 

 벨기에 진공청소기 수요 동향  

- 강력파워에 무 봉투형 판매 증가세 - 

 

2004년 3월과 2005년 2월 사이 1년간 벨기에에서 판매된 진공청소기는 물량으로 38만대를 

초과하고 금액으로는 5,218만 유로에 달하여 전년 대비 물량면으로 8.8% , 금액면으로 6.7% 

증가했다. 

 

최근 벨기에인들의 구매 성향을 보면 새 진공청소기를 살 때 옛날 것보다 품질이 더 좋은 

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기가 더 편리하고 특히 파워가 

센 모델을 구매하는 경향이다.  

 

<판매 호조> 

 

벨기에 전문업계는 판매 증가율이 거의 9%에 달할 정도로 진공청소기 시장이 호조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핵가족화 현상  

 

벨기에 인구 수는 사실상 거의 증가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 가정의 

가족 수는 감소하는 반면 가정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는 진공청소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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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본 가전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 제품 수명 단축 

 

소형 가전제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사실은 가전제품 자체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 습관이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소비자들은 제품이 고장이 나 못 쓸 때 까지 보유하고 있었지만 요즈음에는 고장이 안 

나도 기능이 강화된 신형이 나오면 사용하던 구 모델을 신 모델로 교체하는 경향이 있다. 

 

- 위생관념 고조 

 

“세균 공포증”이라는 의학적 병명을 사용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위생 관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세균 제거를 제품의 강점으로 부각시키는 세제 광고가 한창이다. 

진공청소기도 예외는 아니다. 즉, 먼지를 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흡수 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파워가 센 제품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  

 

- 무봉투, 강력파워 진공청소기 수요 뜨기 시작 

 

최근 벨기에 소비자들은 재래식 형 보다는 사용 편의나 파워 측면에서 향상된 진공청소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1800 W 이상의 모델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 판매된 진공청소기 가운데 1800 W 가 넘는 

진공청소기의  판매 비중의 증가( 5.65%에서 8.87%)를 보더라고 알 수 있다. 한편, 사용이 

편리한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무봉투형의 판매 비중도 16%에서 23%로 증가했다.   

 

- 판매가격 하향세 

 

진공청소기의 판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 같은 가격 하향 추세는 특히 무봉투 

진공청소기의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1년 전부터 가격이 크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무봉투 진공청소기로는 Dyson 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AEG,  

BEKO, BOSCH, DOMO, ELEXTROLUX, HOOVER, LGE, PANASONIC, PHILIPS, ROWENTA, SAMSUNG 등 

대부분의 진공청소기 제조업체들이 서로 다투듯 무봉투 형을 내놓고 있다. 

 

<벨기에 진공청소기 판매 추이> 

 

먼지봉투가 필요한 모델 형 먼지봉투가 필요 없는 모델 형 

03.03-02-04 03.04-02.05 03.03-02.04 03.04-02.05 

321,800 유로 313,800 유로 27,600 유로 66,300 유로 

41,100대 40,294대 7,692대 11,866대 

92%* 82% 8% 18% 

84%** 77% 16% 23% 

주) * : 물량비중 

   ** : 금액비중 

(자료원 :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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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T에 따른 판매 비중> 

  

판매 대수 판매액 

03-03-02.04 03.04-02.05 03.03-02.04 03.04-02.05 

5.65%* 8.87% 6.63% 11.13% 

19.83%** 25.12% 23.67% 29.40% 

13.21%*** 17.56% 12.56% 12.53% 

18.23%**** 13.50% 15.58% 11.32% 

13.92%***** 10.46% 11.45% 8.06% 

24%****** 18% 24% 22% 

5%******* 6% 6% 6% 

주) * : 1800 W, ** : 1701-1800 W, *** : 1601-1700W, **** : 1501-1600 W, 

 ***** : 1401-1500 W, ****** : 1201-1400 W, ******* : 1200 W 이하 

(자료원 : Argus) 

 

 

16. 진출 성공/실패사례/대기업 계열사 인수를 통한 시장확대 사례 
 

<투자성공사례> 

 

[현대 유럽 부품센터 : 벨기에] 

 

1. 일반 현황 

 

진출년도 1997 고용인수(2005) 30 명 

진출형태 현지법인 
연 매출액 

(2005 년 예상액)
1억 6천만 유로 

투자규모 US$ 300만   

 

현대유럽부품센터(HMEP : Hyundai Mobis Europe Parts)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동북방으로 

약 65km 떨어진,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루멘시(Lumen)에 위치하여 그리스, 구 

러시아권을 제외한 전 유럽 시장의 총 64개 대리점에 현대 순정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HEMP가 위치하고 있는 벨기에는 다국적 기업의 구주본사가 위치해있고 안트워프항과 브뤼셀 

공항 및 완벽한 고속도로망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정한 

물류지역이다. HEMP는 1997년 이러한 최적 물류지역에 설립되어 1998년 3월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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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요인 

 

ㅇ 현지 지방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적극 활용 

 

HMEP가 설립될 당시만 해도 루멘시는 실업율 15%로 현지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HMEP 설립에 

현지 지방정부는 상당한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었다. 루멘시의 투자인센티브 제공은 

루멘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사회간접자본과 아울러 HMEP 투자결정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ㅇ 물류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HMEP는 최근들어 각광받고 있지만 HMEP 설립당시만해도 생소한 개념인 아웃소싱을 

선도적으로 도입, 운영한 대표적 성공 사례이다. HEMP는 세계 최대 부품 물류 전문회사인 

캐터필러 로지스틱스(Caterpillar Logistics)와 물류 위탁계약을 체결, 물류 및 재고관리를 

아웃소싱하는 한편 HMEP는 핵심업무 즉, 판매 및 마케팅, 기술사양 관리, 제품 개발 및 

구매관리, 대리점 관리 및 지원, 재무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자사 역량을 비즈니스에만 집중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ㅇ 더욱 완벽한 고객 만족 추구 

 

HMEP는 자동차 부품 시장의 성격상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비용 절감이 성공 결정 

요인이라고 판단, 고객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완벽한 고객 

만족을 추구해왔다. 

 

HMEP는 대리점이나 딜러가 사실상의 최종 소비자라는 판단하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완벽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베네룩스 지역을 대상으로 딜러 직배 서비스를 실시해 통상 40-60일인 물품 

공급기간을 10일로 대폭 줄였으며, 긴급오더는 24시간 이내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 

직납률 96%라는 최상의 서비스와 재고 개월 수 3.9을 유지함으로써 유럽 내 업계 최상의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이상적인 대리점 직납률은 95%로, 이를 상회하는 96%는 

사실상 거의 완벽한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HMEP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선에 따라 현대 부품을 사용하는 대리점이나 딜러는 보유 

재고를 통상 7-8개월 치 보유해야 하던 것에서 2개월로 단축되면서 딜러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이들의 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HMEP는 이러한 

딜러 직배시스템을 유럽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투자 성과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1998년 연 매출액 4,100만 유로로 시작한 HEMP는 2005년 1억 5천 

8백만 유로를 예상하고 종업원 수도 현재 20명에서 금년9월 중에는 30명으로 증원된다.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23

 

 

이에 따라 HMEP는 현재 1만평 규모인 부품센터 창고를 2004년 초에 5천 평을 추가 증축하여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유럽의 각 권역별 소규모 위성창고를 건립하여 

유럽 전역의 배송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내에서도 HMEP는 최초의 현지 직접경영 사례이자, 최초의 성공 사례이다. 당초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출범해 성공을 거둔 HEMP의 사례에 기초하여 현대모비스는 

두바이와 상해에도 독립 법인 형태의 부품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편 HMEP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히 현대 자동차 부품의 판매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부품 

A/S에 대한 딜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면서 완성차 판매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한국 자동차의 부품은 물론이고 완성차의 

대유럽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자료원 : 무역관 보유 자료, HMEP 자료 종합, 2005년 8월) 

 

 

17. 주요이슈/법인에 대한 형법 책임성 인정 
 

  

 법인에 대한 형법상 책임 부여가 우리 진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아 법인인 회사가 목적의 달성 또는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행한 위법사항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벨기에 의회가 법인 

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불가능 

해졌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문제가 있을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중죄를 범했을 경우 법인해체, 법인 

의 사업활동금지, 한 개 또는 다수의 사업장 폐쇄, 판결공개 등으로 처벌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의 이름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을 법인 책임자가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18. 주요이슈/벨기에 상품안전규정  
 

 벨기에 상품 안전 관련법 대폭 강화 

 

벨기에가 EU관련 지침보다 먼저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200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와 관련,기존의 법(1994년2월 9일 왕령)을 대폭 

강화한 신규 법(2001년 4월4일 왕령)을 2001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은 

기존 지침((92/59/EEC)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곧 발표될 예정인 새로운 차원의 소비자 

보호지침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벨기에 정부는 소비자 건강 및 안전 보호면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내 

동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입, 변형, 수출, 제공, 판매, 배포(무료의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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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유, 유통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또한 시장철수, 수정을 위한 회수, 보류, 

환불교환, 파괴(파괴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경우)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다. 

  

위험상품 리스트에 오르거나 어떠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EU전체에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상품의 브랜드는 물론 국가제품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벨기에 경제부는 시판 금지된 상품리스트를 부처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건 준수기업 제품을 권장하는 라벨(자율적 성격의 라벨임)도 2003년 4월에 

도입,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1일  EU확대를 기해 벨기에 정부는 특히 신 가입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을 강화키 위해 수입식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식품안전당국에 전화 

통보할 수 하는 전화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19. 주요이슈/전자송장유효 
 

< 벨기에에서 2004년 2월부터 전자송장 유효 > 

 

부가가치세와 e-invoicing 관련 EU지침(2001/115/CE)을 기초로 한 벨기에 국내법이 2004년 

1월 22일 상원에서 채택되어 2월 10일 관보(Moniteur Belge)에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2월 말부터 벨기에에서 뿐 아니라 EU전체에서 전자 송장(e-invoicing)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벨기에 법에 따른 e-invoicing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객으로부터 분명한 e-invoicing 발행 허락을 받아야 함, 즉 고객이 e-invoicing을 

접수해도 좋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할 경우에만 해당 고객에 물품대금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법적 보관기간 동안(10년) 발행한 e-invoice가 진본이라는 것과 e-invoice에 기재된 

내용 전체와 그 내용의 독해가 가능토록 보장되어야 함. 

 

– 그와 동시에 e-invoice가 진본이라는 사실과 그 e-invoice이 전체 내용임을 보장하는 

데이터도 보관되어야 함. 

 

– e-invoice는 손쉽게 잘 읽을 수 있는 크기의 종이로 인쇄가 가능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부되어야 함. 

 

이 같이 e-invoice가 가능해짐으로써 앞으로 벨기에를 비롯하여 EU에서 e-invoice의 

안전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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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요이슈/완구안전검사 강화 
 

장난감이 대량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벨기에 정부 당국은 10월,11월중에 

벨기에에서 시판되고 있는 장난감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EU 역내산 및 수입산 모두에 대해 적용되며, 완구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수입업체, 

도소매업체 모두가 수시로 불시 검사대상이 되어 우리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점 검사내용은 CE마크부착여부,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전 규격을 준수한 것인지, 

완구 사용법이 현지어로 되어 있는지 등이다. 

 

안전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장난감을 시장에 내놓는 제조자나 유통업체는 500-20,000 유로의 

벌과금을 물거나 최악의 경우  해당 상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 한다.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부 소속 안전 검사원들은 연말 2달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장난감 

제조업체는 물론 장난감을 판매하는 상점과 슈퍼마켓, 도매상, 수입업자들을 불시 방문하여 

이들이  취급하는 장난감의 안정을 검사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된 상품가운데 626개의 상품이 안전면에서 기술 규격이나 행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시판중인 장난감 중 특히 중국산 장난감 가운데 사용법이 중국어나 영어로만 표시된 

것이 다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EU 규정과 이에 기초한 벨기에 관련 구정에 의하면 

최소한 벨기에 일반 대중어인 불어와 화란어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규정상 제조자와 

유통업자는 어린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장난감만을 시판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 및 수입업체는 EU의 기존적 안전 규격을 준수하여 사용자인 

어린이들에게 위험이 없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며 그러한 기본적 안전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CE마크를 부착하고 필요 시 사용법과 주의 및 경고 사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장난감에 제조자명, 제조업체명,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유통업자도 EU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장난감 안전 규격 

준수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난감에 부착해야 하는 CE마크는 비록 강제규격이기는 하지만 제조업체가 자기 제품의 EU 

규격 정합성을 스스로 선언하고 부착하는 자체선언의 형식이다. 이에 따라 규격 미달의 

제품이 상당 수 CE마크를 부착한 채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정부는 매년 그리고 장난감의 대량 수요시즌을 앞두고 검사를 계속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1. 주요이슈/금융상품에 대한 윤리 라벨 강화  
 

최근 들어 고객을 유치키 위한 마켓팅 전략의 일원으로 금융 상품 가운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적 사명을 다한다는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죽순 솟듯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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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어 사회적 책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마다 제각기 고유의 윤리 라벨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이 금융 상품에 대한 윤리 라벨이 점점 혼잡해져 라벨에 대한 신뢰도 마저 낮아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벨기에 상원의회에서는 지금 있는 여러 라벨을 합리화하고 특히 동 

분야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기관의 신설 법안을 제안하였다. 자문기관의 역할은 윤리 

라벨의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의하고 라벨 수여 적합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 자문기관에서 수립한 기준을 따르는 금융 상품만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윤리 라벨을 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문기관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투자기관과 금융계, 소비자 단체, 기업인, 노조의 

대표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 상품에 라벨은 동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근거로 

정부 또는 특별 위원회에 의해 수여될 것이다. 

 

 

22. 주요이슈/화장품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 
 

EU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도 <유효사용기간>이 포장에 표기되어야 한다. EU는 지난 2003년 

9월 집행위 지침(2003/80/EC)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해 화장품에도 포장용기에 유효 

사용기간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에게 이에 필요한 국내법을 2004년 9월 

11일까지 제정 발효시키도록 한 바 있다. 

 

표기방법은 화장품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일정한 로고(원형의 화장품통과 열려진 뚜껑 

모양)와 함께 화장용기에 개봉후 사용기간을 년(year)과 월(month)을 함께 명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화장품이란 샴푸부터 면도 후 스킨과 크림, 일반 크림, 루즈, 파운데이션 등 일체 

화장용품이 포함된다. 

 

비록 이행시한이 지났지만 현재 회원국에서는 이 지침의 국내 이행법 제정 작업이 한창으로, 

벨기에의 경우 이행법이 금년 3월 11일부터 발표됨에 따라 2005.3.11일부터 벨기에 시장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용기에 개봉 후 사용시한 표기가 의무화된다. 3월 11일 이전 상점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포장에 사용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 판매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사용 시한이외에도 EU는 알레르기를 유발한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U가 규정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기능 성분은 26개로, 각 

성분별로 화장품의 최대 함유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계는 알레르기성 성분의 

함유량이 지침에서 정해진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당해 화장품이 이러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화장품 제조업계는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분을 일반 용어인 

<perfum(향수)>라는 문구에 포함시켜 표기해, 소비자가 그러한 물질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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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벨기에 소비자 단체(Test-Achats)는 벨기에의 이번 법규 발효를 환영하면서도, 

알레르기성 성분 축면에서  볼 때 일정 성분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다른 성분은 표시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표시되어야 하는 성분의 명칭 또한 복잡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동 단체는 화장품의 보관 장소와 보관방법에 따라 유효사용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는데 <보관조건>의 표기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출입국/비자/출입국,비자 
 

<비자> 

 

비자 면세협정에 의하여 관광객(90일 이내 체류 조건)은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출국 전 반드시 한국에서 최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학교 입학신청서와 입학허가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벨기에는 학기가 9월에 시작되므로 하기 방학 동안의 휴무를 감안하여 늦어도 6월말 전에 

희망하는 학교에 입학신청을 하고 학교당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처>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94 

전화 : 749-0381/4 

팩스 : 797-1688 

휴일 : 토,일요일 및 한국과 벨기에 공휴일 

업무시간 : 09 : 00-12 : 30   14 : 00 – 17 : 00 

 

<출입국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여행자의 여권과 손가방을 검사하는데 그친다. 입국 

시 일시적 여행 때 필요한 물량의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가방마다 세밀한 검사 없이 

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짐이 많다든가 세관원이 여행객을 임의로 선택하여 상세한 

세관검사를 하므로 특히 비즈니스맨의 경우 샘플을 가지고 들어 올 때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증거(송장에 상업적 가치 0 표시등)로 관세를 지불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반드시 샘플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샘플을 

다시 가지고 출국할 경우 지불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출입국 유의사항>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비자와 노동허가를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사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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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24. 환전 
 

벨기에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EU 단일 통화인 EURO 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벨기에 프랑(BF)이 사용되었다. 유로 화폐는 8종의 동전과 7종의 지폐로 

구성된다. 동전 단위로는 1,2,5,10,20,50 cents와 1,2 euro가 있으며 지폐단위로는 5,10, 20, 

50,100,200,500 EURO가 있다. 

 

1999년 1월 1일 EURO 통화 발족 시 1 EURO = 40.3399 BEF로 고정되었다. 

 

환전은 공항,호텔 또는 관광지 환전소에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환율상 유리하다. 일반 상점에서는 100 유로, 200유로 500 유로등 단위가 큰 지폐를  

받기를 꺼려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행 때 사용할 작은 금액의 지출용 

으로는 소액 단위의 지폐로 바꾸는 것이 편리하다.  

 

환전 시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쓰고 남은 지폐는 공항 이나 일반 은행에서 재 환전할 

수 있다. 유로 통화를 사용하는 유로 회원국은 벨기에를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화란,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유로 통화가 동시에 통용된다. 

 

 

25. 기후 
 

<기후 특성>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 위치하지만 북해와 접하여 겨울 평균 섭씨 1-4도 여름 평균 

22-23도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다. 1년 중 6,7월에 가장 많은 비가 오며 3월이 가장 

가물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도 대 홍수를 겪는 사례는 드물고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일도 드물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에 바람이 세고 비와 안개가 잦아 습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요도시의 기후>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1월 평균기온 1.5도이며 겨울에 눈이 

오는 경우가 드물다. 여름철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장 시 추천복장> 

 

겨울에는 추.동복과 오버 코트를, 여름에는 하복을 준비할 것이나 여름이라도 아침, 저녁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29

 

기온이 10도, 낮 기온이 20도 정도로 내려 갈 때를 대비하여 가벼운 긴 팔 윗도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봄, 가을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아 온도와는 달리 

춥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봄, 가을보다는 따듯하게 옷을 입고 방수 옷과 우산은 

항상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공휴일 
 

O 2005년 벨기에 공휴일 

 

01/01(토요일)    신정 (JOUR DE L'AN/NIEUWJAAR)                       

03/28(월요일)    부활절 (PAQUES/PASEN)                                         

05/01(일요일)    노동절 (FETE DU TRAVAIL/FEEST VAN DE ARBEID)   

05/05(목요일)    예수승천일(ASCENSION/O.H.HEMELVAART)             

05/16(월요일)    오순절 (PENTECOTE/PINKSTEREN)                 

07/11(월요일)  * 화란어권 국경일(CULTUURGEMEENSCHAP)(플란더스 언어권지역만 휴일)  

07/21(목요일)    독립기념일 (FETE NATIONALE/NATIONALE FEESTDAG)   

08/15(월요일)    성모승천일 (ASSOMPTION/O.L.V TENHEMELOPNEMING)  

09/27(화요일)  * 불어권 국경일 (FETE COMMUNAUTAIRE DE LA CULTURE FRANCAISE) 

11/01(화요일)    만성절 (TOUSSAINT/ALLERHEILIGEN) 

11/11(금요일)    휴전기념일 (ARMISTICE/WAPENSTILSTAND 1918)  

12/25(일요일)    크리스마스(NOEL/KERSTMIS)     

주: ( )는 벨기에 공용어인 불어/네덜란드어 표기임. 

* : 네덜란드어권과  불어권 국경일에는 각 해당 언어계에 속하는 초.중.고등학교와  

행정부 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휴일임. 

  

<출장지양 기간> 

 

전 초.중.고등학교는 부활절 2주전에 2주일간 방학(방학 일자는 매년 각 언어권 소속 

문교부에서 결정)에 들어가며 학생들 방학 중 에는 자녀들과 휴가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휴가 일정을 미리 알아본 후 이에 맞추어 출장 

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금요일까지 또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월요일까지 휴일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장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7-8월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해야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성탄절을 포함한 연말연시로 특히 관공서의 '연휴'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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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차/근무시간/시차, 근무시간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8시간으로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4시이다. 썸머 

타임제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가 하계기간 동안에는 7시간으로 1시간 짧아진다. 즉, 한국이 

밤 12시일 때 벨기에는 오후 5시이다. 썸머 타임이 해체되면 다시 8시간으로 정상화된다. 

    

<근무시간> 

 

벨기에는 주 5일 근무제이며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 7:30-17:00 

가 일반적이다. 토.일요일은 휴무이다.구청과 같은 지역 행정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적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3시(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휴무)까지며 목요일은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도 있다. 우체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중앙우체국만 토요일 12시까지 연다. 

 

근무시간은 산업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37시간 30분이며 아침  

근무시간은 직장에 따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행장기관은 7:30분 부터 9시9:30분 까지 

폭을 두고 일찍 근무 시작하면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점들의 영업 시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 상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18:00, 슈퍼마켓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9:00-20:30 이며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금요일에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 국경일(휴일)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국경일이 낀 연휴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빵집, 꽃가게와 ‘night shop’과 같은 일부 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다.  

 

은행의 개폐시간은 각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6:00.이다. 점심시간(12 : 00 –13 : 30)에 문을 닫는 지점들도 상당 수 있다. 

 

<회계년도> 

 

법정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28. 호텔 
 

브뤼셀에 소재한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을 통해 카테고리별, 소재지별로 전국에 

거처 원하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단, 별 3개 이상의 호텔, 즉 요금수준이 싱글 룸 100 

유로, 더불 룸 125 유로 이상 수준의 호텔이다. 

 

Booking Service International 

전화 : 32-(0)2 646 82 00 

팩스 : 32-(0)2 646 8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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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 사이트 http://www.brussels-hotel.com을 통해서 브뤼셀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 주요 호텔 > 

 

호텔명 : W.T.C. President Hotel 

전화 : 32-(0)2 203 20 20 

팩스 : 32-(02) 201 52 66 

웹사이트 : www.presidenthotels.be/wtc 

요금 :  

싱글 : 250 유로 

더블 : 280 유로 

아침식사 : 19 유로 

가격은 비수기일 때 인하될 수 있음. 

 

호텔명 : ARGUS 

전화 : 32-(0)2 514 07 70 

팩스 : 32-(02) 514 12 22 

웹사이트 : www.hotel-argus.be 

요금 :  

싱글 : 100 유로 

더블 : 120 유로 

아침식사 포함. 

 

호텔명 : HILTON 

전화 : 32-(0)2 504 11 11 

팩스 : 32-(02) 504 21 11 

웹사이트 : www.hilton.com 

요금 :  

싱글 : 145-450 유로 

더블 : 175-480 유로 

가격은 투숙고객 수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아침식사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 아침식사 40 유로 

 

호텔명 : NOVOTEL 

전화 : 32-(0)2 514 33 33 

팩스 : 32-(02) 511 77 23 

웹사이트 : www.novotel.be 

요금 :  

싱글 : 175 유로 

더블 : 184 유로 

아침식사 15 유로 추가. 

 

여비에 큰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Youth Hotel을 이용할 수 있으나 숙박에 그치고 

일반적으로 식당시설이 없으며 화장실과 샤워도 일반적으로 공동 사용된다. 세계 60여 

http://www.brussels-hotel.com/
http://www.presidenthotels.be/wtc
http://www./
http://www./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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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에 걸쳐 6000 여 개의 Youth Hotel망을 가지고 있는 AUBERGE DE JEUNESSE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벨기에 전역에 걸쳐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할 수 있다. 

 

AUBERGE DE JEUNESSE 

인터넷사이트 : http ://www.lag.be 

전화 : 32-(0)2 219 56 76 

팩스 : 32-(0)2 219 14 51 

   

 

29. 식당 
 

<한식> 

 

- 아리랑 : 브뤼셀시내 (전화 :  02-649 22 43)  

- 서울 : 브뤼셀시내 (전화 :  02-513 17 25) 

- 한국관 : 브뤼셀근교 (전화 :  02-767 82 25)  

 

주) 브뤼셀에 3개의 한국식당이 있고 이들 한식식당의 가격은 벨기에 중.고급 레스토랑 

수준과 같은 수준임.  

 

<중식> 

 

- AU THE DE PEKENG :  브뤼셀시내(전화 : 02-513 46 42). 브뤼셀 거주 한국인들이 즐겨 가는 

중국 식당. 

 

<일식> 

 

- TAGAWA :  브뤼셀 시내(전화 :  02-640 50 95), 가격이 비싼 편임. 

 

<양식> 

 

- LES FOUDRES :  브뤼셀시내(전화 :  02-647 36 36), 과거 사용하던 포도주 양주 통을 볼 수 있음   

- FALSTAFF :  브뤼셀시내(전화 :  02-512 17 61),  브뤼셀 특유의 전통적 카페식당(중급)  

 

<현지고유음식> 

 

- Chez LEON : 브뤼셀 시내(02-513 04 26),  홍합음식으로 유명하며, 도쿄, 파리에 분점이 있음 

 

 

30. 교통/통신/교통,통신 
  

<우리나라와의 교통> 

 

서울-브뤼셀 직항 운행 항공은 없고 서울-프랑크푸르트-브뤼셀 또는 서울-암스테르담- 

브뤼셀 서울-런던-브뤼셀, 서울-파리-브뤼셀 노선을 운행하는 KAL, KLM, AIR FRANCE, 

LUFTHANSA 항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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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교통> 

 

택시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잡을 수 없고 시내 중심지에 택시 승차장에서 타야 하며, 

공항에는 공항 전문 운행 택시가 있다. 그 외 모든 택시는 콜 택시로 부르면 5-10분 내에 

오는데, 요금은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타는 것과 동일하다. 요금기준은 주간과 야간이 

구분되며 야간(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에는 1.86유로가 추가되고 시내와 시외가 다르다. 

즉, 기본요금은 2.35 유로이고 브뤼셀 시내에서는 Km 당 99 센트, 교외에서는  1.98 유로가 

추가된다. 대기 요금은(교통체증으로 기다리는 것도 포함) 시간당 19.83유로가 추가되므로 

시내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택시요금이 비싼 편이므로 

대중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택시호출번호 :  Taxi vert : 02/ 349 46 46 ,  

  

<시내 대중교통> 

 

브뤼셀 시내에서는 버스를 타든 전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든 요금은 동일하며, 1시간 내에 

다시 어떤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든 요금을 다시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한 버스/지하철/전차 

공용티켓 요금은 1회용이 1.50 EUR이며 5회용 카드는 6.50EUR, 10회용은 10 EUR이다.  

  

<국제통신> 

 

공중전화나 일반전화기로 국내와 국외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기차역, 공항, 

길거리의 신문, 잡지, 담배를 파는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근래 휴대폰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공중전화 사용도가 낮아 공중전화기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31. 유용한 연락처 
 

<비상 연락처> 

 

  응급의료 서비스 : 전화번호 100 

화재 : 전화번호 100 

경찰 : 101- 긴급구조대 : 102 

약물,식품 중독 : 전화번호 070 245 245  

중화상 : 02-268 62 00 

사고 : 112(EU내에서는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임) 

  

<관공서> 

 

- 경제성 

  주소 : North Gate III, Bld.du roi Abert II, 12, 1000 Brussels 

  전화 : 02-206 41 11 

  인터넷주소: http://www.mineco.fgov.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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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무성  

  주소 : rue Petit Carme 15, 1050 Brussels 

  전화 : 02-501 81 11 

  인터넷주소 : http://www.diplobel.org 

  

- ACE(Agence pour le Commerce Exterieur벨기에 연방정부 무역진흥청)  

  주소 : rue Montoyer 3, 1000 Brussels  

  전화 : 02-206 35 11  

  인터넷주소 : http://www.obcebdbh.be 

  

- 법무성  

  주소 : Bld.Waterloo 115, 1000 Brussels 

  전화 : 02-542 65 11 

  인터넷주소 : http://www.just.fgov.be 

  

<은행> 

- Fortis Bank  

  주소 : Bld. E. Jacqmain 53, 1000 Brussels 

  전화 : 02-220 81 11 

  인터넷주소 : http://www.fortis.com 

  이메일주소 : info@fortis.com 

  

- ING Bank 

  주소 : Av. Marnix 24, 1000 Brussels 

  전화 : 02-547 21 11 

  인터넷주소 : http://www.bbl.com 

  

- KBC Bank 

  주소 : 1 Havenlaan, 1000 Brussels 

  전화 : 02-422 71 11 

  인터넷주소 : http://www.kbc.com  

 

<경제단체> 

 

- FEB(Federation des Entreprises Belges,벨기에경제단체연합회) 

  주소 : Rue Ravenstein 4, 1000 Brussels 

  전화 : 02-515 08 11 

  인터넷주소 : http://www.vbo-feb.be 

  이메일주소 : red@vbo-feb.be 

  

- AGORIA(벨기에 금속,전기,전자,기계제조협회) 

  주소 : Bld. A. Reyers 80, 1030 Brussels 

  전화 : 02-706 78 00 

  인터넷주소 : http://www.agoria.be 

  이메일주소 : howard.wei@agoria.be (아시아담당 Mr. HOWARD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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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ssel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주소 : Av. Louise 500, 1050 Brussels 

  전화 : 02-648 50 02 

  인터넷주소 : http://www.cci.be 

  

- Fedichem(벨기에화학협회)  

  주소 : Square Marie-Louise 49, 1000 Brussels  

  전화 : 02-238 97 11  

  인터넷주소 : http://www.fedichem.be 

 

<한국기관> 

 

- 대사관겸 EU 대표부 

  주소 : Ch.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전화 : 02-675 57 77 

  

- 무역관  

  주소 : Boulevard du Roi ALBERT II, No30 1000 Brussels 

  전화 : 02-203 21 42 

  이메일주소 : ktcbrus@skynet.be 

  

- 무역협회  

  주소 : Av. Louise 165, 1050 Brussels 

  전화 : 02-646 21 80 

  인터넷주소 : http://www.kotis.net 

  

- 재벨한인회  

  주소 : Rue des Cerisiers 21, 7090 Braine-le Comte, Belgium  

  전화 : 067-56 15 96  

  팩스 : 02-251 82 52  

  인터넷주소 : http://www.belgiumkorean@yahoo.com  

 

- 대한항공 브뤼셀 지점  

  전화 : 02-751 80 85  

  팩스 : 02-751 79 60  

  24시간 예약서비스 무료 전화번호 : 0800-0656-2001  

 

 

32. 여행시 유의사항 
 

 여행준비 

  

(의복준비) 

 

북반구에 위치하여 한국과 계절 변화가 같으며 4 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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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성 기후라 겨울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영상 기온을 

유지하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므로 두꺼운 모직코트보다는 파카 같은 상의가 

더 유용하다. 또한 여름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무덥지 않아 여름을 

지내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여름옷은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다. 

  

(전기규격) 

 

50HZ, 220V이고 전기 플러그모양도 다르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쓸 때는 겸용 

전자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여행여건 

  

(치안) 

 

범죄가 특별히 심한 국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의 일부지역은 소매치기등의 소 범죄가 

자주 있으므로 특히 야간 외출 시 현금을 과도하게 지참하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룹으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권, 신분증,신용카드 등은 돈지갑과 다른 

주머니에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쓸 돈만 따로 준비하여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여행비가 

다 들어있는 지갑을 열어보이지 않도록 한다. 공항, 버스, 전차, 전철, 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가방 등 소지품에 조심해야 한다.  누가 길을 물어보아도 

모른다고 얼른 끊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정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다음 공범이 소매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 정복 차림의 사기꾼 일당이 2-3명씩 그룹으로 다니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위조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마약소유여부를 검사한다며 몸과 가방을 뒤지고 지갑의 돈을 

감쪽같이 빼간다고 하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이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당황해 

가방을 맡기지 말고 같이 경찰서로 직접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하고 지갑,가방 등 소지품을 

일체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시) 

 

역전이나 공항에는 택시가 있지만 시내에는 지정된 몇 곳에만 택시 정류장이 있으므로 

시내에서 택시타기는 비교적 어렵다. 또한 지나가는 빈 택시를 불러도 서지 않는다.  

지나가는 빈 택시는 사실상 빈 택시가 아니라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벨기에 

에서는 택시 정류장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 외에는 불러야 오는 

콜택시이므로(요금차이 없음) 택시를 타려면 가급적 호텔이나 레스토랑,사무실, 집 등에서 

부르는 것이 편하다. 택시요금은 미터기로 기록되므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단 

시외로 나갈 때는 미터기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점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택시회사를 접촉,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응급) 

 

대부분의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으며 응급실로 직접 갈 수 없을 때 100번을 누르면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이동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치료비가 비교적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 화재신고도 100번으로 할 수 있고 경찰서 긴급번호는 11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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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관행) 

 

모든 서비스에는 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금이외에 별도로 팁을 줄 의무는 없으나 택시를 

탈 때 짐이 많아 운전수가 도와주거나 호텔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흔히 소정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다. 음식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서비스료는 없으며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 소정의 팁을 주기도 한다. 

  

(식수) 

 

수돗물은 어디서나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지형적 성격상 석회가 비교적 많아 미네랄 

워터를 보통 음료수로 마신다. 현지 식당에서는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미네랄워터를 주문해야 한다.       

  

(이발소, 미장원) 

 

이발이나 미용비가 아주 비싸고 깍는 방식도 우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한국에서 이발,미용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쇼핑 

  

(물가) 

 

벨기에 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의 물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이 2-2.5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쇼핑장소)    

         

브뤼셀시내 쇼핑장소는 rue Neuve를 중심으로 그랑플라스 주변에 쇼핑센타와 avenue Louise, 

Woluwe 쇼핑센타가 있는데 고가상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유명 브랜드 판매 상점이 모여 있는 곳은  루이즈가(Avenue Louise)이다. 

  

 

33. 관광명소 
 

(그랑쁠라스(Grand'Place, 혹은 Grot-Mart)) 

 

프랑스 작가 Victor Hugo 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극찬했던 브뤼셀의 

중심을 이루는 대 광장으로 중세기 이래 벨기에 번영의 자취를 볼 수 있다. 그랑쁠라스는 

시청을 둘러싸고 박물관, 카페, 레스토랑, 특산물 상점들이 옛날 바로크양식의 길드 

하우스에 들어서 있고 카페나 맥주를 마시면서 그랑쁠라스의 정경을 만끽할 수 있다. 

브뤼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 중에는 Victor Hugo 가 망명 당시에 머물렀던 집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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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싸개 소년상 Manneken Pis) 

 

그랑쁠라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줌싸개 소년상은 17세기 초 제롬 뒤께누와 

(Jerome Duquesnoy)가 17세게 초에 만든 동상으로서 브뤼셀의 역사적 변천을 지켜 본 

브뤼셀 부르죠아의 선조이자 증인이다. 오줌싸개 소년상은 개구쟁이와 같은 장난기와 

조롱기의 유머가 가득찬 브뤼셀 주민의 정신을 상징하며 동상의 크기는 60cm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상이다. 오줌싸개 동상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1142년 Ransbeke 전쟁에서 고드후르아(Godefroid) 2세의 군대가 

태어난 지 3개월 된 공작 아들을 볼모로 잡아 요람에 매달아 놓자 오줌 싸는 흉내를 

보였다고 한다.  

 

(Saint Gudule 성당) 

 

그랑쁠라스에서 약 500미터 북쪽에 위치한 성당으로 15세기 초의 아름다운 고딕식 성당 

(만화박물관) 틴틴 (Tin Tin)작가를 비롯하여 벨기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만화 

작가들이 다수 있다. 이들 작가들의 그림과 작품들을 진열하고있다. 

 

(악기 박물관)  

 

유럽 전통의 고전 악기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는 각 민족 악기를 한 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악기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 건물의 건축 양식은  Art Nouveau(아르누보) 양식으로 

아르누보의 상징적 인물인 벨기에 Viector Horta가 설계한 건물이며 건축 자재로 철과 

유리를 사용했으며 부드러운 곡선와 색유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워털루,Waterloo))  

 

브뤼셀에서 약 20 km 남쪽. 나폴레옹과 웰링톤 장군이 대격전을 벌이던 전쟁터로 

나폴레옹의 패배 끝나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브뤼즈, Brugge)  

 

북쪽의 베니스라고 일컫는 곳으로 중세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브뤼셀에서 북서쪽(북해)으로 약 130km. 전철이용 가능  

 

(안트워프, Antwerpen)  

 

안트워프에는 루벤스하우스(Rubens)가 있고 안트워프 시내 성당을 둘러싸고 마치 브뤼셀 

그랑쁠라스와 같이 카페, 식당들이 많이 들어서 있다. 항구도 구경 해 볼 만 하다.  

 

(아르덴, Ardennes) 

 

아르덴지방은 벨기에의 유일한 숲과 계곡이 있는 곳으로 사슴, 멧돼지들이 자유롭게 자라고 

가을 사냥 철에는 이들 야생고기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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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용한 현지어 표현 
 

벨기에에서는 불어와 네덜란드어가 주로 사용된다. 사람을 만날 때 불어로 

Bonjour!(봉쥬르) 또는 네덜란드어로 GoedenDag! (후든다그)로 인사하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불어로는 Merci Beaucoup(메르씨 보꾸) 또는 Je vous remercie(즈 부 르메르씨), 

네덜란드어로는   Dank U(단크) 또는 Bedank(브단크)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많이 쓸면 쓸수록 좋다.  

  

(미안합니다) 

 

불어로는 Excusez-moi(엑스뀌제무아) 또는 Pardon(빠르동), 네덜란드어로는 Excuzeer 

me(엑스뀌제르므) 또는  영어의 sorry라는 표현도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임. 

  

(가격이 얼마입니까?) 

 

간단한 표현으로 불어로는 Combien (꽁비엥)?, 네덜란드어로는 Hoeveel kost 

(후벨코스트)?라면 누구나 이해한다. 

  

(실례지만...) 

 

식당이나 상점에서 사람을 부르거나 무엇을 물어볼 때나 부탁할 때 영어의 please라는 

표현으로 불어로는 S'il vous plait(실부쁠레), 네덜란드어로는 Alstublieft(알스트블 

리프트)라고 먼저 말한 후에 문의 용건을 말하는 것이 예의다. 

  

(실례지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말이 금방 안 나와 머뭇거리거나 또는 상대방을 잠시 기다리게 해야 할 경우 먼저 

'실례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먼저 말한 후 진행하는 것이 예의다. 불어로는 

'attendez un instant s'il vous plait'(아땅데 어 냉스땅 실부플레) 화란어로는 'wachten 

ogenblijkje alstublift'(와히튼 오흔브리크 알스튜블리프트)라고 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불어로는 오르부와르 에 아 비엥또(Au revoir et a bientot)라고 네덜란드어로는 토친스 (tot 

ziens)라고 한다.  

 

 

35. 국토 
 

유럽의 북서부에 위치한 벨기에는 북으로는 네덜란드, 동으로는 독일, 남으로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와 접해 있으며, 북해를 사이에 두고 영국을 북동으로 바라보고 있다. 

접경길이는 북해와 56.5㎢이며 네덜란드와는 449.5㎢, 독일과는 161.5㎢, 룩셈부르크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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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프랑스와는 620.0㎢ 로 총 1444.5㎢ 에 달하고 있다. 총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 

남.북도를 합친 크기인 30,528㎢(유럽의 1/329)이며 룩셈부르크와 독일과의 접경지역인 

아르덴느 지방을 제외하면 국토의 80%이상이 평 지로 구성되어 있어 가용면적이 넓다. 

 

벨기에는 지질적으로 안정된 지대로 지진활동이 거의 없고 아르덴느 지방에나 작은 계곡이 

있을 뿐 산이라고 부를 만큼 높은 산도 없는 평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Meuse(뫼즈)강을 들 수 있는데 이 강은 프랑스로부터 벨기에 중.남부를 가로질러 

네덜란드로 흘러가고 있다.  

 

벨기에의 총면적 3,052,791ha중 94.3%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85.06%가 비 

건축 토지이며 건축토지는 9.24% 에 불과하다. 비건축 토지의 대부분은 경작지(32.80%)와 

방목지(23.26%)이며 그 외 정원 및 공원, 숲, 수로, 도로, 휴양 지를 제외한 황무지는 

3.20%이다. 건축토지 중에는 개인주택과 농가(6.23%)가 주류를 이루고 아파트(0.09%)와 

빌딩 (0.06%)은 모두 합쳐 1.15%로 극히 미미한 편이다. 즉, 아파트와 빌딩은 대도시 

중심과 주변에 있을 뿐 시외로 나가면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건물이 없고 정원이 있는 

개인주택이 대부분이다.  

 

한편, 공업용 건물토지와 창고 및 사무실 및 상점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면적의 1.47%이다. 

브뤼셀 남부를 둘러싼 스와니숲(foret de Soigne)을 비롯하여 아르덴느지방 쪽으로 가면 

사슴과 멧 돼지등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사는 나무가 무성한 숲들이 많이 있는 반면 북쪽 

지방으로 가면 푸른 초원의 방목지가 많다. 벨기에의 자연경관은 깊은 계곡이나 높은 산이 

없으므로 웅장하지는 않으나 푸른 숲과 초원들이 사방에 있어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전경을 담고 있다.. 

 

 

36. 국민 
 

벨기에의 총 인구는 약 1천 3십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335명/㎢인데 지방별로는 플라미쉬 

지방이 427/㎢, 왈로니아 지방이 193㎢, 브뤼셀이 5,944/㎢로 브뤼셀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다. 그러나 인구가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실제로는 과밀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은 85만 명으로 총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 종족 구성은 백인 

종족이 주류를 이루고 혼혈(특히 콩고 식민지 당시 흑인과의 혼열)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에 대한 벨기인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근래 특히 화란어 지방에서 

외국인을 증오하는 극우파 정당(Vlaamse Belang)이 전통적 정당을 물리치고 1위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어 정치와 사회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아랍인들을 싫어하는 추세가 

짙어지고 있다. 

 

벨기에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종교는 로마 카톨릭으로 전체 

인구의 약 88%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교인 (pratiquant)은 5%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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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카톨릭의 정통적 관습에 따라 대부분의 신생아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카톨릭으로 간주된다. 로마 카톨릭이외에도 프로테스탄트, 이슬람, 정교, 유대교, 영국 

성공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플란더스 지방은 네덜란드어, 왈로니아 지방은 불어가 공식 

언어이며 브뤼셀은 불어와 화란어가 공식 언어로 공용되고 있다..  

 

한편, 독일과의 국경지역인 Eupen, Malmedy 등 일부 지방은 독일어가 공식 언어이나 동 

지방 주민들은 독일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언어문제로 민감한 지역은 

브뤼셀과 브뤼셀근교를 비롯하여 Fouron(80%이상의 주민은 불어를 사용하는데 행정 

관리면에서는 플란더스지방에 소속되어 있음) 이며 네덜란드와 불어사용 주민간 언어분쟁은 

국가존속이 문제시될 정도로 정치적 불안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항상 민주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벨기에인들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친절하며 타협적이다. 벨기에인들은 노조문제, 언어문제 

등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해결이 복잡한 문제들을 폭력 행위 없이 토론과 협상으로 해결해 

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격과 의식, 관념 등이 다른 유럽인에 비해 개방적이며 

자만심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근래 외국인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벨기에는 18세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30%이상이 대학에 진급하고 

있는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또한, 이같이 교육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은 음악, 연극, 미 술, 미용 등 각종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 성인이 되어서도 문화 생활이 몸에 배고 일상 생활화되었다.  

 

또한 연중 내내 각종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각기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최근 빈민자들도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당국의 후원 하에 브뤼셀 음악 및 연극 

단체들은 빈민자들에게 입장료를 거의 무료(1.3유로)라 할 정도로 대폭 할인해 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벨기에는 사회보장세를 통해 전 국민에게 진료를 보장하고 있다. 벨기에는 의료제도 및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의사 수는 주민 만 명당 17명, 일반 병원의 병실 침대 수는 

6만개를 초과, 주민 천 명당 6개에 달하며 의료 지출 비는 정부 세입의 거의 12%에 달한다. 

 

 

37. 역사 
 

<고대> 

 

약 1만년 전 Celt족의 일파인 Belgae족이 현재의 벨기에 영토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BC 

50년경 Caesar에 의해 정복, 로마제국의 속령이 되었다. 당시 Caesar가 그의 저서 'The 

Gallic War'에서 처음 Belgica라는 명칭을 사용한데서 현재 Belgium(영어 명칭)이라는 

국명이 유래된다. 2세기경에는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5세기경에는 프랑크족이 침임,이 

지역의 남부지방을 점령함으로써 현재의 언어권 형성의 시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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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중세기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요 공국이 형성, 통합된 시기다. 특히 9-12세기 

사를마뉴대제 사망 후 프랑크 제국이 약화되어 프랑스, 로타랭지(현 벨기에를 포함한  

로렌지방), 독일로 분열됨과 동시에 대제국의 단일국가 체제에서 소 군주의 자치행정체제로 

전환, 봉건제도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기간 동안 벨기에는 프랑스와 독일왕국의 사이에 

끼어 번갈아 프랑스군주와 독일군주의 지배를 받았다. 

 

12세기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부를 축적하게 되고 부자가 된 

새로운 계층인 브르쥬아 계층이 탄생하게 되면서 도시들은 그 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왕족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행정구역도 도시단위로 전환하게 된다.  

  

<근대>   

 

15세기부터 18세기말까지 벨기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왕국의 지배를 받았고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나폴레옹이 황제로 군림하는 동안 프랑스의 속국이 되었다. 

 

1814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연합군에 패배함에 따라 영국은 연합국에 가담하여 싸운 

화란의 오렌지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벨기에를 화란에 주어 그 후 화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벨기에인들은 화란의 지배에 반란, 1830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1831년 7월 LEOPOLD 1세를 초대국왕으로 즉위시킴으로써 평등,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입헌군주국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1839년 런던조약에 의해 독립이 승인되었다. 

 

1865년 Leopold II세가 즉위하여 콩고 식민지를 개척하고 1897년 런던조약에 의해 

영세중립국이 되었으나 1차 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동 지위를 포기하였다. 

  

<현대> 

 

2차 대전 중 Leopold III세의 대독 항복으로 영국에 망명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4년 9월 

독일의 항복이후 장남인 Baudouin국왕이 즉위하고 1993년 8월 동인의 서거로 동생인 Albert 

2세가 6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1999년 6월 13일 총선거 결과 자유개혁당, 환경당, 사회당(VLD, MR, ALGALEF, ECOLO, SPA, PS 

등 불어계와 네덜란드어계를 각각 별도로 취급하면 6개당)등  3당이 Verhofstadt 수상을 

중심으로 연립내각을 구성, 사회 및 환경에 역점을 두고 시장경제를 주창하는 우경중립의 

정치를 수행했다. 

 

2003년 5월 18일 총 선거결과 자유개혁당(VLD, MR), 사회당(SP-a, PS) 이 현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18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반영하여 7월 중 연방정부 내각을 

재구성하였다.  

 

2005년은 벨기에 국가가 탄생된 지 175년, 연방체제로 된지 25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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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조직 
 

<행정부> 

 

입헌군주국으로서 국가체제는 연방국가체제이며 연방정부(중앙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 및  

3개 언어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형태는 다수 내각 책임제이다.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은 국가간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분야에 국한되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와 언어권 공동체 권한에 속한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외국의 지방당국과의 경제,과학,문화적 외교관계, 지역고용정책,  

토지관리정책, 과학기술 개발정책,도로, 항구 등 공공사업 등을 관할하고 언어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리후생(장애자, 탁아소, 청소년 보호 등)을 관리한다. 지방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의 3개 지방정부가 있고 언어공동체로는 네델란드어권, 불어권, 

독일어 권의  3개 공동체가 있다. 또한 각 지방정부와 공동체는 고유의 행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다.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관은 국왕에 의해 종신직으로 임명되며 형법상 

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로는 브뤼셀에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있으며 상급법원은 각 주에 있는 중재재판소(Cour d'Assise)와 5개 지방에 

상고법원(Cour d'Appel)이 있다. 또한 24개의 사법 구에 1심 재판소(Tribunal de Premiere 

Instance)가 있고 각 읍에는 1개의 치안재판소(Justice de Paix)가 있다. 특별법원으로는 

노동법원, 상사법원, 청소년법원, 전쟁법원, 군법회의가 있으며 최고 행정 재판 기관으로는 

국가평의회(Conseil d'Etat)가 있다.  

  

<의회> 

 

벨기에의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하원은 직.보통선거에 의한 

선거구역별 명부식 비례 대표제에 의해 선출된 1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4년이며 입법권이 있다.  

 

반면, 하원은 입법권이 없이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총 7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0명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10명은 직선 상원의원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나머지 21명은 언어공동체 의회에 의해 파견된 의원들이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은 직.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브뤼셀 지방의회는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환경, 도시계획, 공공사업, 청결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불어와 화란어 의원들이 따로 모여 각각 불어권 의회, 

화란어권 의회를 구성하고 이들 각 언어권 의회는 해당 언어권의 교육과 문화등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다. 

 

왈로니아 지방의회도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경제, 환경, R&D, 도시계획, 공공사업, 

청결문제, 운송 등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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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어권 공동체의회는 왈로니아 지방의회의 의원 75명과 19명의 브뤼셀지방 의회의 

의원(불어의원)으로 구성되며 문화, 교육, 시청각 등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플라미쉬 지방의회는 1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118명은 직.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6명은 브뤼셀 지방의회의원(화란어의원)들인데 이는 왈로니아 지방과는 달리 플라미쉬 

지방은 지방의회와 언어공동체의회를 합병한 대신 브뤼셀지방의회의 화란어 의원을 통해 

브뤼셀지역의 화란어권 문제를 별도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독일어 공동체의회의 25명의 의원은 불어공동체나 화란어공동체 의회의 의원과는 

달리 직.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문화, 교육, 시청각 등 언어공동체의회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이외에도 유물 및 유적지 관리 권한이 있다. 

 

 

39. 정치제도 
 

<선거제도> 

 

하원 의원(총 150석)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의 벨기에 국적의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의무투표제이다(합당한 이유없이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선거 주기는 4년이나 내각과 국회가 해산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총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치의 안정을 강화키 위해 내각 해산 때에 국회가 임시수상을 임명하고 국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만 내각과 국회가 해산된다.  정당활동과 선거유세에 따른 사회부정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선출된 국회의원수를 기초로 정당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의 

재정감사를 받는다. 

  

<정당제도 및 현황> 

 

벨기에에는 총 22개의 정당이 있으며 그 중 주요정당은 VLD, MR, CPV, CDH, SPA,PS, ECOLO, 

AGALEFE등 8개 정당(불어계,화란어계 각각 4개 정당)이다.  2003년 5월 18일 총선거 결과 

여당 중 환경당을 제외한 사회당과 자유당의 승리로 두 당이 현 정부의 연립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5.18 선거 결과 각 정당의 하원의원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 

 

Ecolo : 4 

Agalef : 0 

PS : 25 

SP.A /Spirit: 23 

MR : 24 

VLD : 25 

CDH : 8 

CD&V : 21     

VLAAMS BELANG : 18 

F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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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ㅇ 기독사회당 (CD&V) : 1939년 창당,  플라미쉬 가톨릭계, 전통고수주의 경향이 짙은 

우익계,  국가의 경제사회문제 개입주의. 플라미쉬 이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최근 정당의 이름을 CVP에서 CD &V로 대체 

  

ㅇ 인류민주당 (CDH) : 1939년 창당,  과거 불어계 기독사회당이며 기독교만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주의로 확대한다는 의미로 기독이라는 단어를 인류로 대체하는 동시에 과거 

우익적인 성격에 강했던 것에서 중립으로 전환  

                                

ㅇ 사회당 (SPA) : 1885년 창당,  근로자의 이익보호, 사회보장 등 사회주의 이념이 강한 

플라미쉬 좌익당 

  

ㅇ 사회당 (PS) : 1885년 창당, 불어계 사회당으로 SP와 동일한 정당이념을 가지고 있는 

좌익 성격의 정당. 

  

ㅇ 자유민주당 (VLD) : 1992년 창당, 정부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경제원칙을 강조하는 플라미쉬 우익당 

                                

ㅇ 개혁당 (MR) : 1965년 창당, VLD와 유사한 정당이념을 가지고 있는 불어계 우익당. 최근 

'개혁운동'으로 정당 명을 바꿈. 1993년 브뤼셀의 불어계 주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브뤼셀지역에 국한된 FDF당과 연합 

  

ㅇ 환경당(AGALEF) : 1980년 창당,  자연, 환경주의, 인권주의 및 민주주의 강화를 주장 

하는 정당으로 사회당보다 좌익성이 더 강한  플라미쉬 정당  

 

ㅇ 환경당 (ECOLO) : 1980년 창당,  AGALEF와 정당이념이 동일한 불어계 환경당 

  

ㅇ SPIRIT(플라미쉬연합) : 1961년 플라미쉬지방의 자치권 확대를 주창하고 국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플라미쉬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정당 

  

ㅇ FN : 불어계 극우파 정당          

  

ㅇ MCC: 1998년 창당, 브뤼셀, 왈로니아의 불어계가 단결, 경제부흥을 주 목표로 삼고 

MR-FDF와의 연합 

 

 

40. 정치사회동향/정치.사회동향 
 

(국가 위험도) 

 

EU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 2차 세계대전 후 NATO가입, EU가입 등으로 인해 외부 

세력에 의한 안보를 보장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언어분쟁으로 인한 내부적 마찰을 

제외하고는 확고한 민주주의 정신 및 정치구조에 기초한 안정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국기를 어지럽힐만한 요소는 없다. 언어권(불어와 화란어)간 분쟁도 폭력 사용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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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정치현황)  

 

플란더스 지역(화란어 사용지역)의 정치, 경제적 자치권 강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불어권 이익을 옹호키 위해 불어권 정당들의 연당 운동이 일었다. 벨기에 

정치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및 언어 공동체 사이의 분열이다. 2003년 5월 

18일 총선거 이후 들어선 Verhofstadt 수상정부는 두 언어 공동체의 이권 문제보다는 

고용창출(4년간 신규 고용창출 20만 목표), 경제성장, 사회개혁, 환경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2004년 6월 13일 유럽 의회와 지방선거 결과 특히 플란더스지방에서 동 언어권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국수주의적 우익계 정당이 크게 지지를 얻을 결과 앞으로 언어권 

분쟁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현 정권의 걸림돌도 부상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동향)  

 

Verhofstadt 정부는 언어권간 이권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관리하던 

무기수출허가 문제를 지방정부 권한으로 분리한(불어권인 왈로니아 지방에서 전통적 무기 

생산이 발달한 편인데 무기를 외국에 수출할 때 마다, 수출 대상국의 민주주의도를 

운운하며 특히 화란어권인 플라미쉬에서 수출을 억제하여 언어권 분쟁으로 확대된 사례가 

잦음) 한편, 외교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외국의 독재자 및 대량 학살 발동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벨기에 법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동안 껄끄러웠던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현정부는 전정부 말기에 시작한 조세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진흥방안의 일원으로 

해외 도피 자본의 입국을 권유하는 한편  해외 도피 자본에 대한 탈세 벌과금 지불을 

완화하고 있다(단. 이 같은 혜택은 2004년 12월 31일 까지 신고되는 귀국 자본에 한함)  

 

2005년에 들어서면서 벨기에 정부는 브뤼셀 외각 지방(Halle-Vilvoorde, 화란어 지역이나 

주민의 다수는 불어계인 지방)의 선거구역을 변경하려는 화란어 정치인들의 제안으로 

발동된 양 언어권간의 마찰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최근(5월 

중 )당분간 동결키로 합의를 보았다. 동 문제로 정부 활동이 거의 마비되고 내각이 해체될 

위험까지 있었으나 결국 해결책 모색이 연기된 상태에서 Verhofstadt수상은 차기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경제,사회발전에 전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사회적인 갈등)  

 

벨기에는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로 부의 분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고 중간층 이 

사회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회계층 간 빈부차이도 작은 편이다. 따라서 사회계층 간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혼란은 거의 없다. 또한 고용주-노조간 대화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개입 없이 임금인상, 근로시간, 근로안전, 휴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큰 마찰 없이 사회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고용주-노조간 

합의가 없을 경우 양측간의 이해를 좁히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정부는 

사회, 환경, 경제적으로 각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역할로 

삼고 사회결속을 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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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생활)  

 

대부분의 벨기에인들은 어릴 때 대부분(85%) 천주교 세례를 받고 있는데, 세례식은 물론 종 

교적 의미가 있지만 로마시대이후 내려오는 전통적, 관습적 행사의 하나로 간주 되고 있다. 

세례식 이외에도 6살과 12살 때에 영성체식이 있는데,영성체식은 성당에서 미사를 올린 

다음 가족이 모여 축하 식사를 나눈다. 학교시스템도 공립학교와 카톨릭 학교로 구분되어 

카톨릭 학교에서는 카톨릭 교 리를 가르치고 공립학교는 도덕과목과 종교과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주 일요일 10시에 라디오와 TV로 미사를 방송하고 있는데, 설교내용은 

세계 인권문제, 전쟁문제, 빈곤문제에 대한 카톨릭으로서의 임무 등 사회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카톨릭 조직은 많은 사회단체를 운영하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과 이혼)  

 

연간 6만 쌍이 결혼하는 한편 2만 쌍이 이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매 결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간 개인교제에 의한 결혼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 수가 점점 늘고 있어, 국회에서는 동거자 사이에서 생긴 자식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동거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 했다. 결혼을 대학졸업 후 직업을 

갖은 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 결혼연령은 30 세 전후가 일반적이다. 이혼율은 높은 편이며 

대도시와 소도시, 시골에 따라 30-70%로 큰 차이가 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재산분리, 자녀부양 문제를 결정하고 민법 재판소의 조정판사에게 이혼서류를 

제출한다. 조정판사는 3차에 걸쳐 이혼당사 자와 대질한 다음 이혼판결을 내리는데 

이혼신청부터 판결까지 약 6개월이 소요 된다. 합의이혼이 아닐 경우에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2-3년이 소요된다. 별거생활 5년이 지나면 자동 이혼이 된다.  

 

(예절)  

 

경로우대사상은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노약자보호 사상은 남아있다. 예를 들 어 전차, 

버스에 노인이나 산모가 타면 부축하거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수가 자리를 양보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회 도덕면이나 일반 도덕면에서 남존 

여비사상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며, 사회생활에 여성우대(레이디퍼스트)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즉 승강기를 타거나 문을 통 과할 때 여성에게 문을 열어주고 먼저 타도록 하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겉옷을 받아 걸고 먼저 앉게 권하는 것이 일상적 행동이다. 

어디서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bonjour'또는 'bonsoir'(good morning 또는 good evening)등 

인사하는 것이 일상 예절이며, 특히 레스토랑에서는 레스토랑에 들 어갈 때 이미 식사를 

하고 있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bonjour, bonsoir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때 

동료간이나 상사에게 서로 즐거운 축제를 보내라고 인사하는 것이 일반 적이며 상사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가족간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며 선물대신 

돈을 주고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회적 이슈) 

  

이혼 가정에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한 부모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약 40%로 나타남)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무부 소속 서비스 창구를 전국 40여 곳에 신설하고 이를 통해 선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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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양육부모가 법원에 제소하고 양육비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명령 판결에 의해 지불되는 제도로 해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41. 국가원수 
 

벨기에 국가형태는 입헌 군주국이다. 국왕(현 국왕 Albert 2세)은 국가 원수로서 벨기에를 

대표하나 정치적 실권은 없다. 그러나 유럽 여타 입헌군주국의 국왕보다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며 국가 존속에 있어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벨기에 왕가는 사회결속 문제를 중요히 여기고 그 방면에 활동이 활발하며 서민과의 거리를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체제는 

연방체제로 연방정부, 지방정부, 언어공동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부체제는 내각책임제이다. 

국제 외교상 벨기에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실권자는 연방정부의 수상이다. 

 

ㅇ 국가 대표 : 국왕 

ㅇ 직 위 : 국왕 (KING OF THE BELGIANS) 

ㅇ 성 명 : ALBERT 2세 

ㅇ 취임일 : 1993년 8월 9일 

ㅇ 약 력 :  

- 1934년 6월 6일 브뤼셀 출생 

- Donna Paola왕비(이태리 귀족출신 1959년 7월 2일 알베르 2세와 결혼) 사이에 2남 1녀  

- 1993년 6월 31일 보두엥왕 서거전 ACE(벨기에연방무역진흥기관)의 명예회장으로서 

대외 무역진흥에 크게 기여 

 

ㅇ 연방 정부대표 : 수상 

ㅇ 직 위 : 수상  

ㅇ 성 명 : Guy VERHOFSTADT 

ㅇ 취임일 : 2003년 7월 12일 

ㅇ 임 기 : 4년 

ㅇ 약 력 : 1953년 4월 11일 Dendemonde 출생 

ㅇ 학 력 : 겐트대 법대 졸업 (1975년) 

 

ㅇ 경 력 : 

- 1992-1994 : 자유당소속 학생회 회장(Liberaal Vlaans Studenten Verbond) 

- 1977-1981 : PVV (전 VLD) 당수 비서  

- 1982년 : PVV당수 역임  

- 1985-1988년 : 예산장관 및 부수상 역임 

- 1991년 : 내각 조성자로 임명되었으나 조각 실패 

- 1992 : PVV라는 정당 명을 VLD로 변경, VLD 당수역임 

- 1997년 6월-1999년 6월 : VLD 당수 역임 - 상원의원 당선 

- 1999년 7월 12일 수상 취임. 2003년 7월 11일 까지 수상 역임 

- 2003년 5월 18일 총 선거 후 신정부 조성자로 임명 

- 2003. 7.12일 신정부 출범 , 신정부 수상으로 재임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49

 

 

42. 주요인사 
 

 연방정부 장관 

 

(수상) 

Guy VERHOFSTADT 

- 플라미쉬 자유민주당(VLD)소속 

- 1953년 4월11일 출생(남) 

- 켄트(Gent) 법학 졸업 

- 1979년 전 자유당(PVV) 주니어 당수 

- 1989년  자유당 당수 

- 전 정부 수상 역임(1999.6-2003.7.12) 

 

(외무부장관)  

Karel De Gucht(플라미쉬 자유 민주당 소속,VLD) 

 

(예산부장관 및 공기업담당)  

Johan VANDE LANOTTE  

- 부수상겸임 (사회당 소속, SP.A,화란어계)  

 

(법무장관) 

Laurette ONKELINX  

- 부수상겸임(사회당 소속,PS, 불어계)  

 

(교통부장관)  

Renaat LANDUYT(플라미쉬 사회당 소속,SP.A)  

 

(고용장관)  

Freya Van den Bossche(사회당 소속,SP.A,화란어계)  

 

(사회 및 보사부장관)  

Rudy DEMOTTE(사회당 소속,PS, 불어계) 

 

(재무부장관)  

Didier REYNDERS(개혁운동당 소속,MR,불어계)  

 

(공무 및 사회결속 담당장관)  

Christian Dupont(사회당 소속,PS,불어계) 

  

(내무부장관)  

Patrick DEWAEL(플라미쉬 자유민주당 소속,VLD) 

 

(경제부, 에너지, 무역, 과학정책 장관)  

Marc VERWILGHEN(플라미쉬 자유민주당 소속,V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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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및 중소기업장관) 

Sabine LARUELLE(개혁운동당 소속,MR, 불어계)  

 

(국방부장관)  

Andre FLAHAUT(사회당 소속,PS,불어계)  

 

(환경.연금장관 )  

Bruno Tobbak(사회당 소속, PS.A,화란어계) 

 

(개도국협력 장관)  

Armand De Decker(개혁운동당 소속,MR, 불어계)  

 

 

43. 행정구역 
 

왈로니아, 플란더스, 브뤼셀의 3개 지방정부 아래의 행정구역으로는 주(provinces)와 구청 

(municipalities)로 구분되고 있는데 1995년 1월1일부터 브라반트주가 왈로니아 소속과 

플라미쉬 소속 지역으로 분리되어 9개 주에서 10개 주가 되었으며 주 밑에 총 589개의 

구청이 있다.     

  

각 주의 역할은 소속지방의 지방정부와 구청사이의 중개 역할을 하나 주당국의 권한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주당국의 역할은 법과 질서 유지, 경제개발, 도로유지, 전염병방지를 

비롯하여 구청의 행정감독이며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에 발의권이 있다.    

  

10개주는 다음과 같다  

 

불어권에 속하는 주 

- 왈로니아브라반트 

- 브뤼셀 

- 니벨(Nivelle) 

- 애노(Hainaut) 

- 나뮈르(Namur) 

- 리에즈(Liege) 

- 룩셈부르크(Luxembourg) 

화란어권에 속하는 주 

- 플라미쉬브라반트 

- Hal-Vilvoorde 

- Leuven 

- 서플란더스 

- 동플란더스 

- 림브르크(Limbourg) 

- 안트워프(Antw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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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역할은 법과 질서유지, 선거주관, 주민의 결혼식 주관, 건축허가, 도로보수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각 구청은 빈민자의 복지를 주관하는 CPAS(Public 

Center for Social Assistance)를 두고 있다. 

 

 

44. 대외관계 
 

<외교노선> 

 

벨기에는 현 유럽 연합(Eur0pean Union)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EC)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유럽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초창기부터 유럽의 경제 및 화폐 동맹의 실현을 강력히 

주창한 유로(유럽 단일통화)회원국이다. 

 

또한 EU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유럽확대를 적극 지지한 국가로서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에서 

각 회원국의 입장이 평등히 반영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주창해 왔다. 또한 터어키의  EU 

연합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프랑스와 화란의  EU헌법 비준 반대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국회는 비준했다. 

 

한편, EU공동의 외교와 안보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더불어 구주의회 권한의 확대와 

민주화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 외교노선의 기본원칙은 내정불간섭, 민족자결, 

모든 국가의 법적 평등,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적 위협 또는 무력 사용 금지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있어서는 UN의 테두리내의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NATO회원국 

으로서 보스니아와 코소보등 동구지역의 평화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 테러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미정부의 독단적인 이라크 공격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UN 안보에서 이락 사태의 이슈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와 협상을 통해 전쟁 없이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있다. 

 

2005년 2월 중순 부시대통령의 방벨 이후 이락크전 발발 때 껄끄러웠던 관계가 완전히 

해동되고 벨기에는 미국과 협력의 신호로 이라크 경찰 연수에 참여키로 했다. 

 

개도국과의 개발협력 정책 노선은 특히 최빈국을 우선으로 선별적 개발협력정책을 추구하고 

콩고, 루완다, 부룬디등 아프리카 대륙의 전 식민지 제국들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벨기에의 민주주의 정당들은 인종차별주의를 기본정치노선으로 삼고 있는 극우파(특히 

Vlaams Belang을 겨냥) 정당들이 정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들과 연당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공포한 바 있으며 지난 2004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플란더스 지방에서 Vlaams 

Belang의  극우파가 크게 승리하여 기독 사회당 다음의 제 2 정당으로 부상했으나 기독 

사회당은 Vlaams Belang과는 연당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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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체 참여정도>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개방 경제를 주창, 실천하면서 EU회원국으로서 EU의 대외무역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지역경제간의 실질적인 교류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개도국의 신 국제 경제 

질서의 확립을 지지하고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개도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이다. 한편, 

동구권 국가의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이들과 통상,기술 협력분야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한편, NATO회원국으로서 보스니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또한 코스보 내란 중 코소보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현재 코소보에 평화군 파견과 더불어 

구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도 평화군을 파견히고 있다. 

 

 

45. 국가 경쟁력 
 

2005년 IMD WORLD COMPETITIVENESS 조사에 따른 벨기에 요소별 경쟁력 순위는 세계 60개국 

중 24위로 독일 바로 뒤며 프랑스(30위)보다 앞서고 작년에 비해 1위 상승했다.  

 

IMD 에 따른 벨기에 주요 강점과 취약점은 다음과 같다(60개국과의 비교 순위) 

 

          강점                 (순위)       취약점                  (순위) 

1. 도로망                         1 1. 경영진 연봉                 44 

2. 수출                           4 2. 서비스비                    45 

3. 외국인 직접 투자 증대          5 3. 직업 여성                   48 

4. 철도망                         5 4. 연방정부부채                48  

5. 수출/GDP 비율                  5 5. 근로시간 수                 49 

6. 해외 투자                      5 6. 고용주의 근로자 사회보장세  49 

7. 생산력                         7 7. 휴대폰 사용료               50 

8. 광대역 인터넷 접속 수          8 8. 인터넷 사용료               55 

9. 여성 국회의원 수               9 9. 봉급                        57 

10.기업의 R&D 투자               12  10.소득세                      58 

(자료원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 

 

 

46. 도량형 
 

벨기에에서는 미터법이 통용된다. 모든 도량기기는 벨기에 경제부 소속 도량부의 인증을 

받아야 벨기에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EU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EU 인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전압관련, 일반 주택에는 50 Hz, 220볼트가 공급되고 있다.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53

 

 

47. 관공서 관행 
 

<민원처리기간> 

 

브뤼셀에 있는 국제기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구청의 민원처리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관공서가 행정 처리 절차의 원칙을 고집하고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엄수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국인들도 자국 관공서의 행정 처리 속도가 늦다고 불평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공무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채용제도를 시정하고 객관적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민간기업과 같이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주민을 고객으로 

간주하는 업부 태도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무제도의 개혁과 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행정 편의와 처리속도 개선을 위해 인터넷 행정(e-administration)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관공서 직원들은 영어를 잘 못하므로 언어권 지역에 따라 불어나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다소 고 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외모를 말끔히 가꾸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관공서에는 번호표 시스템이 되어 있어 오는 사람대로 번호표를 이용하여 차례를 

기다리며 간단한 문의라고 판단하여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남을 앞 치고 가는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일단 자기 차례가 끝나면 또 줄을 서서 자기차례를 기다려야 

하므로 문의할 사항이 많으면 잊지 않고 한꺼번에 묻도록 문의 사항을 미리 종이에 

적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관공서 직원들을 근무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업무마다 근무시간이 다소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공서에 가기 전에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근무시간 내에 가도록 해야 한다. 근무시간이 1-2분 지났다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선물을 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48. 국제공항 및 항구 
 

<국제공항> 

 

국제공항은 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ZAVENTEM), DEURNE, OSTENDE, BRUXELLES 

SUD(GOSSELIE), BIERSET 등의 5개 국제공항이 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국제공항은 

브뤼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 km 떨어진 ZAVENTEM에 위치한 BRUSSELS INTERNATIONAL AIRPORT 

이다. 

 

브뤼셀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여행자 수는 2004년 약 15.6백만 명으로 전년대비2.8% 증가 

했다. 미테러(9월11일) 사건과 특히 벨기에 항공사인 SABENA의 도산으로 상실했던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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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항공 운송량도 66.4만 톤으로 2003년 대비 10.2% 증가, 유럽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와의 교통 편: ZAVENTEM 공항 내에 브뤼셀시내와 연결되는 기차가 15분마다 운행되고 

있다.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며 기차요금은 편도 기준으로 2.7 

유로이며 공항 내 모든 안내표시는 불어, 화란어, 영어,독어 등 4개 언어로 표시되어 있다.  

 

브뤼셀 공항에 도착하여 직접 파리나 암스텔담에 가려면 공항까지 들어오는 기차를 타고 

‘GARE DU MIDI(불어) 또는 ZUID STATION(화란어)”까지 가서 고속전철을 타면 된다.  

 

DEURNE과 OSTENDE공항은 플라미쉬지방에 소재하고 BRUXELLES SUD(GOSSELIE)와 BIERSET는 

왈로니아지방에 소재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항으로 주로 Charter 비행기와 유럽 내 

단거리 운항비행기와 Federal Express등 우편물 전문 취급 항공기들이 이.착륙하고 있다.   

  

<국제항구> 

 

국제항구로는 ANTWERP, ZEEBRUGGE, GHENT, OSTENDE 등이 있는데 이중 주로 일반 수출품목을  

취급하는 항구는 ANTWERP항구이다. 안트워프 항구의 화물 취급량은 1억 4천만 톤에 달하며 

이중 콘테이너 화물 취급량은 거의 55백만 톤 달해 콘테이너 전문 취급항구가 되고 있다.  

 

한편, 안트워프 항구는 독일 함부르크 다음의 유럽 2위 항구로, 세계 9위(컨테이너기준)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고 선적과 하적 지연이 극히 적은 항구로 알려지고 있다. ZEEBRUGGE 

항구는 가스,석유등 주로 에너지자원을 취급하는 항구이며 그 외 GHENT 와 OSTENDE항구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항구로서  어선과 여객선을 취급하는 항구이다. 

 

부산항구와 안트워프 항구 사이의 해운 기간은 통상 4-5주 소요된다.   

 

 

49. 매스미디어 
 

<신문> 

 

벨기에는 지방신문까지 모두 20여 종류의 일간지가 있는데, 그 중 발행부수 기준으로 

주요한 일간지는 LE SOIR, LA LIBRE BELGIQUE, STANDARD, HET LAASTSE NIEWS등 4개 일간지임. 

  

ㅇ LE SOIR : 발행부수  53만부의 불어 일간지로서 종교성이나 정치성을 띠지 않고 

진취적이며 객관성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조간, 석간으로 일 2회 발행됨. 

 

ㅇ LA LIBRE BELGIQUE : 발행부수 22만부의  불어 일간지 (조간)로서 카톨릭계 성격을 띠고 

있음. 

 

ㅇ STANDARD : 발행부수 104만부를 초과하는 벨기에에서 구독자수가 가장 많은 화란어 

일간지임. 화란어 일간지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신문이며 특히 플라미쉬 국수적 

경향이 짙고 여당적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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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HET LAASTE NIEWS : 73만부의 화란어 일간지로서 우익 경향을 띠고 있음. 

 

ㅇ L'ECHO :  발행 부 수 4만3천부,  불어 일간 경제지로서 주 독자층은 경제.산업, 

금융계 

   

ㅇ TIJD  : 발행부 수 9만4천부, 화란어 일간 경제지로서 주 독자층은 경제.산업계. 

  

<방송>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TV 방송이 전송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화란 TV 방송등 40여 개의 채널을 시청할 수 있음. 

 

공영방송으로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방송은 RTBF(불어방송)과 BRT(화란어 

방송)가 있으며 특수공사로서 불어와 네덜란드어권 공동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나 

정치단체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되어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임. 

 

민영방송으로는 RTL-TVI(불어방송)과 VTM(네델란드어 방송)이 있으며 유료 방송으로는 

CANAL+(불어방송)과 FILMNET(네델란드어 방송)이 있다. RTL-TVI와 VTM은 영화, 퀴즈, 

스포츠, 레저 등 대중오락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들어 뉴스, 정치, 사회, 화 문제의 

비중을 증가하고 있다. 한편 CANAL+와 FILMNET는 최신 영화와 스포츠 등 레저 방송 위주임. 

 

<주간지 및 월간지> 

 

대부분의 주요 잡지는 주간지이며 월간지는 전문지(상품)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ㅇ TRENDS TENDANCE : 발행부수 5만 5천부, 불어, 화란어로 발행되고 경제, 금융문제를 

주로 취급하고 있음. 

 

ㅇ VIF EXPRESS  : 발행부 수 9만5천부,  불어 주간지로서 특히 정치, 사회 문제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 

 

ㅇ KNACK : 발행부수 13만5천부,  화란어 주간지로서 정치, 사회, 문화문제 주로 취급하고 

있음. 

 

 

50. 주한 주재국기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대  사 : Koenraad ROUVROY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4 ,우편번호 140-230 

전  화 : 749-03 81 

팩  스 : 797-16 88 

이메일 : seoul@diplobel.org 

홈페이지 : http://www.belgium.or.kr 

mailto:seoul@diplobel.org
http://www.belgi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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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기관> 

 

플래미쉬 지방정부와 왈로니아 및 브뤼셀 지방정부 소속 한국 주재 상무관이 주한 벨기에 

대사관내에서 각각 소속 지방정부를 위해 무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고있음.   

 

ㅇ 플래미쉬 지방 소속 기관 

  

기관명 : 플래미쉬 무역진흥청(Export Vlaanderen) 

주  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94, 우편번호 140-230 

상무관명 : Marc DEVRENDT 

Tel : 790-24 80 

Fax : 790-24 83 

 

ㅇ 왈로니아 지방정부 소속 기관 

 

기관명 : 왈로니아 무역진흥청(AWEX) 

주  소 :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1-94, 우편번호 : 140-230   

상무관명 : Mrs. Aicha BENMAALLA  

Tel : 749-50 61  

Fax : 749-21 32 

 

 

51.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김치찌게 14.7 1인분 

햄버거 3.4 맥도날드 빅맥 1개 
식  품 

기호품 

수입담배 4.7 말보로 라이트 1갑, 20개피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1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600 150m2/월, Semi-furnished 
주  택 

사무실 

사무실 임차료 1,680 150m2/월 

자동차 2000cc  25,2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1.47 1구간 

택시요금 2.47 기본요금 

교  통 

차  량 

택시요금 1.20 추가요금, Km당 

공중전화요금 1.08 시내, 3분 

국제전화(정상) 1.60 현지-서울, 3분 

통  신 

전  기 

전기요금 0.17 가정용, 1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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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용료 33.6 1개월 기본료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0 초등 1년간 
교  육 

외국인 학교 수업료 20,8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골프장 그린피 79 비회원, 18홀 1라운드 
레저.오락 

영화 관람료 7.6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26.3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특급호텔 숙박료 140 할인, 싱글 1박 
호  텔 

중급호텔 숙박료 90 할인, 싱글 1박 

사무실비서 월급여(Gross) 2,700 초임, 학력불문 
임  금 

사무실직원 월급여(Gross) 3,000 대졸, 초임 

(환율 1 유로 = 1.227 미달러) 

 

 

52. 경제발전사 
 

<산업구조 개편시기: 1950년대> 

 

2차대전전 벨기에의 경제를 주도하는 분야는 철강과 탄광이었는데 1950년 후부터 탄광이 

거의 고갈되고 생산성이 낮아져 산업구조재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석탄을 

많이 사용하던 대기업들의 압력으로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에 투자하는 대신 보조금 부여로 

연명케 하였다. 

 

1951년 벨기에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화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6개국이 석탄. 

강공동체(C.E.C.A, Communaute Europeenne du Charbon et de l'Acier 즉, 영어로는 ECSC, 

European Community of Steel and Coal)를 창설함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자 벨기에의 광산은 

경쟁력 부족으로 하나씩 둘씩 문을 닫아야만 했다. 

 

벨기에의 석탄생산량은 1950년 27,321,000톤에서 1960년 22,465,000톤, 970년  1,362,000톤, 

1975년 7.5백만톤, 1980년에는 6,325,000톤으로 계속 감소한 끝에 1985년 경에는 전 탄광이 

폐쇄하게 되었다. 1959년 벨기에 수출의 34%를 차지하던 철강산업도 1969년에는 27.5%로 

하락했다. 이에 벨기에 정부는 산업구조 재편성과 지역개발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한 결과 1959-1973년 까지는 유럽기업보다는 미국기업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1974년부터는 유럽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경제 도약기 : 1960-1980> 

 

1960년에 들어 항구개발 및 도로건설 등 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덕분으로 플란더스지방의 공업화는 가속화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난항에 있는 철강, 

섬유, 유리 등 전통산업 구조작업에 나서고 안트워프-겐트-브뤼셀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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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을 비롯하여 화학공업의 외국 투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포드와 GM, 폭스바겐, 

르노 등 외국자동차기업의 투자진출, 그외 비금속 및 특수금속공업과 항공, 전자분야의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핵발전소 건설로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세계 

석유파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수출진흥에 노력한 결과 벨기에 1인당 

수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경제안정기 : 1980년대 이후> 

 

1950년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석탄 및 철강 등 중공업과 농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공업, 화학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서비스분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벨기에 한 

1인당 GDP는 28,347유로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벨기에는 기계와 자동차를 포함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이 전통적으로 발달하고 최근 들어 

생명공학, 항공.우주공학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벨기에는 임금수준이 높아 노동집약적 

공업보다는 기술 및 자본 집약적 공업이 발달하였다. 1인당 노동생산력이 세계 상위를 차지 

하고 있어 임금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벨기에 경제는 서비스 경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분야 종사인구 율이 전체 고용의 

73%를 차지하여 유럽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중의 하나이다. EU 의 평균 

서비스 산업비중은 62.4%이다. 

  

경제 성장은 2001년, 2002년 각각 0.8%, 0.7%로 1.5%, 1%의 EU평균 경제 성장율보다 낮 았다. 

이어 2003, 2004년 경제 성장율은 각각 1.1%, 2.7%로 2004년에는 유로 회원국 중 상위 

성장율을 보인 국가 중의 하나였다. 벨기에 중앙은행은 2005년 경제성장율이 2004년보다 

낮은 1.4%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05년 5월 초 스위스 국제 경쟁력 조사 기관인IM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경쟁력은 세계 60개국 가운데  24위로 독일(23위)보다는 낮고 프랑스(30위)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관에 따른 벨기에의 강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다. 

 

강점                            순위  약점                              순위 

1. 도로망                         1 1. 경영층 봉급수준                 44 

2. 수출                           4  2. 서비스 제공비용                 45 

3. 외국인 투자 유지 증가          5 3. 여성 근로자                     48 

4. 철도망                         5 4. 연방정부 부채                   48 

5. 수출/GDP 비중                  5 5. 노동시간                        49 

6. 해외 투자                      5 6. 고용주의 고용인 사회보장비 분담 49 

7. 산업 전체의 생산력             7 7. 이동통신비                      50 

8. 광대역 인터넷 접속율           8 8. 인터넷 사용료                   55 

9. 여성 의원 비율                 9 9. 봉급 및 수당                    57 

10. 기업의  R & D 투자           12 10. 소득세                         58 

(자료원 : 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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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제정책 
 

<경제기조> 

 

2003년 5월 18일 선거 이후Verhofstadt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 과세경감, 

고용의 창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전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조치를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2008년 총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84.2%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는 한편 벨기에 국민이 해외 은행에 저축한 자본을 국내로 송환할 경우  

탈세 위법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금년 내 송환에 한함) 다만 벌과금으로 이자 소득에 대한 

추가세율 6%를 적용하고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3%로 감소하는 정책을 수행한 바 동 

조치에서 거두어 들인 세액 중 일부를 향후 국민연금 기금 예비금에 할당하였다. 

  

<대외경쟁력정책> 

 

벨기에 정부는 대외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전 정부의 봉급인상 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봉급 인상은 고용시장의 영향을 받고 또한 고용주와 노조, 피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벨기에 국가는 연방국가로 체제가 전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재정이 

개입되는 실제적으로 경제 정책은 지방정부의 소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 지방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방 이익에 초점을 둔 배제적 경제정책을 수행하여   

오히려 국가 전반적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벨기에 연방정부는 국가 

이미지의 선양을 위해 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해외전시회와 주요 국가에 

경제사절단을 공동 파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 

 

벨기에 정부는 특히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교육수준이 낮은 젊은이들의 실업율을 

줄이고 50대 이상의 고용 및 노동율을 높히기 위해 30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 금액의 사회보장비를 면제하고 있고 50세 이상 근로자자들이 조기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고령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고용비용을 줄이는 한편 조기퇴직의 

혜택을 줄이는 등 여러 안을 생각 중이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한편,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육성하기위해 학계와 산업간 밀접한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법을 자주 수정하지 않는 

등 법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중.장기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있다.  

 

한편, 2003년부터 법인소득세율(현재 39%)을 EU 평균 수준(35%)보다 낮은 33% 인하하고  

이로써 외국 투자를 유치키 위해 Verhofstadt 수상은 2003년 3월중 미국과  일본을 순방한 

바 있다. 

  

정부는 벨기에의 주요 경쟁국(프랑스,독일,화란) 대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키 위해 봉급 

인상율 기준을 이들 경쟁국의 봉급 인상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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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율인하와 최저생계비 및 실업수당의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고무하고 25세 

이하의 젊은이와 고령자(50-65세)의 노동 활동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 경제, 사회안정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하향조정 및 파트타임 장려, 인력의 공급과 수요조정, 취업안내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54. 금융통화제도 
 

<개황> 

 

벨기에는 유로 회원국이므로 벨기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관련 독자적인 정책보다는 유럽 

중앙은행의 회원으로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합의로 결정된 이자율, 통화량 조정 등 주요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벨기에 금융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예금기관, 저축은행, 신용은행, 리스회사, 상업금융기업, 

팩토링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리스는 리징 전문 금융기관이나 일반 은행의 자회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보험 

회사와 연금 기금들이 금융시장에 참여하여 유로 본드나 국내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집단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은행제도> 

벨기에 은행제도는 재무부, 금융감독 위원회(Banking & Finance Commission), 중앙은행 

(National Bank of Belgium)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는데 근래 금융감독위원회가 중앙 

은행에 통합되었다. 

 

중앙은행의 지분은 51%가 정부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권은행으로서 통화량조절, 

외환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재할인율을 조절함으로써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대출 규모를 조절하고 은행간의 결제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은행은 은행중 은행 

으로서 일반 은행의 자금 과부족을 청산하며 금융시장을 조절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오픈투자신탁(mutual funds), 금융회사,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 저축은행 등의 민간금융기관을 감독.통제하며 그 외에도 신규주식발행, 증권 

공개매입,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과 신용기관을 감독한다. 

 

이외에도 어음할인을 감독하고 이를 통해서 예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Institut de 

Reescompte et de Garantie/Herdisconterings en Waarborginstitut와 간접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모니터링하는 Fonds des Rentes/Rentenfonds이 있다. 

 

중앙은행의 통제 이외에 은행이나 금융분야에 대한 통제,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 재무위원회는 벨기에 내에서의 금융활동을 관장하는 법령이나 

지침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유동비율이나 당 회계년도에 

재무제표 등에 포함되어야 할 회계정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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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는 111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중 벨기에 법인 은행은 65개로 59%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벨기에 자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은 32%에 지나지 않는다. Fortis Banque, 

ING Belgique, KBC BANK, Dexia Banque 등 4개의 대 그룹 은행이 벨기에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 외 46개의 외국인 법인 은행이 있다. 

  

<국제금융시장> 

 

일반적으로 벨기에 은행은 신용의 형태에 관계없이  단기, 중기, 장기, 상업어음의 할인,  

투자 금융, 수출금융, 인수 등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동시에 국제적인 은행업무에 

매우 적극적이며 재정거래나 외환거래를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있다. 

 

더욱이 국제금융시장의 추세에 부응하여 유럽 어음시장 뿐만 아니라 국제 채권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증권시장> 

 

브뤼셀 증권시장은 파리와 암스테르담 증권시장과 결합하여 EURONEXT라는 이름 하에 통합된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브뤼셀 증권거래소는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전혀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주식과 채권의 공개모집은 사전에 

은행재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동 기관은 예금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 구조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1991년 이후 선물과 옵션시장(Belfox)이 개설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제한된 주식만이 거래가 가능하며 벨기에 정부 채가 거래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5.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GDP 대비한 벨기에 산업의 비중을 보면 공업이 19.6%인데 이 중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 

2.1%와 광업 0.1%를 제외한 제조업은 17.5%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67.4%는 서비스업이다. 

농업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1.2%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건축업(4.4%)을 제외하면 화학(4.2%)과 기계제조(3.6%)가 가장 발달한 

산업이고 그 다음 식품(2.5%), 철.비철 금속(2.7%)산업이며 그 외 제지, 출판산업(1.4%), 

비금속 (0,9%), 섬유.신발(0.8%)순 이다. 섬유와 신발산업은 해마다 위축하고 있다. 

 

벨기에는 비 상품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로서 비 상품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이며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임대와 그 외 서비스업이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도.소매 및 보수업이 111.1%, 운송 및 통신 서비스는 6.6%를 차지한다. 

 

의료 및 사회 분야의 서비스는 6.3%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금융 서비스는 5.1%를 차지하여 

건축업과 화학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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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1. 자동차 시장 개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서구(EU 15개 기존 회원국,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신차 

시장은 총 14,516,879대로 전년대비 2.1% 증가했고 벨기에 경우에도 신차 등록대수가  

2003년 458, 796대에서 484,757대로 5.7% 증가했다.   

 

2. 벨기에 시장에서 한국차의 위상 

 

한국 자동차의 경우 EU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볼 경우 1990년 판매대수 18,274대를 

시작으로 하여 2002년에는 392,138대, 2003년에 469,265대, 2004년에 590,851대가 판매되어 

지난 10년간 연간 3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해왔다. 이 중 주요 한국 브랜드별로 벨기에 

내에서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대우 

 

최근 GM에 인수되었으며, 기존 유통, 마케팅 및 생산라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디젤엔진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는 벨기에 시장에서 다양한 모델 제공, 

성공적인 마케팅과 경쟁적인 가격으로 인하여 성공을 거두어왔다. 2002년의 경우 대우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판매가 저조했으나 GM 인수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2003년에는 4,289대, 2004년에 5,397대를 판매, 19위로 상승했다. 

 

ㅇ 현대 

 

2004년 중 현대차는 벨기에 시장에서 8,387대를 판매, 전년의 7,142대보다 17.4% 증가하여 

판매 순위 15위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의 성공요인은 대우차와 마찬가지로 디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ㅇ 기아 

 

지난 수년간 판매가 늘고있으나 아직까지는 벨기에 시장에서 주력 메이커로는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마케팅이 지속적이지 못했으며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가 이를 인수한 현재로서는 

유통망 보강에 따른 판매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ㅇ 쌍용 

 

아직 벨기에 시장에서 주력 메이커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최근 신형 4X4 Rexton을 시장에 출시하면서 동일 급인 BMW X5, 메르세데스 ML, 

Jeep Grand Cherokee, 볼보 XC90 등과 비교할 때 매우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 금년 

전망을 다소 낙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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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기에의 자동차 제조업체 현황 

 

자동차산업은 고용원 5만명, 연간 매출액 152억 유로 규모로, 만일 유통 및 수선 서비스 

활동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329억 유로로 추정된다. 

 

유틸리티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 벨기에에서의 제조물량은 연간 1백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95% 이상이 벨기에 이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2003년 총 제조된 904,384대 중 

871,884대가 수출되어 96.4%의 수출율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TOP 국가 순으로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네델란드, 이태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스 등이다. 

 

현재 벨기에는 4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동 공장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2003년 기준). 

 

- FORD (Genk) 

. 생산량 : 290,644 대  

. 생산모델 ; Mondeo, Transit 

. 고용원 : 10,000 명 

. www.ford.be 

 

- VOLVO (Gent)  

. 생산량 : 181,756 대 

. 생산모델 : S60, V70 

. 고용원 : 3,750 명 

. www.volvocars.be 

 

- VOLKSWAGEN (Brussels) 

. 생산량 : 177,001 대 

. 생산모델 : Lupo and Golf 

. 고용원 : 5,800 명 

. www.vw.be 

     

- GM BELGIUM (Antwerp) 

. 생산량 : 253,879 대 

. 생산모델 : Astra 

. 고용원 : 6,000명 

. www.opel.be 

 

4. 벨기에 자동차 시장 전망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큰 변화를 하였다. 1980년대만 해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80%을 자체 생산했다. 그러나 현재는 약 20%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http://www.ford.be/
http://www.volvocars.be/
http://www.vw.be/
http://www.ope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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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경우 자동차 부품 아웃소싱 기업들은 약 250개사로 연간매출액이 12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고용원도 약 25,000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금속, 전자, 플라 

스틱 및 고무 부품, 산업용 유리 및 페인트 제조에 종사하고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향후 벨기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ㅇ 인근지로부터의 부품 조달상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 

 

이미 언급한 대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체 생산 부품비율은 지난 20년간 80%에서 20%로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비율 확대세가 벨기에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ㅇ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신규차 수요 감소 

 

벨기에 자동차 제조업차협회(FEBIAC)에 따르면 벨기에 자동차 제조공장 규모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2020년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대도시(브뤼셀 지역) 오염 감소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시설 육성 

- 2020년경 자동차 운전자의 1/3 이 60세 이상으로, 신차 구입 의사 감소 

 

 

57.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벨기에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총 인구 수는 약 10만 명, 매출액은 294억 유로, 부가 

가치 창출은 109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 기기 개발 및 생산, IT-Solution 및 사무용 기기 판매, 텔레콤 

오페레이터로 구성되는데 각 분야별 비중은 다음과 같다. 

 

활동 분야 고용(2003.12) 매출액(십억 유로) 부가가치창출액(십억유로) 

정보.통신기기개발 

및 생산 
14,000 4.4 1.1 

IT-Solution & 

사무실기기 판매 
55,000 15.1 5.0 

텔레콤오퍼레이터 31,000 9.9 4.8 

총계 100,000 29.4 10.9 

(자료원 ; Agoria) 

 

벨기에에는 핸드폰등 소비자용 통신기기나  컴퓨터, PDA등 정보기기의 대량 생산이 없고 

대부분 공업용 특수 기기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들을 대부분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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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의 휴대폰 시장 

 

< 시장 동향 > 

 

벨기에의 휴대폰(GSM) 판매는 NOKIA 가 1994 년 판매를 개시하면서 시작된 이후 NOKIA, 

ERICSSON 과 MOTORLA 가 시장의 선두 주자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현재 벨기에의 총 휴대폰 등록 번호 수는 8.712.269 로 벨기에 인구 100 명 중 83.8 명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함. 60 세 이상의 노인과 12 세 이하의 아동을 감안하면 

휴대폰 소유율 84%는 사실상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벨기에 휴대폰 시장은 그 동안 다소 주춤하다가 2004 년 12 월에 큰 폭의 호조를 보이면서 

40 만대가 판매됨으로써 전년 동원 대비 44%나 껑충 뛰었다. 삼성 휴대폰도 이분을 타고 

시장에 깊숙히 침투해 12 월 한달 동안 삼성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12%, 

판매액 기준 20%를 기록했다. 

 

2000 년까지는 휴대폰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1 년부터 디지털 제품 및 신기술 

제품이 판매 되면서 다양화되었고, 가격대도 400 유로 선에서 현재 100 -200 유로 대의 

휴대폰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첨단 모델의 경우 여전히 300 유로 내외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평균 가격은 249 유로로 고가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벨기에의 휴대폰 보유 현황> 

(단위 : 대) 

 1997/1998 2001 2002 2003 2004 

총가구에서의 휴대폰 

소유 가구 비율 
10% 47% 69% 80% 84% 

휴대폰 소유가구 수  430.000 2,021,000 2,967,000 3,444,000 3.455.000

사용 휴대폰 수 1.075.000 5,052,500 7,417,500 8,610,000 8,712,269

주) 총가구수 : 4,300,000 가구 기준 

(자료원 ; 벨기에 통계국) 

 

주요 브랜드별로 보면, 노키아를 선두로 소니-에릭슨, 지멘스, 삼성으로 삼성이 판매량 

기준으로 4 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소니-애릭슨과 지멘스를 물리치고 2 위를 

차지했다. 삼성 휴대폰의 벨기에 시장 점유율은 2002 년에 2.4%였는데 2003 년에는 4%, 

2004 년 에는 16%선을 육박하여 가장 성장율이 높은 브랜드가 되고 있다. 

 

삼성 휴대폰의 1 대당 평균 판매가격은 249 유로 인데 비해 모든 브랜드를 총괄한 1 대당 

평균 가격은 149 유로로 삼성 휴대폰은 고가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한편 벨기에 시장의 휴대폰 및 장비 시장 규모는 연간 $2.5 billions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휴대폰 장비란 단말기, 배터리, 이어폰, 핸즈프리, bags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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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주요산업동향/섬유산업 현황 
 

1. 2004년 현황 

 

2004년 벨기에 섬유산업의 생산은 물량기준으로 2003년보다 2% 증가했다. 2%라는 증가 폭 

자체는 미소한 실적이나 2000년부터 2003년간 계속 감소한 끝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벨기에 섬유산업이 회복세로 반전되었음을 의미한다.(2001년 –3.6%, 2002년 –1.8%, 2003년 

–2.5%로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7.9% 감소한 셈임) 

 

한편  EU의 섬유산업 생산은 2003년에 3.5% 감소한데 이어 2004년에도 2% 이상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1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낮은 것이어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증가는 벨기에 기업의 수익성에는 큰 도움이 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동시에 주요 섬유 원자재 가격도 함께 인상되어 

대부분의 섬유산업 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수출의 경우 벨기에 섬유 수출규모는 2003년에 98억 유로로 전년 대비 6.4% 

하락했는데 2004년에는 2003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벨기에의 주요 섬유 수출 

대상국은  EU 역내국(EU-25)으로 총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2004.1-9월까지의 벨기에 대 EU-25수출은 

0.9% 증가했다. 수출대상국별로는 프랑스(+0.5%)와 영국(+4.7%)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독일(-4.8%), 네덜란드(-6.4%)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며, EU역외지역에 대한 수출은 더욱 

크게 감소했다(비EU-25 유럽 –11.3%, 미국 –8.7%, 남미 –5.1%, 아프리카 –7.9%, 아시아 

–11.4%) 

 

 의류분야 저조, 실내 섬유 및 기술 섬유 호조 

 

2004년 벨기에 섬유산업의 생산이 2003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세부 산업별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방사, 방직, 편직을 포함한 의류 산업의 경우 오히려 10%나 감소했으며, 

실내용 섬유 산업의 생산은 평균 2-3 성장했다. 그러나 실내용 섬유 역시 카테고리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구용 섬유는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양탄자 분야는 

바닥 깔개는 2%, 술이 있는 양탄자는 7%, 매트리스 덮게는 5% 증가했고 행주등 가정용 

섬유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기술섬유는 평균 5% 성장했는데 제품에 따라 

10%까지 성장한 카테고리도 있다. 

 

 투자 전망 어두워 

 

섬유산업의 생산활동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2004년 벨기에 섬유산업의 총 투자액은 2억 유로로, 1999-2000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가동율의 경우 2004년은 전년과 거의 같은 77%로 2000년보다 8포인트 

퍼센트가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섬유산업계가 투자를 여전히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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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생산이  다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산업계는 2005년의 산업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수입쿼터 폐지로, 특히 

의류와 가정용 섬유분야에서 어려움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쿼터 폐지에 따른 시장개방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기업들은 중국 수출업체들로, 벨기에 

섬유.의류 산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 데다가, 위조 상품 수출도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벨기에 섬유산업의 주종분야는 실내용 직물분야(실내용 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의류와 기술섬유 각각 30%)이다. 실내용 직업업계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잇는데,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중과 함께, 유로화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이외의 수출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예들 들어 터키와 같은 

달러 지역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벨기에 산업섬유계는 금년도 상반기 생산이 아무리 낙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작년과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의 인상 

분을 판매가에 완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업의 순이익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섬유분야의 경우 여타 분야에 비해 전망이 밝다. 그러나 동 분야는 그 성격상 

건축, 의료, 스포츠, 일반 제조업 등 다른 사업의 생산활동과 공공당국의 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외부변수의 영향이 매우 높다. 게다가 기술 섬유 수요 

산업들이 점점 임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활동 거점을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EU국가들의 공공당국이 EU의 성장안정협약 기준 달성을 위해 당분간 긴축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벨기에 섬유산업계가 2005년 중(특히 하반기) 유럽/벨기에 섬유의류 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유로 환율이 낮아져야 한다 

- 둘째,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민간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셋째,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 

- 넷째, EU당국이 불공정한 수입에 대해 신속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59. 주요산업동향/철강산업 
 

2004년 말 벨기에 철강산업의 종사 인구 수는 17,400 명이며 매출규모는 89억 유로, 

부가가치 창출액은 25억 유로에 달했고 수출은 62억 유로를 기록했다. 총 매출에서 내수 

매출 비중은 12%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해외 수출 매출인데 이 중 74%가  EU 역내로 

수출되고 역외 시장 수출은 사실상 1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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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벨기에에서 생산된 주철은 8,224 kt, 선철은 총 11,697 kt으로 2003년 대비 각각 

5.3%, 5.3% 증가하고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철 세분별로는 oxygen  

converter이 8,812 kt, electric furnace 는 2,885 kt이 생산되었다.   

 

<벨기에 철강제품 생산 추이> 

   (단위 : kt) 

 2000 2001 2002 2003 2004 

주철 8,471 7,732 7,988 7,813 8,224 

선철 11,615 10,714 11,322 11,114 11,697 

(자료원 ; 벨기에 철강협회,Belgian Steel Federation) 

 

<철강제품의 매출 추이> 

(단위 : kt)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11,315 11,217 11,205 10,678 11,419 

hot rolled strip 

plate 

cold rolled 

coated flat products 

wire rod 

stainless 

4,312 

759 

1,830 

3,146 

926 

596 

4,288 

759 

1,460 

3,425 

902 

572 

4,092 

730 

1,451 

3,684 

839 

629 

3,848 

725 

1,631 

3,302 

789 

811 

4,063 

816 

1,958 

3,529 

709 

982 

(자료원 ; 벨기에 철강협회) 

 

한편 벨기에 리에주(Liege)에 주재하고 있는 Arcelor그룹 계열사 Cokerill Sambre에서는 

열간압연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Arcelor사가 당초 약속한 용광로 개조 투자를 철회키로 

결정하여 벨기에 철강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Arcelor 그룹은 선철이나 열간압연과 

같은 1차 단계의 제품은 임금 수준이 높은 벨기에에서 보다는 임금이 싼 동구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아울러 경쟁력을 유지키 위해서는 이러한 1차 

단계의 제품은 앞으로 철광 채석 장소(일명 Off shore 생산)에서 직접 생산하는 전략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공장 이전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 그룹은 Charleroi에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 공장 규모 확대에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 덕분에 2004년에 동 벨기에의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량이 처음으로 백만 톤에 

달했는데 금년 말 신규 공장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벨기에의 스테인레스 스틸 생산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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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요산업동향/기계산업 
 

1. 개관 

 

벨기에 기계산업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화학산업 또는 철강산업 등의 대형플랜트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 또는 부품을 위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구분되며 노동 집약 

기계산업보다는 하이텍 기계산업이 주류임. 

 

ㅇ 경제 비중  

- 고용 : 44,500명  

- 매출액 70억 유로 

- 수출 : 생산의 65% 이상 

 

ㅇ 기업 구조 : 중소기업이 주류(84%)  

 

- 벨기에 기계산업 기업 가운데에는 Caterpillar, Atlas Copco, Case New Holland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있지만 84%가 종업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자이크와 같이 극히 분열되어 있는데, 이는 동 분야가 광범위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임. 

 

- 벨기에 기계산업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계 종류는 약 2만 종류임. 

 

- 그러나 중소기업들 가운데 일정 특수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틈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음. 

 

ㅇ 산업 구조 및 주요 업체 

  

- 기계산업은 기계(Machine) 및 장비(Equipment), 기기(Apparatus) 및 부품(Componets), 

하청 및 서비스의 3개 산업으로 대분됨 

 

- 기계 장비  

. 기계-기구: LVD 

. 섬유기계 : Picanol, Van de Wiele 

. 농기구(농산물 재, 원예 및 사육) : Case New Holland Belgium, Packo, Inox, Roxell 

. 중장비 : Caterpillar, Komatsu, Euro Daewoo 

. 철도 및 전철 시설: Alstom, Bombardier 

. 특수 공업용 시설 : FMC, Bekaert 

 

- 기기 및 부품 

. 역학적, 공기압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Atlas Copco, Ensival,  

  . 냉각기기 : Dakin, ABB, Baltimore) 

    . 소방기술(Fire Technologies) : Ansul, Sicli, Siemens, Cerberus, Somati,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 Schindler, Kone, Otis, Thyssen 

    . 트랜스미션 : Spicer, New Holland Tractor, Hanssen Transmission, Twin disc, Watteeuw 

    . 특수 기기 및 부품 : ABC, CMI, Fe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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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OEM) 및 서비스 

  . 하청 : Asco 

  . 기술 감독 및 인증 : AIB Vincotte, SGS) 

  . 엔지니어링 

  . 수리 및 보수 : Antwerp Shiprepair 

          

2. 현황 및 전망 

 

ㅇ 2004년 벨기에 기계산업 전반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고 고용도 

0.7% 감소했음.  

 

ㅇ 생산가동율은 83.4%로 2000-2003년의 평균 가동율 82.5%에 비해 향상했음. 

  

< 2003년 매출 및 고용 증감 현황 > 

 

구 분 매출 증감 고용 증감 

기계 및 장비 -12.4% -2.7% 

- 기계-기구 -4.0% -1.3% 

- 섬유기계 3.0% -6.5% 

- 농기구 -13.5% -6.0% 

- 중장비 -2.0% -2.8% 

- 철도 및 전철시설 -60.2% 3.7% 

- 특수 공업용 시설 8.7% 5.7% 

기기 및 부품 -2.8% -3.4% 

hydraulic,pneumatic machine -0.1% 1.1% 

- 방화기술 1.3% -1.4% 

_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0.2% -4.8% 

- 트랜스미션 -2.9% 0.6% 

- 냉각기기 -13.5% -7.7% 

- 주형 및 도구 2.9% -19.2% 

하청(OEM) 및 서비스 -14.3% -11.0% 

산업 전반 -2.8% -2.9% 

(자료원 ; AGORIA) 

 

ㅇ 2003년도 벨기에 기계산업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2.8% 감소했는데 2004년에는 경제 

회복의 리듬을 타고 2.5% 성장했으며 기계제조보다는 기기 및 부품 제조분야의 매출 

성장(8.8%)이 동 산업분야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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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종전과 같이 기계 수요 기업들이 기계제조업체로부터 제품만을 구입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Total solution, 보충 서비스 등을 요구하는 경향에 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할 뿐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경향임 

 

벨기에 Agoria협회가 조사한 앙케트에 따르면 기계산업분야기업의 90%이상이 제품이외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0%이상은 보수서비스를 포함 하고 있고 리징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이미 20%를 초과하고 있음 

 

ㅇ 기계산업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외 서비스 비율 

    - 엔지니어링               90% 

    - 보수 및 수리             70% 

    - 가동 서비스              65% 

    - up-dating서비스          50% 

    - 수요기업의 필요 분석     45% 

    - 기술연수                 35% 

    - 장거리 감독 및 치료      35% 

    - 리징 서비스              20% 

 

수요업체들이 제품이외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응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업체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1998년 LVD 그룹과 합병하여 공급 제품 뿐 아니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한 Striprit Inc.,사의 사례를 들 수 있음. 

 

이는 종전과 같이 제품만 가지고 현지시장에 진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같은 현상은 벨기에 시장 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경향임 

  

4. 기업간 공동 R & D 강화 

 

점점 혁신적, 첨단적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벨기에 기계산업협회(AGORIA)의 이니셔 

티브로 2003년 10월 ‘Flanders' MECHATRONICS Technology Center를 신설했음 

 

동 R & D 센터에 Atlas Copco, Barco, Bekaert, CNH, Daikin, EADS S&DE, Gilbos, Hanssen 

Transmission, LVD, Miche van de Wiele, Packo Inox, Pattyn, Picanol, Specer Off-Highway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 

 

동 R & D 센터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R & D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Intelligent sensors, 

Intelligent Control, Industrial Communication, Modular digital factory등 4개 분야에 

연구활동을 집중하고 있음. 

 

동 R & D 센터는 루뱅대학의‘Production engineering, Machine design and Automation 

division(PMA)와 Agoria 협회내 R&D 기관(WTCM-CRIF), 플라미쉬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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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goria 측은 기계분야에 있어서 한국 R&D 센터나 기업내 R&D부서와 상호 유리한 

win-win 형태의 R & D 협력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음. 

 

(정보원 ; AGORIA) 

 

 

61. 주요산업동향/화학산업 
 

< 2004년 현황 > 

 

벨기에 화학산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매출이나 수출이 모두 기대 

이하의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 화학산업협회(FEDICHEM)는 벨기에 화학산업이 

2000-2003년 동안 계속 침체되었기 때문에 2004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는 국제적인 고유가와 유로화 가치 상승이 성장을 막았고, 올해에도 여전히 

높은 유로화 가치와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벨기에 화학산업협회는 화학산업 중에서도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변형 

산업분야가 올해부터는 EU회원국이 된 동유럽 화학산업과의 경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고유가와 유로화 강세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화학산업의 회복시기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회는 화학산업이 벨기에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봉급 인상, 에너지가 인상,  REACH로 인한 추가 비용, 세제 부담 

등을 고려한 화학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좀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었으나 유가와 유로 환율의 상승으로 기대보다 낮은 폭으로 

성장했다. 벨기에 화학산업은 금년에도 유가가 크게 인하할 것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유로 환율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전망을 하고 있다. 

 

 생산 및 매출: 각각 6%,7% 증가 

 

2004년 벨기에 화학 산업의 생산은 2003년 대비 6%가 증가했고 매출 또한 473억 유로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기초화학 매출이 거의 10% 증가하여 화학산업 

전체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반면 소비재에 근접한 화학제품분야는 미소한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플라스틱과 고무 변형분야의 업체 가운데 원자재 구매가와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의 

상승을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업체들의 수익 마진이 크게 감소했다. 

 

 수출입 : 각각 10.6% , 11.5% 증가 

 

2004년 중 유로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화학산업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748억유로를 수출하였고 수입도 611억 유로로 11.5% 증가했다. 화학산업의 수출은 벨기에 

총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가장 큰 무역 흑자를 산출하는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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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 0.3% 감소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6,692명(2004년 6월 말)으로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동 산업의 고용은 3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다. 

 

 투자 : 4.5% 감소 

 

고용과 마찬가지로 2002년 이래 투자도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4년 중 화학 

산업분야의 기업들은 설비에 총 11.7 억 유로를 투자했지만 2003년 대비 4.5%나 감소한 

것이다.  

 

 R&D : 6% 증가 

 

반면  같은 해 R&D에는 20억 유로가 투자되어 2003년 대비 6%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특히 의약품과 바이오텍 분야의 투자 덕분이며 전반적인 고용 감축 현상과는 달리 R&D 

요원은 5% 증원되어 현재 7,800명에 달한다. 

 

 

62. 지적재산권 
 

벨기에의 지적재산권은 EU의 재적재산권 규정 테두리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  

  

<상표권>   

 

벨기에의 상표제도는 벨기에 뿐 만 아니라 화란, 룩셈부르크를 포한 한 베네룩스 3국에서 

베네룩스 상표법(2.3.19일법)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표법은 개인상표와 단체상표를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상표(INDIVIDUAL MARKS)란 호칭, 

도형, 인영(印影), 인인(認印), 문자, 숫자, 제품의 모양 또는 포장과 한 생산업체의 

생산제품(들)을 여타제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을 개인상표로 간주한다.  

단, 상품성격상, 가치상 꼭 필요한 모양은 상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거 보호되고 있는 산업재산권이나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에 의거, 국제특허청(International Bureau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 등록된 제조 및 상업상표와 베네룩스 3국 영토 내에 등록된 상표만이 베네룩스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획득 소요기간은 약 7개 월이며 베네룩스 상표권 등록 유효 기간은 등록 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베네룩스 상표 등록은 3국의 각 해당 국가기관이나 또는 베네룩스 

특허청(Benelux Office)에서 수행되고 있다. 

  

- 등록기관명과 주소 

  . BUREAU BENELUX DES MARQUES Bankstraat 151 

    NL-2585 EM LA HAYE, PAYS-BAS (NETHERLANDS)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74

 

 

    Tel : (31)-(0)70/358 23 58 

          

  . L'OFFICE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OPRI) 

    NORTH GATE III 

    Boulevard du Roi ALBERT II, no.16 

    B-1000 Bruxelles, BELGIQUE (BELGIUM) 

    Tel : (32)-(0)2/206 41 11 

    Fax : (32)-(0)2/206 57 63 

          

  . SERVIC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 

    19-21 Boulevard Royal 

    L-2910 LUXELBOURG, Luxembourg 

   

  . BUREAU VOOR DE INDUSTRIELE EIGENDOM 

    Patentlaan 2 

    NL-2288 EE RIJSWIJK (Z.H), Pays-Bas (NETHERLANDS) 

    Tel : (31)-(0)70-398 66 55 

          

ㅇ 등록구비서류 : 선등록주 조사 신청서,  또는 3개월 전에 Benelux Office에 선등록주 

조사를 신청했거나 조사완료를 입증하는 Benelux Office의 증명서 

  

ㅇ 선등록주 채택시 구비서류 : 

  

-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규정되어 있는 선등록권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선등록주 등록국과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자명을 기재해야 하며, 기존 선등록주 

등록자와 베네룩스의 선등록주 신청자가 동일 인이 아닐 경우, 후자는 선등록주 신청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한편, 출원인이 선등록주권을 주장하려면 권리 소유를 입증하는 사본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 상표권은 피해당사자의 소송으로 검찰이 상표권 무효화를 재판소에 청원할 

경우, 브뤼셀, 룩셈부르크, 헤이그(화란)소재 재판소만이 동 문제를 취급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다. 

            

상표권은 관련상표 업체의 이전과는 상관없이 관련상표 출원 시 등록된 지정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사용 라이센스권(licence)을 행사 할 수도 

있다. 

  

<의장권> 

 

의장권도 베네룩스 공동으로 적용되고 있다. 베네룩스 의장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장 

(도안 또는 모형)은 실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의 새로운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용성이 없는 순수한 장식품의 도안이나 모형은 제외된다. 의장권도 상표권과 

마찬가지 조건으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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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1984.3.28일자 법령에 의거, 모든 창의적 활동을 내포하고 공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이 발명된 기술을 독점적으로 일정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 하며 동 

특허법은 1987.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적 창조, 도표, 지적 활동이나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원칙론이나 방법론, 놀이(games), 소프트웨어, 정보제시 방법은 특허권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럽 특허권 획득에 드는 비용은 특허세, 번역,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약 

25,000불의 비용이 든다.   

  

<저작권> 

 

1886년에 입법 된 저작권 관련법은 사상의 문학적, 예술적 표현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문학, 예술작품 자체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등록절차가 

불필요하나, SABAM으로서의 부가적인 권리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함. 저작권은 

작가에게 공여 되는 재산권과 윤리권(ethical right)을 의미한다. 

 

재산권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화폐적인 이득을 얻을 권리를 말함. 

이런 권리는 작가의 생존기간 동안, 작가 사후 50년간 상속인이 동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윤리권은 문학이나 예술적인 작품의 비화폐적인 이익을 모두 포함되고 생존기간동안 양도할 

수 없으며 영속적으로 작가와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한편 벨기에는 지적소유권에 있어서도 EU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따르고 있어 문화방면에 

있어서 음반 50년, 서적, 영화 등은 70년간 저작권을 보호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유선 T.V 

신청 시 시청료에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음반, 공 카세트 테이프, 공 CD 판매 

가격에도 저작권 사용비가 포함된다. 또한 복사기 등 복제용품에 대해 8%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92.5.21일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63. 소비자보호 
 

<개황> 

 

벨기에 경제부는 기존의 상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수정한 신규 소비자 보호법을 마련 

(1991.7.14), 법적으로 소비자 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은 EU보호자 규정 

보다 내용면에서 훨씬 더 엄격하다.   

 

소비자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국왕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위원회를 창설, 

관련 장관,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업종 단체들은 동 위원회에 분쟁이 되고 있는 조항의 

해결 방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벨기에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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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시 

. 무게, 부피 등 물량표시 

. 상품명, 구성성분이나 서비스의 명, 내용을 표시한 상표를 부착해야 함 

. 필요 시 유효기간, 보존방식 등 표기 

. 원산지명(원산지명 표시는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님) 

   

소비자 의무에 대한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서 사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판매인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업행위, 즉 허위광고, 허위 사은 판매, 피라미드형의 

판매, 소비자로 하여금 자선 행동이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들게끔 하여 관대한 심리를 

남용하는 판매행위, 정직한 상행위에 위배되는 판매 등은 금지되어 있다.   

 

2002년 10월부터 위험 리스크가 있는 제품의 판매 금지, 철수, 파괴, 환불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제조자의 책임 소관을 분명케 한 강화된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정부는 앞으로 완구의 안전 검사를 강화할 방침 발표와 더불어 2004년 연말 

연시의 특수를 대비하여 10-11월 중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검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64. 수입관리제도 
 

EU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에 대한 별도의 수입규제는 없음 

 

ㅇ 대한 수입규제내역(2005년 8월) 

 

- 반덤핑 규제 중(9건) : 대상품목명 : 칼라TV, 3.5인치 플로피디스크, 주철제 관 

연결구류, 칼라TV브라운관, 전자저울,  PET칩, 폴리에스테르 합성 단섬유, PET필름, 

철강제 관열결구류 

- 조사중 : 1건(양문형 냉장고) 

- 상계관세 규제 중 : 1건 (DRAM) 

 

 

65. 관세제도 
 

<개요> 

 

벨기에는 EU의 공동관세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 협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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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연합 경제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필요로 하는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나 반제품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관세율 : 관세는 EU가 정하여 발표한 EU관세율표에 의하여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관세율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세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는 매년 관세율표를 제정 공표한다. 

 

<참고> 

 

CN code는 8단위 구성으로 Heading 6단위는 HS와 동일하며 나머지 2단위만 EU특성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EU는 2000년부터 협정관세율(Conventional Rates)만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WTO가입국은 물론 비가입국에도 동일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자동관세율 (Autonomous 

Rates)은 협정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농산물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적용 

품목이 극히 예외적이고 드물어서 자동 관세율을 발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협정관세와 자동관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일부,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시계 일부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 

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 만 아니고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 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66. 통관절차 
 

<개황> 

 

수입상은 수입신고서,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일 경우), 위생검증서(산 동물, 육류 등), 식물 병리학 검증서(식물, 채소, 

과일류), 주류 수입 증명서(포도주의 경우)를 비롯하여 화물 송장, 항공 운송장(Airway  

Bill)이나 도착통지서(Delivery Order), 포장명세서(Packing List), CE마크가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에는 CE규정 부합성을 인정하는 증명서 등을 통관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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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67. 유통구조 
 

<개황> 

 

원자재, 반제품, 소비자 제품을 총망라한 벨기에 도매업의 연 매출액은 1363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매업의 매출액은 약 719억 유로로 민간소비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  

 

소매 매출액 중 1/3이상인 244억 유로는 식품 지출이며 의류 및 가정용 섬유제품은 113억 

유로, 가구와  기타 가정용품은 약 119억 유로, 기타 소비제품이 약 240억 유로를 초과 

하고 있다. 

 

도매업체 수는 약 5만5천 개사, 소매업체는 약 1만 5천 개 업체에 달하며 이들의 부가가치 

창출비중은 GDP의10%를 초과하고 있다. 유통업 종사인구는 약 50만 명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소매업은 자영업과 슈퍼마켓, 프렌차이징 형태의 체인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소매업 중 규모가 작은 자영 소매가 아직도 주도하고 있으나 근래 슈퍼마켓과 체인점들에 

밀리고 있어 1980년까지만 해도 자영 소매 매출액이 총 소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6%였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는 70%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슈퍼마켓의 확대로 식품 소매상의 비중은 62%로 낮은 반면 비 식품분야는 아직도 

소매업이 주도하고(84%) 특히 가정용 섬유(커튼, 방석, 식탁, 침대시트 등)제품과 가정용품 

판매는 자영 소매업이 시장을 석권하고 (88%)있다. 

 

전통적 유통구조는 제조업체 (수입상) --> 도매상 --> 소매상  --> 최종 소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발달됨에 따라 중간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자 

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흔히 있는 오퍼상과 같이 순수히 수출입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고 수출입업체가 취급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고유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수출입, 판매, 

서비스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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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통마진은 제품에 특수성에 따라 다르나 완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상이 

100으로 수입한 제품을 대형 슈퍼마켓에 대량 공급할 경우, 수입상이 슈퍼마켓에 제공하는 

도매가격 180-200 정도이고 슈퍼마켓은 소비자에게 380-400에 판매한다. 

 

수출입상이 도매상을 거칠 경우 수출입상은 도매상에게 140-150에 넘기고 도매상이 소매상 

에게 넘기는 가격은 200-210정도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420 정도에 판매한다. 

 

<소매유통>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점, 창고식 매장, 대형종합슈퍼마켓, 백화점이 전국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식품만 파는 슈퍼마켓과 식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 학용품, 레저용품, 가구 등 소비제품 

전반을 판매하는 대형종합슈퍼마켓 백화점, 식품을 제외한 소비 제품을 파는 백화점, DO IT 

YOURSELF 전문점, 가전제품 전문점,정원용품 전문점등이 있다. 

 

벨기에는 슈퍼마켓의 확장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마켓 그룹들은 상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전문제품 판매위주의 전문점으로 분리해 다양화하고 있다. 벨기에의 주요 유통 

업체로는 DELHAIZE LE LION, Carrefour , COLRUYT, ALDI, MAKRO , CORA, MESTDAG, lidle 등이 

있다. 

 

 

68. 국제입찰제도 
 

<입찰기관> 

 

벨기에에서 정부예산 및 예산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기관은 크게 연방 및 각 지방 

정부와 언어공동체와 산하기관, 도청, 구청 및 CPAS(시민복지)당국, 정부 출자 기업이나 

기관, 정부로부터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공익기관(철도공사, 통신공사, 방송국, 수돗물, 

전기, 가스배선기관, 투자기관, 공립병원, 학교 등)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을 포함 

하여 약 2만 여가 넘는다.  

 

이들은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및 각종 공사비로 연간 약408십억 불을 지출하며 매주 

400-600건의 입찰이 공고되고 있다. 또한, 벨기에의 이러한 입찰이외에 EU회원국 행정기관 

및 공사, 룩셈부르크와 브뤼셀 그리고 스트라스브르그(Strasbourg)에 있는 EU기구들의 

입찰도 매일 100여 건 이상 공고되고 있다. 입찰 대상 품목은 화장지, 사무실용 가구 및 

의자, 이동전화기, 컴퓨터 등을 비롯하여 자문서비스, TGV건설에 이루기까지 무궁무진하다.       

 

또한 최근 벨기에 정부는 공공시장의 입찰정보와  절차, 낙찰업체선정과 탈락사유가 명시된 

평가 보고서를 탈락 업체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화 했다. 즉, 1997년 5월부터 

제한 입찰의  공고가 법제화되어 공공부문 입찰시장이 거의 배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1999년 3월25일부터는 낙찰 정보 입수가 가능해져 기업은 입찰을 통해 자기의 강점과 

취약점을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와 비교,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벨기에는 EU국가 중에서는 정부 조달 시장이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국가 이나 매일 

공표되는 수 많은 입찰 건을 일일이 조회하여 입찰참가 필요성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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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어장벽으로 입찰조건을 완벽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히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외국 기업은 현지 정부조달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입찰제도> 

 

발주 방법으로는 객관적 공개 경쟁 입찰(adjudication)과 주관적 공개 경쟁 입찰(appel 

d'offre)이 주류를 이루고 발주자와 조달자간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발주는 특정 

조건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객관적 공개경쟁입찰(adjudication)은 개방경쟁 원칙에 의거, 입찰 참가자 모집이 관보에 

공고된다(EU 관련 지침이 적용됨). 입찰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개찰석상에서 응찰가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객관적 공개경쟁 입찰에도 완전개방 입찰방식과 제한, 또는 협상 입찰 

방식이 있으며 제한이나 협상 공개입찰의 경우 발주당국이 결정한 기업이나 조달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주관적 공개경쟁 입찰(appel d'offre)은 개방경쟁 원칙에 의거, 주관적 공개 경쟁 입찰 

참가업체 모집광고가 객관적 공개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관보에 공고된다(EU관련지침이 

적용됨). 

 

공공 토목사업과 서비스분야의 경우 주관적 공개경쟁입찰 참가업체는 개찰석상에서 응찰 

가격을 공개하는 반면 자재조달의 경우 공개로 개찰이 이루어지나 응찰가격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주관적 공개경쟁입찰도 완전개방과 제한 공개경쟁입찰로 대분 되며  제한의 경우 발주 

당국이 결정한 기업이나 조달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분야와 입찰 예상액 규모에 따라 입찰형태가 정해진다. 즉, 객관적 또는 주관적 완전 

개방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공 토목사업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6백만 유로 이상 

. 자재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0백만 유로 이상  

. 서비스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3백만 유로 이상 

 

객관적 또는 주관적 제한 개방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공토목사업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6백만 유로 이상 

. 자재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백만 유로 이상 

. 서비스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3십만 유로 이상 

 

입찰 예상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발주자와 조달자간 상호협의에 의해 낙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공공토목사업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백만 유로 이상 

. 자재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6십만 유로 이상 

. 서비스 조달시장의 경우 입찰 예상액이 15만유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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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보공고 

  . 입찰 참가 대상 

  . 입찰계약방법    

  . 개찰장소, 날짜, 시간, 담당부서   

  . 발주서 조회 장소 및 날짜,시간  

  . 발주서 획득 조건   

  . 토목건설사업시장의 경우, 입찰 접수 조건 

  . 시행기간  

  . EU관보 공고대상의 공개 입찰일 경우 이에 대한 정보제공 

  . 긴급 발주 시 긴급입찰이라는 내용 표시  

  . 관보 공고 일부터 최소 30일 후에 개찰 

    단, 125만유로 이상 규모의 토목건설시장은 최소 60일 후에 개찰  

 

- 입찰서 내역  

  . 입찰참가자의 성명,직책,직업,국적,거주지 주소,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회사명,회사형태,국적,본사주소) 

  . 지불은행구좌번호    

  . 입찰참가업체 다른 업체에게 하청을 맡길  경우 하청업체의 국적과 입찰참가 

    업체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국적  

  . 조달제품이나 사용자재의 원산지 및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산지국의 가격 

    표시(벨기에 내에서 완제품화 되는 중간재일 경우 중간재 가격 표시)  

  . 입찰조건으로 요구되는 제반 서류, 모델, 샘플 제출  

  . 벨기에 국적 기업이나 또는 외국인 기업일지라도 현지 노동법 적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벨기에 사회보장세  지불증명서 첨부(그 외 외국국적의 기업 

    은 해당국의 사회법에 의거한 사회보장세 지불 증명서 첨부) 

 

- 공개입찰 참가업체 간 사전 합의, 연합 배제  

 

- 외국인 업체의 경우 법적지위,공인 대조대차표등 요구   

 

객관적 공개경쟁 입찰(adjudication)의 주요 선정기준은 가격조건으로 가장 낮은 응찰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공공토목사업 조달시장의 경우 

90%가 객관적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공개경쟁 입찰의  

경우 선정기준은 가격이외에도 품질, 납기, 기술보장 등의 각종 보장조건이 감안되어 

발주당국이 가장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업체에게 낙찰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관적 공개매입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의  

평가기준은 발주당국의 주관적 평가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의 객관성이 

문제될 수 도 있다.        

  

<입찰전략> 

 

벨기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는 입찰기술조건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물품제안과 가격제안을 해야 하므로 유력한 현지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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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벨기에 경우에는 발주처가 속해있는 관할지역에 따라 

발주내역이 불어,독어, 네덜란드어로 되어 있어 외국인이 언어에서 오는 용어의 오해나 

해석 등의 혼동으로 발주내역에 적합한 입찰서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고 때문이다.(입찰서는 발주언어와 동일해야 함) 

 

대규모 투자나 국가 전략적 분야의 조달시장은 발주처가 임의로 정한 기업들에 한해 

조달참가를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현지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로비활동이 미약한 

외국 기업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입찰에 성공하려면 현지전문업체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 

 

 

69. 외환관리제도 
 

<개황> 

 

벨기에에서는 외환관리정책의 하나로 특별히 외환의 송.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는 없다. 또한  

외환 소유에 대한 규제 및 외환 자본,대부, 기술협정 및 이와 유사한 자본에 대한 등록 

요건도 없다. 그리고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해외 투자는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과거 공식 외환 시장(THE OFFICIAL MARKET)과 자유 외환 시장(THE FREE MARKET)의 2중 구조는 

'90.3월을 기해 폐지되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1961년2월15일에 IMF 제8조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외환사무국 (L'INSTITUT BELGO-LUXEMBOURGEOIS DU CHANGE : MBLC)이 최고 외환관리 

기관으로서 외환 지급 및 이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외환지급 및 이전 업무 기능은 

일반 은행에 위임 되고 있다. 

 

 

70.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시장 규모>  

 

벨기에는 인구 1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10,372천명), 1인당 국민소득은 27,202 유로(약 

35,000 US$)로 EU 15개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등과 함께 

상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면적면에서는 EU 총면적의 1.4%에 불과하나 인구면에서 3.1%로 

인구밀도(333명/㎢)가 높으며 EU 총GDP의 약 3.2%를 넘게 차지하는 소득이 높은 국가다.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중계무역과 가공산업이 발달해 무역의존도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총 무역고는 4,759억 유로(수출 2,464억 유로,수입 2,295억유로), 

1인당 무역고는 45,883 유로로 역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벨기에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큰 나라로 EU 총수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벨기에 교역규모는 영토면적과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출의 76.9%, 

수입의 72.9%(2004년 기준)가 EU회원국간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역외국과의 교역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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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준 벨기에 역외 수입시장규모는 622억 유로인데, 이중 한국은 12.2억 유로(벨기에 

통계기준)을 수출하여 벨기에 총수입의 0.5%, 역외수입의 1.96%를 차지했다. 

 

벨기에 연간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약 13,000유로(약 16,000 불)로 EU회원국 중 룩셈부르크, 

덴마크, 독일, 영국, 노르웨이,프랑스와 같이 상위 그룹에 속한다. 벨기에는 세율이 

세계에서 3,4위를 다툴 정도로 세율이 높은 국가인 대신 그 만큼 사회보장도 잘 된 국가다. 

사회보장세율은 봉급(gross)의 총 45.99%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분담하며 분담비율은 각각 

32.92%, 13.07%이다. 사회보장에는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 직업병, 장애자수당, 장기 

병환으로 인한 근무 불가능 시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 한편으로는 무소득자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빈부차가 가장 낮고 빈민자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 이기도 하다. 

  

또한 도로, 철도, 해운 등 교통망과 통신망이 발달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 전화등 인프라 

구조 보급율이 높아 노동조건이 까다롭고 임금과 세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GDP대비)가 세계에서 상위에 속한다. 한편, 우리 수출업체는 현지 수입업체에게 

수출가격을 제시할 때 벨기에 부가가치 세율이 21%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 특성> 

 

벨기에시장은 전세계 수출상품이 모여드는 곳으로 테스트 마켓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품의 품질, 가격 및 A/S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다. 특히 내구 

소비재(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등 가전제품) 구매 시 상품의 품질과 기능이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므로 한국상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벨기에 사회는 빈부의 차이가 극히 적기 때문에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민소득이 

높다고는 하지만 세금이 높고(조세 부담율 약 47%) 물가수준도 또한 높은 관계로 사치 

구매나 충동적 구매가 드물고 제품 하나를 살 때도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여러 면으로 

심사숙고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벨기에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학교는 2주간 방학이므로 

이 기간동안에 장난감이나 오락기기 책, 비디오, CD 등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며 소형 가전제품이나 화장품, 장식품 등 성인용 선물용품의 70%는 

새해, 크리스마스, 어머니날, 성발렌타인데이 전후에 판매되고 있다. 한편, 입학 시즌인 

9월을 전후로 학생용 문방구, 책가방, 의류 등의 판매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또한 1월에는 

동계 바겐세일, 7월에는 하계 바겐세일로 재고품이 판매된다. 

 

벨기에에는 소비자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며 동 연맹은 상품의 품질/가격을 비교할 뿐 

아니라 제품의 안전도와 위생면을 심층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간하는 월간지를 통해 

발표한다. 동 월간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조업체들도 동 

소비자 단체의 평가에 아주 민감하다.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고수키 위해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된 상품은 정부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의 반응이 있기 전에 자율적으로 미리 철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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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은 환경면과 소비자 안전 및 건강면에서 세심히 검토한 후 상품을 선정한다. 

  

<우리 수출업체의 유의사항> 

 

ㅇ 라벨링 

 

벨기에는 화란어, 불어가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품 라벨링은 반드시 

화란어와 프랑스어로 이중 표시되어야 한다. 

 

ㅇ 독점권 

벨기에시장은 인구 1천만 명이 다소 넘는 협소한 시장이므로 수입업체의 시장 관할 

범위는 최소한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합친 베네룩스 3국이다. 따라서, 한국상품 

수입 시 베네룩스 시장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ㅇ 소량발주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상품들이 집합 

되는 곳 이므로 소비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운 한편, 시장은 작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 

들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여러 모델을 주문하다 보니 각 모델마다 소량이 

되어 다종소량의 주문이 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로서는 발주가 어려운 점도 있다.  

  

ㅇ L/C 결제 등 국제무역에 익숙하지 않음 

대 동남아 수입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무역결제에 익숙해져 있으나 인근 

유럽국가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역외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들은 L/C, 통관절차 등 

국제 무역거래 방식에 어둡고 유럽의 전통적인 대금지불방식(물품인수 3개월 후 

지불)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수출가를 제시할 때 FOB보다는 CIF로 제시하고 FOB으로 

제시할 때는 반드시 운송료와 보험료가 추가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또한 유로 도입과 더불어 현지 수입업체들은 가격 제시 때 달러보다는 유로화를 

선호하므로  우리업계는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71.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문화적 금기사항> 

 

식탁에서 소리를 내어 트림을 하거나 음식 먹는 소리를 지나치게 내고 언성을 높여 말하면 

교양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쉽다. 현지인들은 개인생활과 사생활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휴일, 주말(토.일), 휴가 중 접촉은 피해야 하고 호의를 베풀 때도 상대방의 의사 

를 먼저 묻고 독단적인 태도는 피하며 사생활이나 종교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수입관행> 

 

대동남아 수입경험이 많은 대규모 수입상들은 L/C무역결제에 익숙해 있으나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거나 해외무역을  처음 시도하는 수입상들은 L/C, 통관절차 등 국제 무역 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물품 인수 후 3개월 지불이 통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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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동일한 대금지불방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T/T 대금지불방법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주문 시 또는 상호 간 신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T/T 

대금 지불방법을 꺼려하고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시 유의사항> 

 

벨기에 기업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제시한 조건을 변경하면 아주 싫어하며 차후 신용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특히 첫 거래 시 수출가격이나 발주기간, A/S부품 공급 등 거래 

조건을 제안할 때 후에 변경이 없도록 엄중히 검토하고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면 이 

를 사전에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기치 못한 일로 현지 수입상이 손해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는 

향후 거래관계 발전을 좌우한다. 또한, 현지업체가 특정 사양을 요구할 경우, 기술상 생산 

가능성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생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슴지 말고 거절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거래 신용상 훨씬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에티켓> 

 

시간이 없더라도 성급함이나 조급한 모습으로 적당히 대답하고 나중에 보자는 태도는 

삼가야 한다. 초대를 받거나 식사를 함께 나눌 때도 상대방이 다 먹지 않았는데 일어날 

차비를 하거나 일어나는 것은 기본 에티켓에 벗어나는 행동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상담 시 유의사항>  

 

벨기에 비즈니스맨은 전문가와의 거래를 원한다. 상담 시 제품이나(원자재, 생산기술, 특성, 

성능, 경쟁제품과의 기술적인 면에서의 차이점등) 거래조건과 관련 질문 할 때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대답을 망설이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전문가로서의 신빙성을 상실하고 

향후 비즈니스 관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거래성립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상담 전 제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지식과 거래 조건 변동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물품의 수출가격을 제시할 때, 환율변동, 주문생산동안의 원자재 가격변동,운송비 

변동 등 수출가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 가까운 미래의 

변동을 예상하여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오름세의 경우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일단 현지 수입업자에게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L/C를 열은 

상태에서 환율변동 또는 운송비등의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 한국 수출업자의 

신용은 물론 현지 수입업자도 그의 고객에 대한 신용 상실로 판매망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72. 전반적 투자여건/투자진출환경 
 

<투자매력도> 

 

벨기에 기업 중 매출액 규모 순으로 100위 내에 드는 기업의 약 70%가 외국 기업일 정도로 

벨기에에는 외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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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투자의 장점으로는 첫째, 고 수준의 인력자원이 풍부하고 둘째, 특히 제조분야의 

생산력이 높으며 세째, 빈부차가 적고 생활수준이 높은 중산층이 사회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회라는 점과 넷째, 운송망, 통신망등 인프라 구조가 발달하고 

다섯째 물류산업이 발달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EU는 환경단체의 압력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환경보호조치를 강화키 위해 끊임없이 

기존 법규를 수정하거나 신규 지침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등 환경조치에 민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EU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규의 변동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기에 

대응키 위해 EU 집행위가 소재하고 있는 벨기에를 선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벨기에는 2차 대전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왔으며, 외국인 

소유 지분의 한도나 송금규제도 없으며 산업분야의 제한도 없다. 또한 세제에 있어 

외국인기업도 국내기업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기업의 매출액 순으로 

100위 내 기업 중 70%, 3,500위 내 기업 중 30%이상이 외국인기업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벨기에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개방도가 얼마나 높은 가를 

시사해 주고 있다.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벨기에 국가체제가 1993년 이후 완전히 연방체제로 변형되면서 연방정부, 통화, 세제, 

사회보장 제도, 외교 등 국가 주체성과 직접 연계된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그 외 분야는 

지방정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도 지방정부에서 관할되고 있다. 지방 

정부로는 플라미쉬, 왈로니아, 브뤼셀 지방정부의 3개 지방정부가 있다. 

 

따라서, 투자 시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 당국과 투자에 따른 투자 지원 혜택을 협상할 수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마다 투자 지원 조치와 특히 환경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방 정부 당국을 접촉, 장단점을 심층 분석한 후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나 공장 이전 시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도 사전에 알아두어야 한다. 

 

 

73. 전반적 투자여건/벨기에 투자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 현지 사회법 준수 > 

 

1998년 5월 Kone사(핀란드계 다국적 승강기 제조업체)는 벨기에 남부 Awans라는 지역에 

있던 현지 제조지사(생산공장)를 폐쇄하고 핀란드로 생산공장을 이전했고 그 결과 벨기에 

현지공장의 종업원 150명이 집단 해고되었다.  

 

이에 동 공장 내 노동조합은 Kone사가 집단해고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역 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결국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동 

건을 취급한 재판장은 벨기에 공장의 경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현지 지사의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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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이 본사의 현지 공장 폐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사내 노사위원회 

(Conseil d'entreprise, 근로자 대표와 경영측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현지 지사의 경영진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Kone그룹(모회사)은 1998년 1월말 노사위원회(현지 Awans 공장의 사내 노사위원회) 

개최 당시 벨기에 공장 생산의 90%를 핀란드 공장으로 이전하겠다는 확고부동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동 회의에서 밝히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1997년 12월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실현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벨기에 공장 근로자에게는 공장이전 계획을 감추었다며 모회사의 국적이 

외국일지라도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 소재지 국가의 현행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지 지사의 경영자측이 근로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그룹의 이익을 우선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성 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 1인 당 약 7,500불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토록 했다.  

 

2002년 그룹의 구조재조정의 일원으로 벨기에에 있는 생산공장의 문을 닫은 독일계 타이어 

생산 그룹 Continental사도 2004년 5월에 동 공장의 생산성이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을 닫아 근로자들이 희생을 당한 이유로 해고 근로자 1명당 12,395 

유로를 지불하도록 하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벨기에 법에 따르면 집단해고 계획이 있을 경우 이사회(경영진 측)는 근로자들이 그에 대한 

대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적시에(조기에) 사내 노사위원회를 소집,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벨기에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특히 제조업분야 

근로자의 노조 가입 율은 70% 이상) 종업원 101인 이상 기업 내에는 안전위생위원회와 

동시에 노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벨기에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물론 앞으로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현지 지사를 철수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현지 종업원의 집단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현지 집단해고 관련 

벨기에의 노동법규 및 노조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74. 전반적 투자여건/벨기에 투자 강약점 
 

< 투자입지로서의 벨기에 5대 강.약점 > 

 

Ernst & Young 컨설턴트사가 2004년 5월말 전세계의 700개 이상의 국제적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한 벨기에의 외국인투자 매력도” 조사에 따르면, 벨기에는 

인근 국가와 비교할 때 심각한 이미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벨기에에서 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외국 기업들은 벨기에의 투자입지로서의 여건에 

대해 긍정적이나 경험이 없는 국가들은 심지어 비즈니스 입지로 벨기에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벨기에의 각종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투자에 유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특히 벨기에의 가장 전형적인 유인인 

최근의 법인세 인하와 각종 세제 혜택도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88

 

 

서유럽, 북유럽, 북미, 아시아 소재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동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2003년에 유럽으로 1,933건의 국제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벨기에는 이중 총 

투자유치건수의 4%인 77개 프로젝트를 유치해 유럽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인근 국가 

프랑스는 통 313건을 유치, 16%을 차지했고 독일은 111건으로 6%, 네덜란드는 58건으로 

3%을 차지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전년대비 각각 28%와 3%씩 감소한 것이며, 벨기에는 5% 

증가한 수준이다. 

 

< 5대 강점과 약점 > 

 

이들 외국 투자가들이 지적한 벨기에의 투자유치 입지로서의 5대 약점은 주로 

금융.세제적인 요건들로, 높은 노동비용, 높은 법인세, 생산성 향상의 한계, 엄격한 고용 

법규와 쉽지않은 인력충원 가능성, 상업지대의 고비용과 관련 규제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주요 강점은 주로 soft 한 자산들로, 높은 삶의 질, 사회적 여건의 안정성, 윤택한 문화, 

언어 구사력이었으며, 마지막 요인으로 운송 비용(통신 인프라, 운송 인프라, 물류 인프라 

등을 의미)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인접국가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는 R&D센터에 대한 인식이다. 높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의 경우 여타 유럽 국가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투자가들은 인접국가에 

대해서는 R&D센터 활용가능성에 큰 점수를 준 반면, 벨기에는 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신 벨기에는 투자결정에 중요하지 않은 soft 요인에 대해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한편 벨기에는 본부 입지기지, 물류센터, 콜 센터(Call Centers)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기초해 E&Y에서는 벨기에가 R&D 면에서나 법인세면에서 인접국가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벨기에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지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벨기에의 투자입지로서의 매력이 널리 홍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랑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문 응답자들 중 벨기에에서 영업중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의 인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지적되고 있다. 벨기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투자입지로서의 매력을 높이 평가하나, 영업을 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응답자들은 지난 2001-2002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에 대한 투자를 줄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1933건으로 대유럽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영국이 선두를 

달리고 스페인이 독일을 능가하여 3위로 부상했으며 포르투갈 역시 좋은 성적을 보였다. 

한편 벨기에는 8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율이 30%나 떨어진 독일에 이어, 동유럽 역시 투자유치 

건수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감소했다. 응답 기업들의 대 헝가리와 대 폴란드 투자 건수는 

각각 16%와 23% 감소했다. 대신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건수는 2003년에 100건을 넘어, 

1999년의 무려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700여 개로 국한되어있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 

조사는 벨기에 연방 및 주정부에 각종 세제개혁을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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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으로 추진할 것과, 아울러 대 외국기업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벨기에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보원 : Ernst & Young) 

 

 

75. 전반적 투자여건/외국법에 의거한 채용계약도 벨기에 사회법 
적용해야 

 

< 외국법에 의거한 채용계약도 벨기에 사회법 적용해야 > 

 

사회법의 경우 외국법에 의거해 근로자를 계약했어도 실제로는 현지법인 벨기에 사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향후 우리를 비롯한 외국기업의 벨기에 투자진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지투자기업의 현지 고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2005.3.21) 벨기에 남부지방에 있는 샤를루와(Charleroi) 노동 재판소는 아일랜드 

소속 항공업체 RYANAIR 가 벨기에 사회법을 위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이 판결이 앞으로 외국법에 기초한 채용 계약의 경우에도  벨기에 사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YANAIR 는 4-5 년 전 샤를루와 지방 공항을 기점으로, 샤를루와와 여러 유럽 도시를 

운항하는 아일랜드의 저요금 항공사인데, 샤를루와 공항 투자 당시 왈로니아 지방정부로 

부터 부당한(공정 경쟁 왜곡)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조사결과 왈로니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환불해야 하는데, 

환불기간이 지났음에도 환불을 지체하고 있어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제소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사례는, RYANAIR 는 승무원으로 채용한 3 명의 벨기에 고용인을 1 년간 수습기간 

(벨기에 법정 수습기간은 6 개월임) 동안 고용하였으며, 이후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해고 당사자들은 1 차적으로 유럽 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다.  

 

그러나 유럽 재판소는 제소자 국가(벨기에) 재판소에서 우선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제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샤를루와 재판소에 제소하게 된 것이다.  

 

샤를루와 노동 재판소는 제소자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벨기에에서 근무하며 제소자의 

주거지와 고용기업의 영업장소 및 근무 장소와 채용 장소가 샤를루와이므로 아일랜드 법에 

의한 고용 계약이지만 샤를루와 노동 재판소가 동 문제를 다룰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샤를루와 노동 재판소는 해고 시 고용주(Ryanair)가 제소자가 요구하는 휴가비와 추가근무 

수당, 점심 수당,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해고했다며, 만일 제소자들이 벨기에법에 

의거해서 채용되었더라면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소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Ryanair 는 판결 후 1 달 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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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투자유치정책 
 

<개황>  

 

벨기에 정부는 국제 교역을 증진시키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 기조 하에서 벨기에 정부는 일찍이 외국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고 대부분의 투자지원조치가 지방정부의 관할분야가 되면서부터 각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고 내외국인간에 정책의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며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국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인세 등의 면제조항 

. 투자액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 명목 법인세율을39%에서 33% 로 인하 

. 개별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유인 조치 제공 등이다.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벨기에 기업의 태도는 중립적이나 국내외기업을 막론하고 

고용을 증가하며 환경 친화적 신기술을 보유하고 향후 사업전망이 좋은 투자진출업체를 

환영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들도 외국 기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전혀 차별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 

노동조합도 고용 유지 내지는 증진에 관심을 집중하고 기업의 국적보다는 노동 조건 등 

대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벨기에 기업을 인수할 경우 벨기에의 

노동관행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유치 전담기관) 

 

벨기에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3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업무분야도 연방정부의 권한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1) 연방정부의 권한  

 

- 외국인 투자 유치 조치 중 조세분야(세제혜택 등)와 입국(비자, 거주, 노동허가 등 

포함) 관련 행정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 경제협력부(ACCORDS ECONOMIQUES, 경제부소속)내 외국인투자부(service Investisse- 

ments Etrangers)  

    주소 : 43, RUE CORNET 1040 BRUXELLES 

    전화 : 32-2-206 5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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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32-2-230 10 35  

 

- 경제부 소속 경제협력부(ACCORDS ECONOMIQUES)의 외국인 투자부는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를 연결하는 일종의 Coordination task로서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 

  . 회사설립관련정보, 투자지원제도 등 전반적인 투자정보 제공 

  . 외국인투자관련 입국수속,노동허가, 체류증 관련 행정문제 지원  

  

- 재무부소속 투자 세제지원부(Cellule de fiscalite des investissements)  

   

1997년 벨기에 연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의 일원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벨기에 조세제도와 세제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물론 실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키 위해 재무부내에 외국인 투자지원부를 설치  

    

Cellule des Fiscalite des Investissements 

. 주소 : rue de Louvain 38, 1000 Bruxelles 

. 전화 : 32-2-233 82 64 

. 팩스 : 32-2-233 82 70 

 

(2) 지방정부의 권한  

 

 각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을 계획, 수행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 

 

-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 왈로니아지방 정부(불어계)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OFI) 

    주소 : Place de la Wallonie 1, 5100 NAMUR 

    전화 : 32-81-33 37 93 

    팩스 : 32-81-30 64 00 

  

  . 플란더스지방정부 (화란어계)  

    FLANDERS' FOREIGN INVESTMENT OFFICE (FFIO)  

    주소 : Gaucheretstraat 90, 1030 BRUSSELS 

    전화 : 32-2-504 88 71 

    팩스 : 32-2-504 88 70 

  

  . 브뤼셀 지방정부   

    DEPARTMENT OF FOREIGN INVESTMENT 

    주소 : RUE CHAMPS MARS 25, 1050 BRUXELLES 

    전화 : 32-2-513 97 00 

    팩스 : 32-2-511 5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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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유치 홍보사업  

   . 홍보물 발행 및 배포 

   . 투자유치세미나 개최  

   . 외국인 투자사절단,  외국인투자자 개별적 지원  

   . 투자관련 정보제공, 공업지대물색, 사업파트너물색 

   . 투자관련 행정절차 지원 등  

  

<투자유치관련법규> 

 

1992.6.25일 신경제진흥법에 의거 고용인 250명 이하, 매출액 2천만 유로 이하의 중기업과 

소기업에게도 지원대상을 확대,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원방법도 

투자계획의 재원출처방법에 구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한편, 고용창출과 환경 

및 재사용 등 에너지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992년 이후 국가체제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분권화 되면서부터 재정과 연계되는 투자유치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원칙적으로 투자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투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액에 따라 각 지방정부 경제부 처장 또는 지방정부 수상에 의해 

결정된다. 약 14만불 미만의 투자는 경제부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25만 불 이상의 

투자는 지방정부 수상의 허가를 받는다. 

  

<투자우대조치> 

 

세제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우대제도가 전국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특정 개발 지역이나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우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벨기에 경제부흥에 기여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도 전국에 걸쳐서 우대혜택을 주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소매업이나 

호텔업도 포함된다. 투자자의 국적이나 사업유형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투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직접적으로 신규설비, 확장, 전환, 현대화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국가이익과 부합해야 한다. 

  

<투자 인센티브> 

 

- 투자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 지역(낙후지역), 투자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즉, 대기업의 경우 

투자대상은 환경분야이며 보조금의 형태는 현금보조 또는 무이자대출로 구분된다. 현금 

보조 때 신규 환경규정에의 적응을 위한 기존시설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비용의 12% 지원, 

환경규정보다 더 강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시 투자액의 15% 지원 환경규정이 없는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개선 투자 시에는 투자액의 15%까지 지원된다. 

 

한편, 무이자 대출 시에는 직업훈련 프로젝트 비용 및 외부 컨설팅 조사의뢰 비용의 

50%지원으로 적용대상은 오염감축 또는 방지를 위한 설비, 오염지역 정화, 환경문제로 인한 

공장 이전,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중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대기업지분참여율 25% 

이하, 총매출액 최고 20백만 유로 또는 총 대차대조차액 10백만 유로)의 경우 승인 

투자액의 최고 7.5%까지 보조금이 부여되며 현금지원(보조금 부여 후 6개월 후부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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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분할 상환 조건)의 대상은 토지,건물 또는 신규 시 설비재 (신규사업자의 경우 

중고사무용가구) 등 유형 고정자산 매입, 특허권, 신규 투자 목적의 시장 조사 등 무형자산 

매입 등이다. 

 

무이자 대출 시 지원규모는 매년 최고 625,000 유로에 해당되는 투자 계획 시 승인 

투자액의 50% 무이자 융자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마켓팅, 품질검사, 산업구조, 판매화, 

환경재선, 기술 및 경영 관리 등의 향상을 위한 외부 컨설팅 조사 의뢰, 신기술 적용, 

지적소유권보호, 신규희망분야 개발 등을 위한 연수이다.  

 

환경투자 시 투자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12-15%가 지원된다. 

 

소기업(고용인수 최고 50명 미만,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대기업이 소기업 자본금의 최고 

25% 소유, 총매출액 최고 200백만 BF 또는 대차대조차액 최고 80백만BF)에게는 투자 계획 

액에 따라 승인투자액의 최고 21%까지 지원되나 산업분야와 투자성격에 따라 지원율은 

상이하다.  

 

또한 각 지방정부는 관할 지방 내 낙후 개발 지역을 정하고 낙후지역별로 투자보조금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플란더스지방의 LIMBURG 주 투자 시 21%까지 누적지원이 가능하고 

왈로니아 지방의 Hainaut 주는 EU가 지정한 낙후지역으로 최대 4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분야는 COORDINATION CENTER, DISTRIBUTION CENTER, SERVICE 

CENTERS, 신규투자 등이다. 

 

ㅇ DISTRIBUTION CENTER 특혜 

 

유통센터에 특별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혜택기간은 3년이나 연장될 수 있다. DISTRIBUTION  

CENTER는 COORDINATION CENTER와는 달리 최소 고용인 수 나 매출액, 최소 자본금에 대한 

규제조건이 없다.(지방정부의 우대조치) 

 

지방 정부에서는 투자기업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투자보조금의 경우 Capital Premium, Cash Grant, Interest Rebate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제공되는 보조금의 종류는 실업자 고용 시 고용보조금, 근로자 연수비 보조,수출 보조, R&D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77.  외국인투자제한 
 

<투자 제한> 

 

벨기에는 외국 투자자에 의한 벨기에 기업의 인수 또는 설립을 제한하거나 또는 통제하는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또한 당해 기업의 자본 또는 경영에 대한 벨기에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법규도 없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간 차별대우제도가 

없으며 벨기에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영업활동의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한도액, 

투자비율, 지분소유, 투자분야 등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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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벨기에에는 노동법에 의한 고용 및 해직 조건, 노동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는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은 없다. 오히려 현지 고용 창출 시 신규채용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당국(ONSS)에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고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당국에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용을 하는 경우가 특히 요식과 

건축분야에 많은데 이를 막기위해 근래 검사가 강화되었다.  

  

<투자 금지> 

 

벨기에는 보험이나 은행, 리스, 운송, 의약품, 식품과  같은 일부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법도 금지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조건은 외국인의 투자 제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즉, 내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금지 조치는 없고 외국인 투자의 금지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사회공익을 해치는 사업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천연자원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업은 우선 공장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므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내국기업도 마찬가지다. 

 

 

78. 투자진출절차 
 

<개요>  

 

벨기에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경제부에 외국인 투자부가 있으나 동 부서에서는 벨기에 전 지방의 투자 정보제공 및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와 연결업무를 갖을 뿐 투자허가 발급 권한은 없다. 투자 

보조금도 지방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로 지방정부에서 부여하고 따라서 최종 투자 

허가도 지방정부가 발급한다. 

 

단, 투자 보조금 부여대상에서 제외된 분야(은행, 보험, 운송, 호텔, 식당, 소매업등)나 

투자 희망자가 지방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 수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투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은행, 보험, 운송업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는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절차> : 신청서 신청 및 제출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담당부서를 주한 벨기에 대사를 통하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해당부서가 발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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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제출 기관명  

 

 * 왈로니아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 (Office for Foreign Investors) 

   주소 : Place de la Wallonie, 1 Building II  

          B-5100 NAMUR, BELGIUM 

   전화 : 32-81-33.37.93 

   팩스 : 32-81-30.64.00 

   E-Mail : group.ofi@mrw.wallonie.be 

인터넷사이트 : www.ofi.be 

 

*  플란더스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 (Flanders Foreign Investment Office) 

   주소 : Gaucheretstraat 90 

          B-1030 Brussels, BELGIUM 

   팩스 : 32-2-504 88 71 

인터넷 : www.ffio.be 

  

* 브뤼셀 지방정부 외국인투자부(ECOBRU,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주소 : Rue Gabrielle Petit 6   

         1080 Brussels, BELGIUM 

  팩스 : 32-2-422.00.43 

E-Mail : info@bea.irisnet.be 

인터넷 : www.investinbrussels.com 

 

한편, 투자 희망자는 자체적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 연방정부나 각 지방정부 또는 투자 지역을 

이미 선택한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에 제출, 투자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된다. 

- 기업정보 (업체명,설립년도,업종,종업원수,매출액등) 

- 기업현황 및 기술보유 상황 

- 투자성격 및 목적 

- 투자규모 (예상 투자액,고용인원등)  

- 현지투자기업형태 (현지법인, 또는 외국인 법인등) 

- 재원 조달 (FINANCIAL PLAN) 

- 현지 투자 시 요구사항 (예 : 투자보조금 지원, 고급인력 조달 가능성등) 

 

*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부 경제관계부서내 외국인 투자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Administration Economic Relations)내 Federal Agency for Foreign Investors 

  주소 : Rue General Leman 60 B-1040 Brussels 

  팩스 : 32-2-206.58.72  

  

  주) 투자장소 미 확정 시에는 연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를 접촉하면 벨기에 투자 여건, 

세제, 지원제도 등 세부적인 정보뿐 아니라 투자성격(업종)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한 

지역을 제안하고, 동 지역이 속한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와 연결시켜주고 

투자지역의 지방정부의 최종 투자허가를 받으면 투자자의 노동허가서 및 체류 

허가서를 원하는 기일 내에 발급 받도록 지원한다.  

http://www.ofi.be/
http://www.ffio.be/
mailto:info@bea.irisne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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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허가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부는 투자신청서를 받은 지 3-4주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투자 허가일부터 공장설립, 회사설립 등의 투자절차를 추진할 수 있으며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면 노동허가증과 체류허가증이 거의 동시에 발급된다(지방정부 외국인 투자부는 

노동허가증, 체류허가증 발급을 비롯하여 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공장 및 사무실 입주지 

등을 물색해주며 심지어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임대, 자녀 학교입학 등의 편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파트너선정> 

 

벨기에에서 무역 및 제조업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은 자회사, 지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 설립 시 은행, 보험 및 수송 관련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전 허가가 필요 없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의 투자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투자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작투자를 희망하나 투자희망기업이 사전 물색한 현지 파트너가 없을 경우 투자 희망자는 

벨기에 당국(연방,또는 지방정부의 투자담당부처)에 파트너물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당국은 투자가의 투자계획에 부합되는 파트너를 쾌히 찾아주고 파트너의 재력, 신뢰도, 

합작의도, 기업의 영향력과 전망 등 투자희망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며 두 파트너의 

연결은 물론 필요 시 합작투자체결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원해 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등록> 

 

벨기에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등록제가 별도로 없다. 

 

 

79.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지사개설 
 

<지사개설 가이드> 

 

벨기에에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무소나 지점의 책임자가 

될 사람을 파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서류들이다. 그러나 벨기에 국적의 현지 거주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일단 VISA, 체류허가, 근로허가를 발급을 필요가 없다. 

 

한국 국적 소유자를 벨기에 파견,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은 벨기에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 체류허가, 노동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임시 체류허가와 외국인 

카드(노동허가)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신청하여 획득해야 한다. 

 

<사전준비단계>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지명한 

의사에 의해 신청자의 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와 신원증명서(최근 5 년간 위법사실이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가 곁들여 제출되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 직업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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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 신청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직업카드 신청서에는 한국본사의 회사명, 법인형태, 주종 활동분야 등 법인에 관한 정보와 

신청자의 직위, 지사의 법인형태, 활동분야, 생산 또는 판매 제품등 설치할 지사의 성격에 

대한 정보 기재난이 있는데, 동 기재난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본사의 

법인정관, 사업자등록번호, 회계(대조대차표), 부가가치세 번호, 회사와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물, 운영현황 등 견실한 회사임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벨기에 지사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요건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 

 

 사전 조사해 두면 좋은 것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접수한 외국인 직업카드 신청서와 함께 임시체류허가와 건강진단서를 

동봉하여 벨기에 외무부에 발송한다. 외무부는 서류 검토후 외국인 근로카드 발부 

부서(중소기업 및 농산부 소속 부서)와 외국인 사무국(ㅣ’Office des Etrangers, 내무부 

소속의 부서로서 외국인 신원조사 부서임)에 발송한다. 외국인 근로카드 담당부서는 외국인 

사무국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와의 면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면담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도 있으나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동 부서는 

신청자에게 면담일, 시간,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외국인 직업카드 발급 소요 기간은 3-5개월 정도인데 시간이 급한 경우에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을 통해 신속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 임시허가체류는 벨기에 내무부의 외국인 사무국 소관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동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한다. 

 

<체류증 취득> 

 

벨기에에 입국 후 일주일 내에 임시체류허가증과 직업카드를 가지고 거주지 구청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고 거주등록이 되면 체류증이 발급된다. 체류증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빨리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실 확보 

 

지점설립 작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것이 사무실 확보 작업이다, 직업 

드신청서에 벨기에 사무실 주소 기재 난(사무실 주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업 계획서에 

기재된 예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이 있고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임시 체류허가신청 시 

정해진 주소가 있으면 절차가 빠를 뿐 아니라 사무실 설립등기나 공적인 신고, 은행구좌 

개설, 직원 채용을 비롯하여 지점개설행정에 사무실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주지 확보 

 

현지 사무실 설치에 서둘어야 할 작업 중 하나가 생활거주지 확보이다. 현지 지점의 대표로 

취임하여 체류증을 교부 받으려면 현지에 거주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삿짐도 빨리 

인수 받을 수 있고, 전화, 은행구좌개설, 자녀의 학교등록 등 정착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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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에서는 사무실 임대여건과 주택임대여건이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수월한 편이다. 

임대주택을 찾는 방법은 주거를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위를 직접 다니면서 

찾거나(아파트나 주택건물 앞에 임대광고를 붙임) 또는 신문광고 또는 복덕방을 통해 구할 

수 있는데, 복덕방을 통해 구하는 것이 편하다.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복덕방을 

통해 구할 경우에 임차인이 복덕방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한다. 

 

<지점설립절차> 

 

은행, 운송,보험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사전허가가 필요 없고 또한 매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특별히 정해진 회사설립 신청서와 

정관서로 없다. 

 

가.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non-commercial branch를 의미하며 특별한 

설치 신청서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벨기에 경제부내 공증담당부서에 제출, 공증을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본사정관(주한 벨기에 영사의 공증을 받아야 함) 

 . 현지사무소 결정 이사회 회의기록 발췌서와 현지 법정 대리 책임자 임명서  

 . 본사 최근 연차회계보고서 사본 

참고) 한국어로된 서류는 벨기에 법정 번역사에 의해 불어 또는 화란어로 번역되어야 함. 

 

- 비용 : 10 유로( 1건당) 

- 소요기간 : 1-2일 

- 신청 및 발급처  

SERVICE DE LEGALISATION 

전화 : 32-(0)2 501 89 00 

팩스 : 32-(0)2 501 37 90 

이메일 : legalisation.ae@diplobel.fed.be 

 

나. 영업활동을 목적으로하는 회사설립 절차 

 

벨기에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인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는 Company Limited by share(S.A/N.V), 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S.P.R.L./B.V.B.A.). Co-operative company,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등임. 

벨기에에서 상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기업은 벨기에 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 법인 자회사(a 

subsidiary incorporated under Belgian law)나 또는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지점(a 

branch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a foreign country)를 택할 수 있음. 

 

ㅇ 회사 설립 신청 및 서류 제출 장소 

 

벨기에 정부는 회사설립 및 사후 행정을 간료화하기 위해 일명 기업창구(Business one stop 

shops)를 마련했음. 동 창구는 중전에 상업등록과 자영업 허가기관의 분리되었던 업무를 

mailto:legalisation.ae@diplobel.fe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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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한 것으로 동 창구에서는 점수 받은 행정 서류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기관에 제출함. 사업자 등록번호는 

기업과 모든 행정기관 사이에 통용되어 종전에 각 행정기관 마다 각기 다른 번호 

부여함으로써 자주 일어났던 행정 혼선이 없어짐. 기업창구 관련 정보와 기업창구 리스트는 

벨기에 경제부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관련 부서(경제부 중소기업 일반 정책부) 

SPF ECONOMIE, P.M.E, CLASSES MOYENNES ET ENERGY 

Direction Generale de la Politique des P.M.E 

Rue Brederode 9 , 1000 Bruxelles 

전화 : 32-(0)2 213 09 11 

팩스 : 32-(0)2 213 09 22 

웹사이트 : www.mineco.fgov.be guide for companies->business one stop shops 

 

ㅇ 현지법인 자회사(subsidiary)설립 

 

벨기에 법 하에 설립된 자회사는 벨기에 법인으로 모회사와 법적으로 다른 조직임. 

자회사는 모회사와 분리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책임한계는 자회사 고유자산 범위 

내이며 따라서 주주의 개인적 책임도 자회사 자본에 불입된 금액한도에 그침.  

 

Company Limited by Shares 형태의 현지 자회사는 적어도 2인의 이사(director)로 구성된 

이사회(a board of directors)에 의해 경영되어야 함. 그러나 벨기에 자회사 이사의 국적과 

거주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음. 즉,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국국적의 이사일 수도 있음. 자사회는 회사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음. 벨기에 법인 자회사는 벨기에 법에 의거한 회계방식을 

택해야 하고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해야함. 

 

- 설립절차 : Company Limited by Shares(유한주식회사 S.A/N.V)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증인의 공정증서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며 더불어 설립 2 년간 동안의 사전 

재정계획(preliminary financial plan for 2-year periode)이 첨부되어야 함. 회사 

정관과 이사(director) 및 회계감사(auditor)지명에 관한 모든 서류는 상업 재판소에 

기재되어야 하고 15일 내로 벨기에 관보에 공표되어야 함. 자회사가 소재할 지역의 

언어에 따라 블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함. 

 

- 설립비용 

. 공증비용 : 설립 자본금에 반비례하며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아짐  

. 등록세(registration tax) : 불입자본의 0.5%  

. 관보(Official Gazette)공표 비용 

 

- 설립자본(Share capital) 및 구성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주식 자본금인 61,500 

유로이며 주식 자본금은 완전 불입되고 완전 지급되어야 함. 주식 자본은 물품으로 

불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인 회계사의 가치 형가 보고서가 동반되어야 함.  최소 

주주 수 : 2인(주주는 개인일 수도 있으며 법인일 수도 있음. 또한 주주의 국적은 

벨기에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음) 주식회사 설립에는 약 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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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공장설립 
 

<공장설립가이드> 

 

외국인 기업이 벨기에에 생산 공장이나 영업소를 설립하는 방법은 대개 신규 건축이나 기존 

건물 개축인데, 설립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각 지방정부나 구청당국에서 해당구역의 도시 

계획, 산업활동허가 지역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심층 검토하여 설립 후에 건축 

허가나 영업허가 등의 문제로 인한 사업계획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브뤼셀수도의 경우 

각 구청에서 해당구역의  도시계획 및 산업활동 허가지역도의 사본을 입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전에 산업활동이 환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지방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관련행정부) 

 

- 플란더스지방 

  Bestuur Ruimetelijk Ordening 

  Kruidtunin, 20 1000 Brussel 

  Tel : 02/204 21 11  

   

- 왈로니아지방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Rue des Brigades d'Irlande 1 

  5100 Namur/Jambes 

  Tel : 081/33 21 11 

 

- 브뤼셀 

  Ministere de la Region de Bruxelles-Capitale 

  Administration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et du Logement 

  Centre des Communications du Nord 

  80 Rue du Progres, 1030 Bruxelles 

  Tel : 02/204 21 11 

 

<공장부지 확보> 

 

공장부지 구입 전 설립할 지역의 토지관리 행정부서를 접촉하여 공장부지가 남아 있는지의 

여부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구청 구역 내에서도 공업  

또는 상업활동이 허용된  지역과 완전 금지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벨기에에는 공업용수, 배수시설, 전력공급과 통신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춘 산업공단이 약 

230 개나 있는데 이들 공단은 대부분도 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입주를 환영하며 공단부지의 구매와 임대가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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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특별한 규제는 없고 다만 공증인(Notary)의 공증을 받아 등기를 해야 한다.  

공증 비용은 2.5%,부동산 세율은 12.5%이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부동산 취득 때에 시 또는 도, 지방정부 소유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불하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공공 기관 

으로 부터 부동산을 불하 받을 때 공증 비용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지 관할구청(Commune)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고 주민의 의견 

조사나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통상 신청 후 1개월 내에 허가서가 발급 

된다. 

  

<영업허가> 

 

관할 구청당국에 건축허가와 더불어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위험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 2가지로 대분)주민의 의견조사와 

환경영향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가 거부되거나 또는 임시허가 

(최고 2년) 또는 장기허가(최고 30년)가 발급된다. 영업허가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는 1차 

구청 내 College d'urbanisme에 2차(최종) 지방정부당국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허가가 발급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나 영업허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방 

정부마다 각기 상이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 지방정부에서 환경허가가 거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지방정부당국에서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지방에서 거부된 

경우 물론 영업 소재지를 바꾸어 다른 지방정부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81. 산업단지/개요 
 

<개요> 

 

벨기에에는 각 지역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육성키 위한 산업공단이 전국에 걸쳐 총 249 개 

있다. 이중 산학공단은 15개이며 나머지 234개는 일반 산업 공단이다. 지방별로는 

왈로니아(Wallonia) 지방에 121개, 플란더스(Flanders) 지방에 111개, 브뤼셀(Bruxelles) 

수도권에 17개로 분포되어 있다. 

 

벨기에 산업 및 산학공단은 지방정부 및 지방 자치당국에 의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적에 차별 없이 모든 산업분야의 기업 입주를 환영하고 외국기업에 

한해 입주를 받는 외국인 기업 전용 공단은 없다. 투자와 관련,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조세분야에 국한되고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신규 고형 자산 

(연구개발, 에너지 절약투자 및 중소기업에 의한 투자만 대상)에 투자된 금액의 일정 

비율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벨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각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에게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산업활동에 따라 적절한 산업단지를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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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산업단지/BRUSSELS SOUTH CHARLEROI AEROPOLE 
 

a) 소 재 지 : AEROPOLE (ZONING INDUSTRIEL) 6000 CHARLEROI 

  

b) 부지면적 :  2,000,000㎡  

  

c) 공단특성 : 

  

샤를르루와(Charleroi) 지방 비행장의 국제화와 더불어 브뤼셀 남부와 샤를르루와 북부 

지역의 견실한 지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설치된 공단으로 항공 및 우주공학분야 (ARIAN, 

AIRBUS, F16 EUROPEAN SPACE  PROJECTS등 참여)의 기업들이 집중해 있고 그 외에도 국제적  

R & D 센타,  화학, 제약, 중장비, 유리, 금속전자 공업분야의 기업과 통신, 그래픽 디자인, 

인쇄분야의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d) 입주자격 :  

  

원칙상 모든 산업분야 환영. 단 당국의 사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업분야의 경우 

폐수 처리 등 당국의 환경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생명공학, 우주공학, 전자, 통신분야 및 

운송.창고업체 환영. 

  

e) 입주비용 : 

  

공단대지 매입가는 위치에 따라 약 18 유로, 그 외 입주비용은 전무하며 납부조건은 가 

계약 때 15% 선불, 잔여 액은 계약완료 시 지급이 가능하다. 

  

f) 입주가능시기 : 즉시 입주 가능 

  

g) 교통 및 통신 : 

  

프랑크프루트-쾰른-릴-파리-런던(해저지하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E42)와 암스테르담 

–안트 워프-브뤼셀을 연결하는 고속도로(E19) 교차 지점에서 약 1km BRUSSELS SOUTH 

CHARLEROI AIRPORT 에서 약 1km  

    

동 단지에서 자동차로 브뤼셀 약 30분, 안트워프 약 60분, 파리, 쾰른 100분,  로테르담 

105분, 암스테르담 135분 거리, 통신시설 양호  

  

h) 인프라시장 : 전력 -  TENSION 11.5KV,  

공업용수 - 상하수도가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춤. 

 

I)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50km내에 5개 대학을 비롯, 다수의 전문기술학교와 국제수준의 연구센터가 있고 전통적 

공업발달지역으로 고 생산력의 인력  풍부,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11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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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외국기업 입주현황 : 20여 개  

  

k)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l) 우대조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당국와 EU당국으로부터 투자보조금지원을 비롯, 지방정부로부터 

기술혁신, 고용증대, 수출장려 등 각종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받음. 

  - 대기업의 경우 총투자액의 20%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 공단관리국은 입주업체가 입주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및 투자 가능성 

     (feasibility)등 지원   

  

  공단연락처 : IGRETEC    

   주  소 : 1, BOULEVARD MAYENCE, 6000 CHARLEROI, Belgium 

   전  화 : 32)71-20 28 11 

팩  스 : 32)71-33 42 36 

인터넷 사이트: http://www.igretec.com 

이메일 : info@igretec.com  

     

 

83. 산업단지/HAUTS-SARTS SPI BUSINESS PARK 
 

a) 소 재 지 : HAUTS-SAERTS SPI BUSINESS PARK 4000 LIEGE (HAUTS-SARTS) 

 

b) 부지면적 :  50,000m2      

  

c) 공단특성 : 

 

동 공단 내에 TELEPAC를  두고 벨기에 전화통신국(BELGACOM)의 기술센터를 비롯하여 DINH 

-TELECOM, SPI CALL CENTER를 중심으로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변 산업 발달을 

촉진하여 견실한 산업 기반을 마련키 위해 조성된 산업 공단 임.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동등대우하고 특히 정보통신분야 또는 통신서비스를 크게 필요로 하는 외국기업 환영  

  

d) 입주자격 : 

 

    제조공업보다는 통신, 정보, 마켓팅, 유통(DISTRIBUTIONCENTER),그 외 서비스 분야의 

기업 위주 

  

e) 입주비용 : 공단대지매입가 : 25 EURO/㎡(가격 협상 가능) 

  

f) 입주가능시기 : 즉시 입주 가능 

  

g) 교통 및 통신 : 브뤼셀(95km), 안트워프항구(120km), 암스텔담(250km), 런던 (320km), 

파리(380km), 아켄(45km), 쾰른(120km), 룩셈부르크(145km), 스트라스브르그 (400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연결, 통신시설양호 

http://www.igret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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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인프라 현황 :  

 

전력 :  TENSION 11.5KV, 고압력 6000KVA  

공업용수 :  800m3/JR, 4kg/cm3  배수시설 갖춤  

 

i)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LIEGE(리에즈) 도의 노동인구는 33만 여명으로 고졸 이상이 

11만이며 이 가운데 대학생 수가 2만 5천 명에 달함. 리에즈 종합 대학의 학생 수는 

11,000명으로 고급 인력과 숙련공 풍부,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 12 EURO  

  

j) 외국기업 입주현황 : 30 여 기업  

  

k)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l) 우대조치 

 

대기업의 경우 총투자액의 20%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지원, 일반적으로 가계약시 15% 

선불, 잔여 액은 매매 계약 시(상황에 따라 분할지불 가능) 투자의 중요성에 따라 공단 

당국 측에서 건물 건설하고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동 공단과 주변에 입주 전 업무를 

수행토록 염가로 건물을 임대, 그 외 공단관리국은 입주업체에게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 

및 투자 및 입주 행정절차, 인력조달 및 양성에 대한 해결책 모색 등 다방면으로 지원 

  

 공단연락처: SPI+(LIEGE도 경제개발공사) 

 주  소 : 11 Rue du Vertbois,  4000 LIEGE, Belgium 

 전화 : 32-4-230 11 11 

   팩스 : 32-4-230 11 20 

인터넷사이트 : http://www.spi.be 

이메일 : info@spi.be 

 

 

84. 산업단지/SENEFFE-MANAGE ZONING INDUSTRIEL 
 

a) 소 재 지 : SENEFFE-MANAGE INDUSTRIAL PARK  7180 SENEFFE, BELGIUM  

  

b) 부지면적 : 401만㎡, 장비가 갖추어진 부지면적 : 231만㎡ 

  

c) 공단특성 : 

 

일찍이 플라스틱, 유리, 페인트, 자동차 브레이크, 폴리에스터 포장재 등 주로 중공업 분야 

의 제조기업이 들어선 공단임.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동등대우하고 특히 노동집약공업에 

적합한 공단임.  

  

d) 입주자격 : 

 

특별한 입주자격이나 규제사항은 없으나 제조공장 설립 시 왈로니아 지방정부의 환경 규격 

을 준수해야 함. 노동집약적 제조공업 환영  

http://www.sp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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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입주비용 : 공단대지매입가 : 13 EURO/㎡ 

 

일반적으로 가계약시 15% 선불, 잔여 액은 매매계약 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분할지불 가능. 

 

완전 입주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건물염가 임대.  

  

f) 입주가능시기 : 즉시 입주 가능    

  

g) 교통 및 통신 : 

 

브뤼셀(42km), 안트워프 항구(89km), 암스테르담(190km), 몽스(27km), 런던(390km), 파리 

(340km), 아켄(85km), 쾰른(160km)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E19 에서 2km, E42에서 3km. 동 

공단에서 1km에 MANAGE역과 6km에 라루비에르 기차 역이 있음. 

 

h) 인프라 현황 : 

   - 전력 : TENSION 10KV  

   - 용수 : 상수도 공급 

 

i)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에노 도는 전통적으로 석탄공업과 철강 등 중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1970년 이후 석탄 

및 철강산업의 사향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동 지방의 GDP는 EU 평균에 77%에 지나지 않고 

실업률이 높은(25%) 지역으로 현재 지방정부와 EU집행위로부터 동 지방의 산업조직개편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인력조달이 수월하고 임금수준도 여타 지역보다 

다소 낮음. 생산직의  근로자 시간당 평균임금 : 12 EURO 

  

j) 외국기업 입주현황  :  10여 개 업체 

  

k)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l) 우대조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당국와 EU당국으로부터 투자보조금 지원을 비롯하여 기술혁신, 

고용증대, 수출장려 등 각종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받고 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최고 

40%까지 지원 

  

m) 공단연락처 : IDEA 

   주  소 :  RUE DE NIMY 53, 7000 MONS (BELGIQUE) 

   전  화 :  32-65-37 57 11 

   팩  스 :  32-65-37 69 54 

인터넷사이트 : http://www.idea.be 

이메일 : direction@idea.be 

 

 

http://www.ide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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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산업단지/GEEL-PUNT INDUSTRIAL PARK 
 

a) 소 재 지 : GEEL-PUNT INDUSTRIAL PARK 2440 GEEL, BELGIUM   

  

b) 부지면적 : 443만㎡,  장비가 갖추어진 부지면적은 401만㎡ 

  

c) 공단성격 :  

 

ALCATEL TELECOM, BF  CHAEMICAL, DAF TRUCKS, ESTEE  LAUDER 등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 된 

공단으로 특정분야의 공단이라기보다는  여러 분야의 제조기업이 집합된 공단임.  

 

동 공단의 인근(Albert수로 건너편 15km)도시인 WESTERLO시에 현지법인 현대중 공업 소재. 

국내외 기업의 차별 없이 동등 대우함.  

  

e) 입주자격 : 

 

특별한 입주자격이나 규제사항은 없으나 제조 공장설립때 플래미쉬 지방정부의 환경 규격을 

준수해야 함. 제조공업 환영  

  

f) 입주비용 : 

 

공단대지 매입가 : 22유로/㎡(10,000㎡ 이상 매입 시 10유로) 

 

일반적으로 가계약 시 15% 선불, 잔여 액은 매매계약 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분할지불가능.   

  

g) 입주가능시기 : 잔여입주가능, 부지면적은 42만㎡이며 즉시 입주 가능 

  

h) 교통 및 통신 : 브뤼셀(55km), 안트워프 항구(40km), 암스테르담(190km), 브레다(50km) 

통신시설 양호 

 

i) 인프라 현황 : TENSION 10KV, 공업용수는 상하수도 시설과 배수시설 갖춤 

  

j)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동 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GEEL시의 인구는 3만 3천명으로 이중 21%가 18세 미만이며 43%가 

노동인구로 구성되어 노동인구는 비교적 많으나 동지대의 산업 발달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임금도 여타 왈로니아 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4유로  

  

k) 외국기업 입주현황 : 30여 개  

  

l)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m) 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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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당국과 EU집행위로부터 세제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액의 최고 15%까지 지원 

  

n) 공단연락처 : GOM ANTWERPEN 

   주  소 : LANGE LOZANASTRAAT 223, BUS 4 53  

            2018 ANTWERPEN (BELGIUM)  

   전  화 : 32-3-240 68 00 

팩  스 : 32-3-240 68 68 

인터넷사이트 : http://www.gomantwerpen.be 

이메일 : gom@gomantwerpen.be 

 

 

86. 산업단지/사이언스파크 현황 
 

< 벨기에의 과학연구단지 > 

 

1. 특징 

 

ㅇ 세 지방 정부별로 구분되어 조직 및 운영 

- 왈로니아지방(불어권), 플란더스지방(네덜란드어권), 브뤼셀 지방으로 나누어 형성, 

운영되고 있음. 

- 플란더스 지방 : 역사가 깊고 또 개별 단지별로도 활발하게 운영 

- 왈로니아 지방 : 상대적으로 낙후. 최근 과학연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구성, 활성화를 도모중임 

 

ㅇ 대학 주도의 연구단지 

- 각 연구단지가 특정 대학을 끼고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 근처에 입지하는 등, 

대학의 영향력이 매우 큼. 

 

2. 플란더스 지방 

 

ㅇ 핀란드,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R&D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주요 과학 단지 

- Haasrode Research Park (일명 Science Park of Leuven) 

· 루뱅 카톨릭대학과 IMEC (세계유수 R&D 연구소)을 중심으로 발달 

· 루뱅 지역에 소재한, 규모 16 Ha의 연구단지 

·  주요 연구분야 : ICT, 생명공학, 신소재 

 

- Waterfront Research Park 

· Niel (안트워프와 브뤼셀 사이에 위치) 소재 40 Ha 규모 

· 사실상 안트워프 대학을 통해 탄생된 기업들을 위한 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 1단계 : 안트워프 대학의 Antwerp Innovation Center (AIC : 일종의 기술지원센터)을 

통해 창업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http://www.gomantwerpen.be/
mailto:gom@gomantwerpen.be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108

 

 

* 2단계 : 안트워프 대학의 The University Business Center Antwep (UBCA : 일종의 창업 

지원센터)을 통해 창업 및 비즈니스를 지원받음 

* 3단계 : 동 연구단지에 소재지를 설치, 영업 

· 주요 연구분야 : 하이텍 산업 

 

- Science Park of Ghent University 

· 겐트대학, 플란더스 생명공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 (겐트소재) 

· 주요 연구분야 : 생명공학, ICT 

 

- The Limburg Science Park 

· 림부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1989년 설립 

· 주요 연구 분야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신소재 연구 

 

- The Kortrijk Research Park 

· 루뱅카톨릭 대학의 코르트레이크 캠퍼스와 Kortrijk Incubation and Innovation 

(IICK)를 중심으로 형성 

· 주요 연구 분야 : 혁신 기술 

 

- The Brussels Research Park 

· 브뤼셀 자유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단지로 20 Ha 규모 

 

3. 왈로니아 지방 

 

ㅇ 2001년 설립된‘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 협회’를 통해 활성화 도모중 

 

 왈로니아 과학연구단지협회 (SpoW : Science Parks of Wallonia)  

 

- 설립경위 : Louvain-la Neuve 연구단지 주도로 2001년 결성 

- 설립목적 

· 과학연구단지 개념 정립 및 활동 촉진 

· 이해관계자 (산,학,연)간 네트워킹 강화 

· 왈로니아 지방 R&D 활동 촉진 

 

 주요 과학연구단지 

 

- Aeropole Charleroi 

· 설립일 : 1991 

· 면적 : 126 Ha 

· 입주현황 : 97개사, 3 R&D센터, 1 대학센터, 3 BIC 

· 주요 부문 : 항공, 그래픽, IT, 바이오텍 

 

- Crelys Gembloux 

· 설립일 : 1996 

· 면적 : 25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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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현황 : 38개사, 2 R&D센터, 1 BIC, 1 인큐베이터 

· 주요 부문 : IT, 생명공학 

 

- Louvain –la-Neuve Science Park 

· 설립일 : 1971 

· 면적 : 231 Ha 

· 입주현황 : 116개사, 1 대학 

· 주요 부문 : 생명공학, 화학, IT 

 

- Liege Science Park 

· 설립일 : 1981 

· 면적 : 50 Ha 

· 입주현황 : 62개사, 1 BIC, 1 대학, 2 전문인큐베이터(우주 및 바이오텍) 

· 주요 부문 : 바이오 산업, 우주, 컴퓨터공학, 전자, 엔지니어링 

 

- Qualitis Enghien 

· 설립일 : 2002 

· 면적 : 25 Ha 

· 주요 부문 : ICT, 첨단기술 

 

4. 브뤼셀 지방 

 

ㅇ 브뤼셀 지방 개발청 (Brussel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과학연구단지를 관할하고 있음 (규모 : 150 Ha) 

 

- De vinci Park 

· 1974년 설립된 최초의 브뤼셀 과학연구단지 

· 순수한 산학 과학연구단지보다는 첨단기술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분야 : 소프트웨어, 컴퓨터, 전자, 마이크로 전자 등 IT 산업 

 

- Erasmus Science Park 

· 브뤼셀 자유대학 및 부설 Hopital Erasme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부지 16 Ha의 과학 

연구단지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제약, 생명 공학 

 

- Erasmus Technology Center 

· 일종의 인큐베이터 빌딩으로, 순수한 기술개발보다는 기업 경영과 기술적 조언이 

주업무임 

· 주요 연구 분야 : 의학, 생명공학 

 

- Vesalius Science Park 

· UCL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연구분야 : 생명공학,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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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유무역지대 
 

벨기에에는  별도의 특정 수출우대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가 없다. 

 

 

88. 조세제도 
 

<세제개황> 

 

벨기에 조세는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재무 

부와 세무당국은 조세법을 수정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재무부의 조세법에 

대한 해석이 조세 수행에 중요하다. 한편,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최고법원의 판례도 중요 

하다. 

 

한편, 벨기에의 조세 행정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조세구조는 연방세,주세, 지방세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연방세가 총 조세의 거의 90%을 점하고 있고 주요 세금은 주로 

부동산세이며 부동산 과세기준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지방세는 오세물등 환경세가 

주류를 이룬다. 

 

소득세는'Code des impots sur les Revenus/Wetboek der conkomsten-belastingen'에 조정 되어 

있으며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소득세를 관장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Administration 

des Directes/Administratie  des Directe Belastingen'와 여러 개의 지방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세> 

 

비중이 가장 큰 세는 연방세(또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소득세,개인소득세)이며 그 외 재산, 

상품 및 서비스의 이전에 대한 조세로서 부가가치세(VAT), 관세 및 입시세, 등록세 및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이 있고 또한 재산세로서는 부동산세와 동산세(배당, 이자 및 

로얄티등)가 있다. 

 

한편,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고 직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법인소득세와 

개인 소득세이고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부가가치세와 물품세(accise) 및 상속세인데 

직.간접세의 세입비중은 직접세가 55%, 간접세가 43% 그 외 기타 2%의 비율로 구성된다. 

 

법인 소득세는 내국 법인에 대해서 벨기에 내외의 전체소득을, 그리고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벨기에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33%이다.(지난 97년 

이래 3%의 불황세를 추가, 실제적으로는 33.99%)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 부동산 소득, 동산 소득, 기타 상속 등이 있으며 세율은 소득에 

따라 25-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벨기에 조세 원칙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단일 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원천 징수의 

방식으로 사전 납부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벨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부과하고 있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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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외국인과 외국인 기압에게도 부과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원천 징수하여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기관인ONSS(Office Nationale de Securite Sociale)에 납부함과 동시에 

고용주는 종업원의 봉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연방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접세 중 가장 중요한 세는 부가가치세로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과세된다.  

 

벨기에의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21%인데, 예외적으로  수돗물, 약, 꽃(꽃집에서 파는 꽃), 

불구자용품, 병원치료, 장례서비스, 호텔투숙, 오물제거, 문화, 교통서비스에는 6%가 

트렉터용  타이어, 사회복지, 서민주택건설과  주택실내장식, 자전거,구두, 옷 수선 등에는 

12%가 신문, 잡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물품세(accise)는 담배, 주류, 휘발류,석유,  등유, 미네랄워터, 맥주 등에 부과된다. 

 

<법인세 > 

 

가. 법인세 

 

벨기에의 법인 소득세는 벨기에에서 발생된 소득 뿐 아니라 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도 

적용됨. 따라서 외국기업의 벨기에 지점을 포함하여 벨기에 거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벨기에 거주기업의 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부과됨. 

 

ㅇ 법인세율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nominal ordinary tax rate)은 외국인 기업과 내국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33%임. 단, 현재 경제불황세가 추가되어 33.99%임. 

 

단, 과세 대상 수익이(taxable profit) 332,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한 명목 

법인세율은 24.25%임. 단 현재 경제불황세가 추가되어 24.98%임. 

 

나. 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경제적 예상 수명기간 동안에 거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첫 구매가격을 기준함.  

 

일반적으로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나 declining depreciation method가 통용됨. 

 

Declining depreciation 방법은 연간 감가상각액이 정액법으로 산정된 감가상각액과 동일 

하거나 낮을 때까지 사용되고 그 후부터는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음. 

 

부수비용(ancillary costs)은 납세자가 구입 년도 동안에 지출로서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공제할 수 있음(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 

 

다. 기업간 배당금(Intercorporated dividends) 

 

벨기에에 설립된 업체에 돌아가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는 

벨기에에 거주 회사와 비거주 회사에 모두 적용됨. 이 경우 주식 배당액의 95%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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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익 소득이 있을 경우)에서 공제됨. 그러나 이러한 공제로 과세 대상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음. 따라서, 벨기에에 설립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을 경우(loss position)에는 

배당금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음. 

 

1993년부터는 최소한의 주식 보유와 납세 시험(minimum participation test and taxation  

test)을 만족할 때에만 배당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면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보유 기간(holdint period condition) 조건은 요구되지 않음. 배당금 면세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한 5% 또는 1.25백만 유로의 주식 참가가 요구됨. 한편, 면세 자격의 배당금은 벨기에 

법인세 납세회사로부터 또는 그와 유사한 외국 법인세 납세 대상의 비 거주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이어야 함. 

 

다음과 같은 배당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세제가 전반적으로 벨기에 세제보다 유리한 국가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소재 국가에서 예외적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지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 

. 투자업체로부터 오는 배당금 

. 외국 소재 회사로부터 오는 배당금으로서 그 회사가 분배하는 소득 자체가 면세대상이 

아닌  배당금 

 

ㅇ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율 : 25.75%. 즉, 벨기에 거주주식회사는 벨기에 거주 주주와 

비거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분배할때 배당금의 25.75%를 원천과세로 보류해야 함. 

대부분의 세제협정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15% 까지 또는 자회사와 

모회사간(주식 보유율이 적어도 25%) 경우에는 5%까지 감축될 수 있음. 1991년 10월 

14일 법령에 의거 벨기에를 포함한 EU 회원국에 소재한 모회사에 분배하는 배당금에도 

원천과세제도가 적용됨. 그러나 일정 조건 하에 원천과세는 전면 면세될 수 있는데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 모회사는 동 법령에서 명시하는 면세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선언서를 벨기에 자회사에 발급 해야함. 

 

- 자본 소득 및 손해( Capital gains and losses) 

 

· 벨기에 거주회사가 벨기에나 외국회사의 보유주식에서 얻은 자본 소득은 법인 

소득세에서 완전히 면제됨(단, 해당 주식배당금이 배당금 면세 자격을 갖출 때의 

경우에 한함). 자본 소득을 얻기 위한 주식 참여의 경우 배당금 면세 자격에 최소 

참여 조건이 요구되지 않음. 회계에 기재된 주식으로부터 자본소득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도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은 과세 대상임.  

 

· 그러나 그 자본 소득이 회계장부에서 (RESERVE ACCOUNT) 분리하고 배당금 분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주식으로부터 자본 소득이 있을 

때까지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면제 받을 수 있음. 

 

· 그 외 여타 자본소득은 일반 세율의 과세 대상임. 주식매각 총액이 3년 내에 

감가상각이 되는 고정자산 구매에 사용될 경우 주식매각으로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은 구매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동안에 걸쳐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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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세제 혜택 

 

· 소득을 발생키 위해 또는 소득을 고수키 위해 일어난 모든 지출은 특별 사항이 없는 

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 외 R & D 요원 증원,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세제 

혜택이 있음. 벨기에 실질 세율(Effective Tax Rate)은 여타 OECD회원국의 평균 ETR 

수준임.  

 

< 개인세>  

  

벨기에 거주자의 소득(국내, 국외 포함)은 모두 과세 대상임. 과세 대상의 소득에는 부동산 

소득, 근로자의 경우 봉급 및 수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 소득을 비롯한 여타 모든 종류의 

소득이 포함됨. 

 

이 중 다양한 소득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정상적 직업활동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특별 지출, 개인 지출 및 보수(allowances)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순 과세소득(net taxable income) 세율은 소득에 따라 0-50% 사이임. 

 

비거주자나 일정 파견근무 외국인은 벨기에에서 수행한 직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 대상임. 벨기에 회사를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외국 경영자(Executives)와 

벨기에에 납세자로서의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영자 또는 벨기에가 그들의 경제적 

거점이 아닌 경우에는 벨기에 근무 초기에 벨기에 재무부에 특별 세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벨기에 재무부가 파견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주택 임대 초과분, 이사비용과 정착 

비용, 자녀 학비 등 일정한 지출과 해외 출장 비용 등 해외에서 일어난 직업활동에 대한 

모든 수당은 과세소득에서 공제됨.  

 

 

89. 사회간접자본 
 

<전력> 

 

벨기에는 총 119개 전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중 500MW 이상의 8개 발전소가 총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전력 수요의 전량을 자급자족하고 일부 인근 국가로 수출할 만큼 전기 생산이 충분하고 

전력 생산 기술과 보수유지, 배전시스템이  발달되어 전기 보급율은 100%에 달한다. 벨기에 

주요 전력 생산기업은 민간기업인 Electrabel사로 벨기에 총 전력소비의 84%를 생산하고 

또한 벨기에 총 전력생산의 95%가 동사를 통해 배전된다. 한편, 전력공사(SPE)의 생산은 총 

소비의 8%에 지나지 않는다. EU의 에너지 시장 개방 정책으로 벨기에 전력 시장도 개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전기 사용료로 점차 내리고 있다. 

 

<상하수도> 

 

벨기에는 수자원이 1인당 1,227㎥로 비교적 풍부하며 연간 수돗물 급수량은 9백만㎥로 

수자원의 72%를 차지한다. 수돗물 사용 비중은 85%가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농업이 4%,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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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1%가 사용된다. 도시의 수돗물 보급율은 100%이며 농촌의 수돗물 보급율도 거의 100% 

에 달한다. 도시의 하수시설은 100% 이며 농촌의 경우는 90% 정도다. 기존 공업단지는 전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같이 상하수도 인프라 구조는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발달하고 수자원도 풍부하여 가뭄이 

예외적으로 심할 때를 제외하고는(10년 동안 1번 정도) 상수도의 문제가 전혀 없다. 한편, 

벨기에는 석회암지대로 구성되어 지하수는 석회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도 

석회가 많은 편이다. 그리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위생산 문제가 없으나 석회가 많아  

음료수로 생수(미네랄워터)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교통> 

 

벨기에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철도, 수로 등 교통시설이 일찍이 발달한 국가이며 고속 

도로와 철도는 유럽 전역으로 연결되고 항공편도 유럽 주요도시는 물론 아프리카, 북남미, 

아시아 등 지역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고속전철이 브뤼셀, 리에즈, 안트워프에서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을 2시간 30분 내에 

연결하고 있으며 프랑크프르트도 연결되었다 

 

철도망의 총 길이는 3,479km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이며 그 외 수로는 

1,506km, 고속도로는 1.727km, 국도 12,750km, 그 외 각 도 관리의 포장도로를 합한 총 

포장도로 길이는 100,950km, 지방철도는 30,736km, 시내버스, 전차, 전철 등 대중 교통용 

도로 길이는 300km 달한다. 외국 투자가들은 벨기에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교통발달을 

꼽고 있고 교통망의 발달로 물류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통신> 

 

그 동안 발전이 비교적 뒤늦었던 전자통신은 1990년 초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현재 

벨기에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로서 이러한 빠른 성장은 EU 통신시장 

개발에 기인 한다. 

 

벨기에 외국인 투자 업체 가운데  벨기에를 선정한 이유 중 통신 인프라 구조  발달을 드는 

업체가 상당 수 된다. 

  

벨기에 통신시장은 98-2000년간 8-9%의 고속 성장율을 보였다가 2001,2002년에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3년에는 다시 저 폭 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벨기에 가정의 인터넷 총 

접속은 18.8만(2005년 8월 현재)으로 가정의 약 47%가 접속된 셈이며 이중 80%이상이 

광대역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다. 

   

 

90. 노동여건 
 

<고용> 

 

벨기에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며 광고, 정부구직기관, 민간구직업체,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을 하면 된다. 단,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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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문서화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문서화할 경우 계약서 언어는 

고용지역에 따라 불어 또는 화란어로 되어야 한다. 단, 기한 고용이나 파트타임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기간과 업무성격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벨기에에서는 무기한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업무일 경우 한정된 고용 기간 

의 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기한이 한정된 고용 계약을 2년간  4회 이상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무기한 고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용계약에는 ‘trial periode’를 명시할 수 있고 동 기간은  노동 직의 경우 최소 7일 

최대 14일이며 사무직의 경우에는 최소 1달 최대 6 또는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인력> 

 

벨기에 총 인구는 약 천만 명인데 활동인구(16-65세)는 6.8백만 명으로 총인구의 67%이나 

실질 고용인구는 4.7백만 명이다. 고용인구 중 약 17.2%는 상업(소.도매) 및 통신, 13.6%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금융, 부동산, 기업서비스는 10.6%, 공무원과 국방, 병원 등 비상품 

서비스는 28.0.7%, 실업율은 8.1% 이다. 

 

실업자의 대부분은 학력이 낮고 특수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젊은 층과 나이가 50세 이상의 

노년 인구 층이므로 실제로 고학력 소유자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숙련노동력은 풍부하지 

못하다. 특히 공업이 발달한 플란더스지방 당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최근 외국(기존 

이민자)근로자 유치를 위해 이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임금수준이 높고 실업수당도 높아 실업수당보다 다소 높은 봉급을 제안할 경우 

일자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분야의 현지 투자는 적당치 않다. 

 

벨기에에는 공식 언어인 불어와 네덜란드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등 

보통 3-4개국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이나 

기관들은 브뤼셀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이점을 꼽고 있다. 

 

<임금> 

 

벨기에의 임금수준은 EU회원국 중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 이어 4위로 높은 수준이다.  

벨기에의 임금은 물가 상승율과 연계되어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 봉급이외에 종업원 봉급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추가 지불해야 하므로 고용 

비는 훨씬 높아진다. 고용주의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 분담율은 해마다 다소 변화되며 

고용 규모에 따라 1-9명인 경우 33.04%, 10-19명인 경우 34.73%, 20명 이상인 경우 34.82%가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평일의 초과근무 수당은 임금의 5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은 

100%이나 이 경우에도 협약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 

한 피고용자에 대해 월 급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연말에 (13개월 분 월 급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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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5일, 37시간이다. 초과근무는 법규로 엄격히 규정 되고 있으며, 

일정한 상황에서만 특별히 허용된다. 근무시간은 노동력의 재분배와 작업장의 더 나은 

사용을 위하여 시간의 유연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최대 7시간 30분 또는 주간 37시간 30분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하루에 최대 11시간, 1주. 50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작업이 

중단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그에 대한 보상 휴가가 있다. 

야간 근무시간은 오후 2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호텔, 이벤트 

관리기업, 병원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예외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의 근무는   금지되어 있다. 추가 근무 시 법정  수당이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의 고용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자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이 

최대의 현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취업허용을 뜻하는 이민문제에 매우 제한적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기술자나 집행간부급 인력이 회사 운영상 필요 

하다는 정상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에는 당국의 이민허가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91. 노동여건/노사협의제도 
 

벨기에 노사 협의 제도는 사회문제 관련 노사간 협상 및 노사의 자문 기능으로 구성되고 

있다. 

 

1. 벨기에의 노사간 대화 채널 

 

벨기에에는 사회문제와 관련, 노사간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수의 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노사가 서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각기 요구사항을 표명하고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기 때문에 노사 협의가 가장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벨기에는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노조의 기업 및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가. 노사간 협상 

 

노사간 협상은 관련 노조의 참여범위(전국차원, 특정 산업 차원, 개별 기업 차원)와 협상 

이슈(사회문제, 경제문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따라 각기 다른 협상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117

 

 

참여 노조의 

범위 
협상범위 사회문제 경제문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관련 예방 및 

보호 문제 

연방노조 전산업 전국노동위원회 

(노.사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독립 

기관으로 자문기관)

경제중앙위원회 

(CCE:노사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독립 

기관으로,자문기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고위 위원회 

(CPPT:노사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은 자문 

기관) 

업종별 노조 해당 업종 업종별 위원회 

(노동부 산하 기관)

특별 위원회 

(노사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립 기관) 

업종별 위원회 

개별 노조 해당 기업 기업내 노사위원회 

(CE) 

기업내 노사위원회 기업내 예방 및 보호

위원회 

 

ㅇ 전국 노동위원회(Le Conseil National du Travail) 

 

국가 차원의 전 산업에 관련된 공공 자문기관으로 사회 일반 문제를 다루며 노동 집단 

협정을 체결한다. 

 

ㅇ 업종별 위원회(COMISSIONS PARITAIRES) 

 

각 기업은 업종에 따라 해당 업종별 위원회에 소속되며, 업종별 위원회는 집단근로 협정을 

체결하고 개별 노사간 분쟁 시 개입하는 조정기관 및 자문 역할을 수행. 즉, 개별 기업 내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소속되어있는 업종별 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이 개입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함. 

 

ㅇ 작업장에서의 사고 예방 및 보호 위원회(Le comite pour la Prevention et la Protection 

au travail) 

 

종업원 수 50명 이상의 기업은 기업 내에 사고 예방 및 보호 위원회(CPPT)를 두어야 함. 

 

CPPT 대표는 4년 마다 근로자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근로자의 건강보호, 사회,심리적 문제, 

인간공학적 문제, 위생, 근무장소의 미화, 이와 관련된 기업측의 환경 조치 등의 문제와 

같이 작업환경 관련 문제를 다루며, 경영관련 문제는 다루지 않음. 

 

노조의 경영 참여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별도로 있으며, 동 위원회를 통해 노조가 활발히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 

 

ㅇ 노사 위원회(Le Conseil d'entreprise) 

 

  Le Conseil d'entreprise는 사내 노사 위원회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의 기업은 기업 내에 

반드시 노사 위원회를 두어야 함. 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는 4년마다 근로자 

투표에 의해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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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원회의 역할 : 기업 현황 및 전망 등의 경제와 재정문제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업무 

구성 및 근로 조건 등 사회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동 위원회를 통해 사측이 경영관련 

제반 정보를 노동조합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음. 

 

나. 노조의 자문 기능 

 

노조는 경제.사회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정치기관 내에서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노조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음.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한 문제(예 : 사회보장, EU, 노동권, 조세권, 이민, 에너지, 촐도 

등)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 지방정부차원의 문제(생활의 질, 경제 및 고용, 공공사업 및 

교통)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2. 안트워프 소재  Bayer사의 성공 사례 

 

일명 Renault 법에 인해 안트워프 소재 Bayer사는 노사협상에 의한 노동시간 감축과 작업 

재분배로 집단해고를 피하고 기업의 존속과 번영을 가져 온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Renault 법 : 199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 Vilvoorde에 있던 Renault 자동차 조립공장이 

프랑스 본사의 결정에 의해 사내 노사위원회(CE)의 사전통보 및 차후 근로자 사회문제와 

관련, 논의 없이 동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 사회적 파문이 되었음. 당시 

벨기에 정부는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을 철수하거나 집단 해고를 

할 경우 기업 경영주는 기업 내 노사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사전에 알리고 차후 사회문제를 근로자와 협상토록 하는 법은 제정했음. 

 

ㅇ 경위 

 

2002년 10월 Bayer그룹은 구조재편성 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전세계 

지사에 걸쳐 15,000명의 감원키로 함. 이에 따라 벨기에 안트워프에 있는 Bayer지사도 

경쟁력과 생산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보수, 물류, 용접, 회사 운송차량 관리 및 보수, 

우편, 식당 등의 작업을 아웃소싱하고 430명을 감원할 계획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음. 

 

안트워프 Bayer공장 노조는 종업원들은 노조 회의실에 집합하고 이 같은 경영진의 결정을 

통고하며 Renault법이 부여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집단해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로자에게 설명한 후, 일자리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임금 인하와 함께 작업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득시킴. 

 

이후 노조는 고용주와 feed-back' 협상 방법에 의해 2003-2005년 동안에 한명의 종업원도 

해고 하지 않은 대신 5개 작업 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주 33.6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 했음.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기업 노사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의 제안을 각 항목별로 치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나 조항들을 하나씩 경영진에 

설명하고 대안을 함께 찾아냄으로써 사회질서나 사내 질서에 파괴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상호간 수락할 수 있는 타협 점을 찾는데 성공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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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회보장제도 
 

<현지인 사회보장> 

 

벨기에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되어야 한다. 보장의 

범위는 직업인에 대한 의료, 실업, 노후(연금), 산재 및 직업병이며 가족수당과 의료 보험 

등으로 직업인의 가족까지 확대된다. 실업 및 의료 보장기금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각기 

할당된 몫을 지불한다. 

 

사회보장 기금 지불은 의무화되어 있다.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금의 분담액은 총 급여(gross 

salary) 의 13.07%이며 고용주의 분담액은 노동직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의 38.44%,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32.44%이다. 

 

고용주는 고용인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고용주 분담 총액을 사회보장국(government  

Social Security Agency)에 분기마다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은 불법 고용으로 엄중한 법적 구속을 받는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EU역외 국적의 비거주인(non-EU-residents)이 벨기에에서 근무할 경우 동인 국가와 벨기에 

와의 협정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해당인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적용되어 벨기에 

사회보장기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법인의 현지 지사 책임자로  

파견 근무할 경우) 

 

한국 국적인의  경우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상사의 임시 파견직원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벨기에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도 없다. 단, 주재 상사가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거주 

교민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93. 현지 생활여건 
  

<생필품조달> 

 

생필품은 CARREFOUR, DELHAIZE, CORA, COLRUYT, ALDI, MAKRO등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생필 

품을 손쉽게 풍부히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미용을 포함한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한국식품 조달여건> 

 

브뤼셀에는 한국인 교포가 경영하는 한국 식품점이 있고 그 외에도 중국 식품점, 일본 식품 

점에서 된장, 간장, 라면 등을 비롯하여 기본 한국식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또한 배추 

와 무 등 한국인이 즐기는 야채는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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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여건> 

 

작은 국가일지라고 도시마다 대부분 축구장, 스포츠센터,수영장,테니스등 사회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숲이나 공원이 곳곳에 

산재하여 손쉽게 산책이나 피크닉을 할 수 있다. 

 

브뤼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GRAND-PLACE가 있고 그 외 고풍도시로 BRUGGE(북해의 

베니스라고 일컫기도 함), OOSTEND, DE HAAN, KNOKKE 등 바닷가(북해), HAN SUR LESS (자연동굴 

및 사파리), DINANT(성곽 및 유람선), BEL L'OEIL(베르사이유 궁전보다는 작지만 유사한 

17세기 성), BOUILLON(중세기 성)등이 있다. 

 

또한 야외에 스포츠 센터 및 수영장 등 각종 스포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예를 들어 

DOMAINE PROVINCIAL VALERY COUSIN  CHEVETOGNE(바베큐 장소 있음), SUNPARKS DE HAAN DE HAAN, 

PARC DE RECREATION-MONT-MOSAN, HUY DOMAINE DE RECREATION NIEUWDONK OBERMEREBERLARE 등 

40여 곳이 있다. 

 

한편, 벨기에 전국에 걸쳐 80여 곳의 골프장이 있어 주말에 예약하지 않고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음악회, 미술전시회 등 문화행사는 거의 매일 항시 

있으며, 지방마다 전통적이며 독특한 축제가 자주 있다. 

  

<치안상태> 

 

주간외출에는 전혀 치안적 문제가 없고, 야간외출 경우 대도시의 극히 일부 지역(아랍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도심대로 산보와 골목길 산보, 시골길 

단독여행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여자의 경우, 혼자 밤에 다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심지에서는 특히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  

 

전철 승차 시에도 일반적으로 안전하나 바캉스, 연말을 앞두고 소매치기가 심한 편이므로 

조심해야 하며 주택이나 사무실 근처에 집단범죄 사태도 드물지만  좀도둑을 대비하여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 이주정착가이드/이주.정착가이드 
 

<집 구하기> 

 

벨기에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외국인거주 등록, 의료보험, 은행구좌 개설, 은행 

대출, 전화 신청, 자동차 운행등록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 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 

보다도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거희망지역을 다니면서 'A LOUER' 또는'TE HUUR'라는 주황색 광고가 

붙어진 곳에 가서 광고판에 서술된 집의 구조 및 접촉자명과 전화번호나 신문을 보고 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언어가 잘 안 통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부동산 

업자(복덕방)를 통해 구하는 것이 좋다. 벨기에에서는 집주인이 임대 수익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벨기에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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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 업자에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주차장 임대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주인이 종종 있으므로 미리 

부동산업자에게 그런 집은 보여주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집계약시에 

집주인 과 임차인은 집의 상태를 기재한 'L'Etat de lieu' 를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L'Etat de  lieu'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입회 하에 작성될 수 도 있고 또는 부동산 

전문가에 의해 작성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 비용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분담 

한다. L’Etat de lieu리포트 가격은 페이지 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400-500유로 

정도다. 임대계약 만기에 입주 당시 아파트 상태와  퇴거 때 상태를 비교하여 상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나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현금 

또는 집주인 구좌로 이전하지 말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입금할 특별구좌를 개설, 보관해야 

퇴거 때  환불 받기가 쉽다.  동 보증금은 퇴거 때 그 동안 살다가 손상된 부문에 대한 

보수, 수선비용으로 할당된 것이므로 원칙상  임대비로 사용할 수 없다 . 

 

<행정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주소지의 구청에 가서 외국인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거주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의무화되어 있으며, 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2매)이 

필요하다. 외국인 거주등록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까지는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전화신청> 

 

주거지 관할 전화국에서 신청하면 되나 인계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유선전화 신청 시 개설비는 약 16.25유로가, 인터넷 설치 시 30.37유로 든다. 

전화기는 전화국에서 빌릴 수도 있고 살수도 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는 

것이 유리하다.  

  

<비품구입> 

 

벨기에의 경우 집을 구할 때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찬장등 주방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집기나 비품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구입해야 할 물건이 많다. 

한편, 물가가 비싼 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전문판매점이나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동일한 

상품의 경우에도 상점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나 VTR을 구입할 경우  한국에 돌아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집기는 집 근처 대형 슈퍼마켓이나 하이퍼 마켓에서 구입하고 가구의 경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구입할 경우 IKEA에서 구입하면 된다. 



                          <KOTRA 국가정보>  
 

 
벨기에 - 122

 

 

95. 자녀 교육여건 
 

현지 학교로는 불어 학교와 화란어 학교가 있으며, 현지에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들이 현지학교 입학 때에 입학 문제가 전혀 없다. 학비도 벨기에인과 동일한 학비를 

지불한다. 

 

3살부터 현지 보모 학교(nursery school)에 보낼 수 있으므로 특히 어머니들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언어 습득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교로는(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과정) international diploma를 수여하는 

INTERNATIONAL  SCHOOL 들이 있고 그 외 BRITISH  SCHOOL, JAPANESE SCHOOL,GERMAN SCHOOL, 

NORWEGIAN SCHOOL, SWEDISH SCHOOL과 EUROPEAN SCHOOL 등이 있다. 

 

[벨기에 소재 외국인 학교] - 브뤼셀 및 근교 소재 

  

. BRITISH PRIMARY SCHOOL  

  STATIONSTRAAT 6 3080 VOSSEM, BELGIUM 

  TEL : 32-2-767 3098  FAX : 32-2-767 03 51  

E-MAIL : info@britishprimary.com 

웹사이트 : www.britishprimary.com 

  

. BRITISH SCHOOL OF BRUSSELS  (영국계 초.중,고등학교) 

  LEUVENSESTEENWEG 19 3080 TERVUREN, BELGIUM  

TEL : 32-2-766 04 30 FAX : 32-2-767 80 70  

E-MAIL : admission@britishschool.be 

웹사이트 : www.britishschool.be 

  

. BRUSSELS AMERICAN SCHOOL   

  J.F.KENNEDYLAAN 12 1933  STEEREBEEK, BELGIUM  

  TEL : 32-2-717 95 52  FAX : 32-2-782 02 30 

  E-MAIL : principal_Brussels_EHS@eu.odedodea.edu  

웹사이트 : www.brus_ehs.eu.odedodea.edu 

 

. BRUSSELS ENGLISH PRIMARY SCHOOL (영국계 초등학교) 

  F.D.ROOSEVELTLAAN 23 1050 BRUSSELS, BELGIUM 1910  

  TEL : 32-2-648 43 11 FAX : 32-2-687 29 68  

  E-MAIL :  info@beps.com   

웹사이트 : www.beps.com 

 

. INTERNATIONAL SCHOOL OF BRUSSELS (미국계 초.중.고등학교) 

  KATTENBERG 19 1170 BRUSSELS, BEGIUM  

  TEL : 33-2-661 42 11 FAX : 32-2-661 42 00 

  E-MAIL : admissions@isb.be 

  웹사이트 : www.isb.be 

 

mailto:info@britishprimary.com
mailto:admission@britishschool.be
http://www.brus_ehs.eu.odedodea.edu/
http://www.be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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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DINAVIAN SCHOOL  

  Squre d’Argenteuil 5, 1410 Waterloo,BELGIUM  

  TEL : 32-2-357 06 70 FAX : 32-2- 357 06 80  

E-MAIL : Scandinavian.school@ssb.be 

 

. EUROPEAN SCHOOL BRUSSELS 1 

  AVENUE DU VERTCHASSEUR N°46 1180 BRUSSELS, BELGIUM 

  TEL : 32-2-373 86 11  FAX : 32-2-375 47 17 

E-MAIL : b1_secr_pri@eursc.org 

 

. EUROPEAN SCHOOL BRUSSELS 2 

  OSCAR JESPERSLAAN 75  200 WOLVWE ST LAMBERT, BELGIUM  

  TEL : 32-2-774 22 11  FAX : 32-2-772 05 30 

  E-MAIL : dree@eurse.org  

  

.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CHAUNEE DE WATERLOO 47 1640 SINT-GENESIUS-RODE, BELGIUM 

  TEL : 32-2-358 16 64  FAX : 32-2 358 16 64 

  E-MAIL : ica@xcorg 

  

. ST.JOHN'S INT'L SCHOOL  

  DRERE RICHELLE 146 1410 WATERLOO  

  TEL : 32-2-352 06 10  FAX : 32-2-352 06 30  

  E-MAIL : admissions@stjohn.be 

  

[안트워프소재] 

  

. ANTWERP INTERNATIONAL SCHOOL 

  VELTWIJKLAAN 180 2180 ANTWERPEN,BELGIUM 

  TEL : 32-3-543 93 00  FAX : 32-3 941 82 01  

E-MAIL : ais@ais.antwerp.be 

 

. EEC INTERNATIONAL SCHOOL ANTWERP 

  JACOB JORDAENSTRAAT 77-81 2000 ANTWERP, BELGIUM   

  TEL : 32-3-218 81 82 FAX : 32-3-218 58 68  

웹사이트 : www.isbi.com 

 

외국인 중학교(영어)의 연간 등록금 약 2만 2천 유로 내외(순수 수업료만을 의미)이며, 

초등학교는 이보다 다소 적고, 고등학교는 더 비싸다. 

 

 

 

 

 

 

mailto:Scandinavian.school@ssb.be
mailto:b1_secr_pri@eursc.org
mailto:ais@ais.antwerp.be
http://www.is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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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진출기업/벨기에진출한국기업 
 

- 농협 중앙회 EU지역사무소(NACF EU Representative Office) 

Add : Rue de la Science 23 - 25, Bte 16, B-1040 Brussels, Belgium 

Tel : 32-2-231 15 27 

Fax : 32-2-231 14 86 

Home Page : http://www.nonghyup.com 

대표자 : 김 육곤 

업종 : 기타 

 

- 대한항공(Korean Air Belgium) 

Add : Brucargo Bldg. 704, Room 111, 1931 Zaventem, Belgium 

Tel : 32-2-751 80 85 

Fax : 32-2-751 79 60 

Home Page : http://www.koreanair.co.kr 

대표자 :  박명규 

업종 : 서비스업 

 

- 범양상선(Pan Ocean Shipping Co., Ltd. Antwerp) 

Add : Kipdorp 57, 2000 Antwerpen, Belgium 

Tel : 32-3-204-0852 

Fax : 32-3-225-2012 

대표자 : 문 용운 

업종 : 서비스업 

 

- 현대상선 

Add : de keyserlei B 5, 2018 Antwerp, Belgium 

Tel : 32-3-206-03 04 

Fax : 32-3-277-30 87 

대표자 : 김종하 

업종 : 서비스업 

 

- 아시아나 항공(Asiana Airlines) 

Add : Brucargo Building 712, Room 171, B-1931, Belgium 

Tel : 32-2-753-07 91 

Fax : 32-2-753-07 99 

Home Page : http://www.flyasiana.com 

대표자 : 이근환 

업종 : 서비스업 

 

- 유로대우(Euro Daewoo S.A.) 

Add : 1A, Rue A. Degrace, 7080 Frameries, Belgium 

Tel : 32-65-61 32 30 

Fax : 32-65-61 32 38 

Home Page : http://www.euro-daewoo.com 

http://www.nonghyup.com/
http://www.koreanair.co.kr/
http://www.flyasiana.com/
http://www.euro-dae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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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김상규 

업종 : 제조업 

 

- 일진유럽(ILJIN Europe S.A.) 

Add : Avenue Louise 165, Bte 6, 1050 Brussels, Belgium 

Tel : 32-2-649 94 50 

Fax : 32-2-649 68 92 

Home Page : http://www.iljindiamond.co.kr 

대표자 : 설재용 

업종 : 무역업  

 

- 한국 무역협회 브뤼셀 지부(KITA Brussels Branch) 

Add : Avenue Louise 165, 1050 Brussels, Belgium 

Tel : 32-2-646-21 80 

Fax : 32-2-646-70 06 

Home Page : hppt://eu.kita.or.kr 

대표자 : 박진달  

 

- 현대모비스(Hyundai MOBIS N.V.) 

Add : Bosstraat 52, 3560 Lummen, Belgium 

Tel : 32-13-61 94 00 

Fax : 32-13-53 23 01 

대표자 : 마기인 

업종 : 자동차 부품 판매 

 

- 현대중공업(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Add : Vossendaal 11, 2440 GEEL, Belgium 

Tel : 32-14-56 22 00 

Fax : 32-14-59 34 06 

Home Page : http://www.hyundai.be 

대표자 : 양문석 

업종 : 건설 중장비 및 부품 판매 및 서비스 

 

-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N.V. 

Add : Antwrpen Tower, De Keyserlei Bte 5, 2010 Antwerp, Belgium 

Tel : 32-3-206 030 04 

Fax : 32-3-227 30 87 

대표자 : 김종하 

업종 : 해운  

 

- LG 전자(LG Electronics Antwerp Logistics NV) 

Add : Antwerp Tower 7th Floor, B/17, de keyserlei 5, 2018, Antwerpen, Belgium 

Tel : 32-3-206 97 61 

Fax : 32-3-206 97 69 

E-mail : smkoo@lge.com 

Home Page : hppt://www.lge.co.kr 

http://www.iljindiamond.co.kr/
http://www.hyunda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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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서기영 

업종 : 가전제품 판매 

 

- DKC EUROPE NV(대경금속) 

Add : Meir 44, 2000 Antwerp, Belgium 

전화 : 32-(0)3-205 9223 

모바일 : 32-(0)473 58 06 40 

팩스 : 32-(0)3-205 92 61 

대표자 : 정진용 

업종 : 철강 제품 판매업 

 

- 기아(KIA Motors Belgium NV.) 

Add : Grensstraat 7, Diegen 1831, Belgium 

Tel : 32-(0)2-709-0052 

Fax : 32-(0)2-709-0055 

E-mail : yhson@kia-motors.be 

대표자 : 손양호 

업종 : 자동차 판매 

 

 

97. 주요경제지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십억유로) 261 270 283 293 

1인당GDP(유로) 25,217 26,420 27,252 29,300 

실질성장율(%) 0.9 1.3 2.7 1.4 

물가상승율(%) 1.6 1.5 1.9 2.2 

실업률(%) 7.3 8.0 7.8 7.9 

수출(십억유로) 227.7 225.8 234.8 247.7 

수입(십억유로) 210.0 208.1 216.0 228.1 

외채(억 유로) 49 47 45 42 

연평균환율 0.9456 1,1312 1,2440 1,3000 

2004년, 2005년 수치는 전망치임 

환율 : 1유로/달러(2005년 추정치) 

(자료원 ; 벨기에 연방정부 경제기획원+ 벨기에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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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09년 벨기에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증가율,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98-03 

평균 

04-09 

평균 

민간소비 2.0 1.7 2.4 1.9 1.9 1.9 2.0 2.0 

기업투자 3.0 3.1 3.7 3.4 3.1 2.4 2.4 3.1 

수출 4.2 3.6 5.6 5.4 5.1 4.9 3.9 5.3 

수입 3.8 4.6 5.9 5.4 5.2 5.0 4.2 5.4 

GDP 2.7 1.4 2.5 2.1 2.1 2.0 1.9 2.2 

 (자료원 ; 벨기에중앙은행 + 연방정부 경제기획원) 

 

 

98. 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2 2003 2004 2005.3 

자본수지 -696 -760 -9929 -2,133 

경상수지 14,965 11,793 9,645 1,458 

무역수지 11,537 10,726 9,095 1,072 

- 상품 9,334 9,022 7,257 254 

- 서비스 2,203 1,704 1,838 818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99.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출 
 

(단위 : 백만유로) 

수출대상국 2001 2002 2003 2004 

1. 독일 38,519 42,601 44,092 48,836 

2. 프랑스 36,971 37,334 39,089 42,419 

3. 화란 25,889 26,666 26,399 28,768 

4. 영국 21,369 21,976 20,745 21,256 

5. 이태리 12,267 12,401 12,239 12,841 

6. 미국 11,825 17,787 14,870 16,018 

7. 스페인 8,282 8,285  8,948 9,574 

8. 스웨덴 2,960 3,138 3,179 3,381 

9. 일본 2,197 2,225 2,201 2,672 

10. 중국 1,692 2,010 2,211 2,330 

총 수출 212,539 228,567 225,784 246,408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수출입 통계부) 

주: 수출대상국 순서는 2000년 이후 연도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2000년도를 기준한 순서임. 

2005년 상반기 통계는 10월 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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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입 
 

                                                     (단위 : 백만 유로) 

수입대상국 2001 2002 2003 2004 

1. 독일 32,438 36,228 36,591 42,148 

2. 화란 34,143 33,120 34,511 38,277 

3. 프랑스 26,871 26,405 27,593 28,325 

4. 영국 15,500 15,645 15,723 15,676 

5. 미국 13,937 13,809 12,235 18,333 

6. 이태리 8,519 6,999 6,964 7,304 

7. 스웨덴 4,655 4,569 4,555 4,962 

8. 일본 5,712 6,639 6,513 6,909 

9. 스페인 3,895 3,891 4,221 4,544 

10. 아일랜드 5,592 14,728 12,077 14,114 

총 수입 199,492 209,722 208,107 229,480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수출입 통계부) 

주 : 수입대상국 순서는 2000년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0년도를 기준함 

2005년 상반기 수출입통계는 10월 초 발표 예정  

 

 

101.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 
 

벨기에 수출입 통계의 수치는 매월 수정되기 때문에 발표되는 월 통계가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연간 기준으로 함. 

<벨기에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 유로) 

품 목 2002 2003 2004 

의약품 18,052,986 17,466,729 19,646,991

자동차 10,641,368 10,025,347 10,549,250

자동차(카라반) 7,154,290 6,979,664 7,804,406

다이아몬드(원석) 7,439,947 6,145,986 7,072,615

석유 및 역청류 3,944,601 4,019,600 4,865,047

다이아몬드(가공) 6,851,009 4,285,786 4,465,024

질소헤테고리화합물 3,248,868 3,569,599 4,179,679

천연가스 1,177,264 2,616,589 3,231,612

자동차(1000-1500cc) 1,998,963 2,921,922 2,286,125

경유 1,826,352 2,077,336 2,049,371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주 : HS 6 단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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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 유로) 

품 목 2002 2003 2004 

의약품 18,878,024 19,129,334 22,286,783

원유 7,058,685 7,398,280 7,481,987

다이아몬드(원석) 7,579,911 6,3391,110 6,867,060

자동차 5,506,852 5,955,741 5,992,681

천연가스 2,557,860 3,513,896 4,993,993

석유와 역청류 3,028,890 3,322,020 4,444,980

자동차(카라반) 4,549,632 4,541,028 3,943,203

다이아몬드(가공) 6,072,336 3,471,821 3,826,420

자동차부품 1,837,142 1,676,094 1,972,586

자동차(1000-1500cc) 1,486,988 1,636,360 1,908,511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주 : HS 6단위 기준 

 

 

102.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벨기에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한국의 대벨기에 주요 수출 상품> 

(단위 : 천불, %)  

2004 2005.1-7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총수출 1,436,222 10.9 1,247,543 44.1 

1 7461 선박 42,469 -72.4 369,389 791.4 

2 7411 승용차 248,663 62.3 198,308 36.5 

3 7251 건설중장비 142,913 28.1 124,532 48.2 

4 7420 자동차부품 119,679 5.9 82,279 19.4 

5 2140 합성수지 135,310 25.6 60,787 -18.4 

6 8211 칼라TV 80,888 23.6 32,765 -51.3 

7 3203 타이어 29,294 28.1 28,671 80.7 

8 8134 모니터 55,493 -27.8 27,647 -23.3 

9 6134 아연도강판 23,015 43.3 25,156 159.0 

10 6133 냉연강판 31,830 60.6 20,877 17.9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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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벨기에 주요 수입 상품> 

(단위 : 천불, %)  

2004 2005.1-7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순위 
품목코드 

(MTI4단위)
총수입 910,241 18.7 538,654 5.2 

1 2289 정밀화학원료 125,860 119.2 63,658 -6.4 

2 2262 의약품 54,487 61.1 37,676 48.5 

3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57,518 14.1 35,761 6.2 

4 2140 합성수지 31,622 12.1 34,953 104.4 

5 0221 가축육류 51,971 47.8 32,051 0.7 

6 6132 열연강판 21,721 744.8 29,512 306.4 

7 6131 중후판 39,174 203.4 20,708 5.0 

8 7112 펌프 29,635 32.6 19,429 14.2 

9 2900 기타화학공업제품 41,901 41.0 18,862 -40.1 

10 2250 사진영화용재료 30,945 -14.1 16,387 -8.8 

(자료원 : KOTIS) 

 

 

103.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대벨기에 연도별 수출입 규모 
 

<대벨기에 연도별 수출 규모> 

(단위 : 천불, %)  

2004 2005(1-7)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474,733 -4.4 1 153,667 65.1 317,969 106.9 

1993 437,342 -7.9 2 120,733 31.9 436,369 59.0 

1994 411,784 -5.8 3 120,123 28.4 582,499 47.6 

1995 566,220 37.5 4 132,349 49.9 900,467 70.9 

1996 553,886 -2.2 5 121,444 48.3 1,027,101 58.5 

1997 578,700 4.5 6 102,259 13.2 1,137,482 51.6 

1998 1,039,014 79.5 7 115,278 21.2 1,247,543 44.1 

1999 844,296 -18.7 8 100,932 12.1   

2000 1,048,871 24.2 9 99,019 -58.0   

2001 765,465 -27 10 106,502 6.3   

2002 779,912 4.5 11 109,331 -3.2   

2003 1,294,783 61.9 12 156,224 27.8   

2004 1,436,222 10.9      

(자료원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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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벨기에 연도별 수입규모) 

(단위 : 천불, %)  

2004 2005(1-7) 
년도 금액 증가율 월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443,931 0.0 1 61,132 -36.8 72,531 18.6 

1993 405,079 -8.7 2 66,402 21.5 127,855 0.3 

1994 506,454 25.0 3 74,157 27.5 210,270 4.3 

1995 724,735 43.1 4 67,397 16.8 284,375 5.7 

1996 711,442 -1.8 5 79,536 26.2 371,503 6.6 

1997 701,463 -1.4 6 91,761 54.4 458,134 4.0 

1998 447,889 -36.1 7 71,451 -1.8 538,654 5.2 

1999 498,362 11.3 8 77,444 26.9   

2000 666,341 33.7 9 72,617 44.6   

2001 571,164 -14.3 10 85,426 16.8   

2002 642,183 12.4 11 75,534 30.8   

2003 766,830 19.4 12 87,385 40.4   

2004 910,241 18.7      

(자료원 : KOTIS) 

 

 

104. 대외 투자진출 통계/국별 유출액 
 

<벨기에 해외 투자현황> 

             

 ( 단위 : 백만 유로) 

국 가 2004 

1. 영국 4,479 

2. 헝가리 3,521 

3. 독일 1,055 

4. 미국 633 

5. 이태리 405 

6. 스위스 175 

기타 9,399 

총계 19,667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주 : Social capital의 투자 기준 

환율 : 1 유로 = 1.2439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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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 주요 벨기에 투자기업 : Tractebel(에너지분야), Umicore(비금속분야), Interbrew 

(맥주), UCB(의약품), Solvay(화학), Barco(전자)등 임. 

 

* 2004년 한국 신규 투자 전무 

 

 

105.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벨기에 국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 백만 유로) 

   국 별 2004 

1.룩셈부르크 14,824 

2. 화란 3,132 

3. 영국 2,200 

4. 노르웨이 750 

5. 호주 734 

6. 스페인 623 

7. 미국 524 

8 기타  7,641 

총계 30,248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환율 : 1 유로 = 1.2439 USD.  동 투자액은 SOCIAL CAPITAL투자액임. 

 

 

106.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한-벨기에 투자 교류 통계 
 

1. 우리나라의 대 벨기에 투자   

                                                            (단위 : US$천, 건수)   

2003 2004 2005.1-6 누계(68-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31,785 0 0 1 29 15 153,721 

(자료원 ; 수출입 은행, 신고기준) 

 

2. 벨기에의 우리나라 투자  

                                             (단위 :US$천, 건수) 

2003 2004 2005.1-6 누계('62-2005.1-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 1,346,198 16 178,459 3 29,866 122 2,529,866 

 주 :  신고기준 

(자료원 ;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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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물가금융지표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소비자물가지수(1996=100) 109.0 110.8 112.3 114.0 119.0(8월) 

생산단가지수(2000=100) 102.9 102.2 102.9 107.4 107.0(7월) 

물가상승율(연간기준) 2.5% 1.6% 1.6% 1.9% 2.79%(8월) 

연평균환율(EURO/US$) 0.8956 0.9456 1.1312 1,2439 1.2292(8월)

금리      

- 은행간 금리(overnight) 3.34% 3.09% 2.06% 2.21% 2.10%(6월) 

- 투자대출(4년이내) 6.36% 6.11% 6.34% 6.10% 5.35%(6월) 

- 예금이자(1년) 3.59% 2.19% 1.85% 1.74% 1.65%(8월)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108. 노동통계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고용인구(천명) 4,198 4,186 4,167 4,070 4,797(8 월) 

실업률(EU 기준) 6.7% 7.3% 8.1% 7.8% 8.1%(8 월) 

평균임금지수(1997=100)      

- 노동직 113.5 116.9 119.4 123.1 124.2(6 월) 

- 사무직 111.1 113.4 115.6 120.5 119.6(6 월) 

(자료원 : 벨기에 경제부, 중앙은행) 

 


